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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인구는 2014년 기준 약 1억 4천만 명이며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많고,� 25세~�

64세의 중간 연령층이 많은 구조를 보이고 있다.� 수도 모스크바 인구가 약 1,1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러시아 식품 시장도 도시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그 외 대부분의 도시들은 전체 인구의 1%� 미만으로 구성된 만큼 러시아

인구는 수백 개의 도시들에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러시아 식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구와 소득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 위주의 시장 정보를 파악하여 도시별 시장 차이를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러시아의 총 수입액 중에서 식품 수입이 13%�

비중을 차지하면서 식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타 품목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러시아의 수입식품시장 전망이 밝은 편이다.

올가 리온티프 (Olga Leontief)
現 Russia Food & Drinks Market 

식품전문 매거진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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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조치로 인한 러시아 식품시장의 품목별 변화를 살펴보자!

러시아는 최근 미국,�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국가로부터 일부 식품의 수입을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2014년 11월 식품 소비는 전년도에 비해 크게 감소했지만�

식품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러시아 식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러시아의 식품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식품 소비 패턴을 알아보면 평균적으로 전체 인구의 69%가� 제과제빵,� 과일 및 채소,� �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 차,� 소시지를 포함한 육류를 소비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47%~66%는 주스,� 즙,� 커피,� 당류,� 수산물,� 요구르트,� 맥주,� 통조림 제품 등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러시아 식품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군은 무엇인지�

식품 금수조치1)를 거행한 이후 나타난 러시아 식품시장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자.

그 중 제과시장의 변화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계속되는 식품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제과제품 시장은 2013년도에 비해 2014년의 시장가치가 18.2%나 성장했으며�

내년까지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과제빵 소비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관련시장�

규모는 6.6%� 증가했다.� 평균적으로 러시아는 매년 한 가구 당 63.5킬로그램의 제과제품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중 흰 빵의 시장 점유율이 48.7%,� 호밀 빵은

40.8%,� 구운 빵은 10.5%를 차지했다.� 2013년 하반기 기준,� 흰 빵 매출은 8.5%� 상승

했으며 지속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동일한 시기에 구운 빵은 가장

빠르게 성장한 제품으로 매출은 21%� 증가하였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큰 성장을 보인 식품은 유기농 식품을 포함한 신선 식품(과일,� � �

채소,� 육류,� 어류,� 가금류)이다.� 러시아 소비자들은 ‘신선’과 ‘에코(ECO)’라고 분류되어 있는�

제품들에 소비를 아끼지 않고 있는 추세다.

<� 러시아 내 신선 유기농 Eco� 상품 판매 모습 >

유제품 시장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전한다.� 한 예로 전통적

으로 소비하던 우유나 요구르트 등과 같은 유제품을 대체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제품들이

점점 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 유제품에 대한 소비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최근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추어 새롭게 포장한 유제품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 �

이 때문인지 지난 2013년 러시아의 유제품 소매 판매는 13%정도 증가했다.

러시아 소비자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유제품은 바로 치즈다.� 러시아 가구의 99%가� 한 달에�

두 번 이상 치즈를 구매한다고 응답할 정도다.� 그러나 치즈 총 소비량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 동안 11.3%� 하락하면서 연간 일인 당 소비가 11kg으로 감소했다.�

치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한 내역이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소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1)� 본서 정책부분 p41� ‘미국과 유럽산 농산물 금수조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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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의 종류 중에서도� 특별 경질 치즈와 반 경질 치즈에 대한 수요가 70%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인기 있는 치즈는 가공치즈 제품인 것으로 조사

됐다.� 치즈에 대한 가구 별 소비 빈도수가 증가하면서 작년에는 가공된 치즈와 응집된

치즈 등에 대한 시장 규모가 10%� 성장했다.

<� 다양하게 판매되는 러시아 치즈 >

치즈와 버금가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소시지 제품은 러시아 사람들이 매 끼니마다 섭취

하는 음식 중 하나다.�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제품은 조리한 소시지로�

소시지 판매율 중 60%를 차지한다.� 소시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5.6%는 훈제 소시지를,� 40%는 훈제 소시지와 햄을

규칙적으로 구매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1/3이 넘는 소비자들이 매우 규칙적으로 훈제

소시지를 구매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수치이다.� 2013년 시장규모,� 1차 상품 생산량,�

가격과 소득 상승률 등 다양한 시장 환경을 고려한 결과 2014년 하반기에는 소시지

시장이 두 배 정도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거시경제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상 연간 3-4%의 성장률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 러시아 내 소시지 판매 모습 >

 금수조치 이후 성장세를 보이는 밀가루 과자류, 하락하는 설탕과자

지난 몇 년 간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증가함에 따라 시장 규모 또한 미미하게

증가했다.� 이는 앞으로 러시아의 수산물 시장이 더욱 발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심어준다.� 그러나 러시아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일일 식품은 역시 설탕과 밀가루가�

들어간 제과제빵 제품이며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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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추세라면 2014년 하반기에는 제과제빵 시장이 전년 대비 5.5%에서 8.5%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제과제빵 중에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가 가능한 밀가루 과자류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2013년 하반기

기준,� 초콜릿과 사탕과자 제품이 시장의 49%를 차지하면서 1위를 내어주지 않았다.� � �

그러나 2014년 상반기부터 초콜릿과 설탕과자 시장이 조금씩 감소하고 오랜 기간 저장해�

두고 먹을 수 있는 밀가루 과자류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트렌드는

금수조치 이후에 생겨났으며 이는 러시아 소비자들이 점차적으로 저렴한 과자류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유망시장, 향신료와 청량음료 시장을 공략해라

한편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필수 식품으로 꼽는 것은 식물성 기름이다.� 러시아의 총

가구 중 97%가� 최소 일 년에 한 번은 식물성 기름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적으로 매년 가구 당 14리터의 식물성 기름을 구매하고 있으나 점차 구매 빈도수가

줄어들면서 식물성 기름 소비가 천천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식물성 기름 시장은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3%� 하락했다.�

식물성 기름 시장에서 해바라기씨유 제품은 90%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바라기씨유 매출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반면 올리브 오일과 해바라기씨를 섞은�

혼합기름 매출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올리브 오일과 해바라기씨를�

섞은 혼합기름 시장이 전년도에 비해 약 40%�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신료와 소스류는 러시아 식품시장에서 유망한 품목 중 하나다.�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향신료는 후추와 월계수 잎이지만 새로운 향신료에 대한 니즈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러시아의�

향신료 시장이 발달하고 있다.� 애널리스트들은 러시아 향신료 시장이 2020년에는 포화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 향신료 생산과 도매시장의 규모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로운 맛의 향신료로 러시아 식품 시장 진출을 기획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

<� 러시아 내 향신료 판매 모습 >

음료 시장에서는 소다,� 주스 및 즙,� 병에 든 생수가 가장 많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청량음료 제품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병에 든 생수의 경우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천연 광천수의 등장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러시아 소비자들이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천연 광천수 시장이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도심 지역에서 수질 오염 등의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건강하고 안전한 생수에 대한 니즈가�

생겨났으며,� 이를 마케팅 전략에 적극 반영하여 천연 광천수가 러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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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할 수 있었다.� 비(非)탄산수의 경우 2013년 6%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탄산음료

시장 또한 시장 규모는 5%,� 시장가치는 13%� 성장하면서 러시아의 음료 시장규모가

전반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성장세가� 나타난 이유는 러시아 청량음료 시장이�

블루오션 시장에 가깝기 때문이다.� 더불어 소다수의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된 것도

하나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했다.�

탄산음료 시장의 총 소매판매 중 52%를 차지하는 음료는 콜라다.� 포화시장인 주스와 즙

시장의 경우,� 제조업체들이 ‘건강’을 컨셉으로 잡고 천연 건강음료라는 점을 앞세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고급화 전략이 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스와 즙

시장에 진입하고자 할 경우 이를 참고해야 한다.� 따라서 고급 천연음료를 태마로 주스와

즙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러시아 식품시장에서 신선 유기농 식품,� 새로운 형태의 유제품,� � �

다양한 향신료,� 천연 광천수 등의 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전체적인 식품

시장은 밝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기업들이 러시아 식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알맞은 제품 컨셉을 도출하는 것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합리적인 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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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식품 소비 늘리는 러시아,
한국산 가공식품에 주목
대형 할인매장

위주의 식품소비

-� 러시아 내 소매업체 Top10

러시아의 소매전문 온라인 뉴스매체인 ‘Retail� Russia’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68%의 러시아인들은 저축을 하기 시작했으며 65%는 지출을 줄였는데 지출을 줄인

사람들 중 27%는 알코올음료에 대한 소비를 줄였다고 한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소비를

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소비자들 중 38%가� 고가 식품 브랜드보다 저가 식품을

선호하고,� 할인 매장 또는 편의점에서 식품을 구매하는 빈도가 늘고 있다고 닐슨의 동유럽

시장분석 담당자는 전했다.� 그는 2014년 7월 러시아의 식품 가격이 2013년 동기간에

비해 11.4%� 상승하면서 식품 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고 덧붙이며 지출을 줄이고 저렴한

식품 위주로 구매하는 트렌드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러시아 할인상품 판매 모습 >

러시아의 식품 구매처로는 크게 전통식 소매점과 현대식 소매점으로 구분된다.� 거리매점인

‘키오스크’나 재래시장과 같은 전통식 소매점의 수가 현대식 소매점의 수보다 많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현대식 소매점을 통해 식품을 구매한다.� 수입식품들 또한 이러한 현대식 소매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식 소매점의 점포수는 도시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수도인 모스크바의 인구수는 약 1천 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약 10%에

달하며 인구 밀집도 또한 매우 높다.� 이들은 대형 슈퍼마켓이나 할인매장과 같은 유통

체인점들을 통해 식료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4년 동안 앞서 언급한 매장의

식료품 소매판매가 총 3,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유로모니터는 예측하고 있다.� 러시아

주요 식료품 소매업체로는 3,8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X5� Retail� Group’과

5,000개가 넘는 매장을 보유한 ‘Magnit’이 대표적이다.� 두 소매업체의 러시아내 총 식료품

판매 가치는 20%정도 이다.

도시에만 집중해있던 대형소매업체들은 지방으로도 매장을 늘려나가면서 다양한 전략적

개발을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러시아의 금수조치 직후인 지난 8월 둘째 주 Magnit

社의 주가는 거의 30%나 상승하여 전년대비 17.2%� 성장하였다.� 대형 할인매장들을

통해 식품을 소비하는 러시아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저렴하고 간편하게 식사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가공식품 소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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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스낵시장에서

인기몰이 중인

한국산 과자

국내업체들의

현지화 전략

특히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러시아 젊은 층에서 그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포장식품 시장이 자연스럽게 발달하면서 현지 시장에 맞는 다양한 가공

식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가공식품 경쟁이 심화되면서 유통기한은 늘어나고 신선도와

품질은 올라가는 반면,� 유통매장의 현대식 변화 때문에 다양한 할인 행사와 대량 판매를

진행하면서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한국의 다양한 가공식품들이 현지인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스낵제품이 인기가 많다.� 특히 빙그레社의 ‘꽃게랑’� 과자의

경우 2013년 매출이 한화 120억 원을 돌파하면서 러시아 수입스낵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 최대 유통매장 중 하나인

Magnit에 입점해 러시아 서부지역 공략의 기틀을 다지기도 했다.� 빙그레社는 내륙지역인

시베리아의 특성상 해산물을 쉽게 접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꽃게랑을 전략제품으로 선정하여

프리미엄 이미지로 진입하였다.� 시베리아 지역에서 고급 음식으로 꼽히는 해물의 맛을 담은

꽃게랑은 감자 스낵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시장에서 독특하고 차별화된 맛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꽃게랑의 인기를 따라잡기 위해 농심社에서도 오징어집,� 새우깡,� 자갈치 등 해산

물 맛이 나는 과자로 러시아 시장에 진출 중에 있다.� 오리온社의 초코파이 또한 차와 함께

베이커리제품을 곁들여 먹는 러시아 식문화와 잘 맞아 시장점유율 18%를 자랑하며 인기가

매우 높다.�

<� 러시아 인기 한국산 과자 >

빙그레社 꽃게랑

가격 :� 32� RUB2)

빙그레社 자키-자키

가격 :� 32� RUB

빙그레社 오징어 칩

가격 :� 32� RUB

농심社 새우깡

가격 :� 59� RUB

크라운제과社 조리퐁

가격 :� 50� RUB

농심社양파링

가격 :� 40� RUB

농심社 매콤한 양파링

가격 :� 40� RUB

오리온社 초코파이

가격 :� 115� RUB

한국산 가공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롯데 칠성

음료社의 담당자는 작년 자사제품의 러시아 수출액이

3,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바 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社는 러시아 진출 초기에 우유만 함유된

오리지널 ‘밀키스’� 제품만 판매했지만 러시아가 기후적,� �

지리적 여건상 다양한 과일을 맛보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오렌지,� 딸기 제품을 추가로 출시했다.� 이 제품이 출시 후

큰 인기를 끌자 새로운 종류의 과일 맛을 지속적으로 선보였으며 2013년에 새롭게 출시한

‘밀키스 레몬’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레쓰비’는 ‘밀키스’의 성공 경험을 토대로 9가지의

다양한 맛(마일드,� 라떼,�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초코라떼,� 초키,� 모카,� 아라비카)을

출시했으며 러시아의 추운 날씨에 맞춘 온장고 지원 마케팅 등으로 현지인들의 호감을

사고 있다.

2)� 2014년 12월 5일 기준 환율 :� 1루블(RUB� =� 20.44원(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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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도社의 ‘도시락 플러스’

한국식품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식

-�러시아 YouTube에서 김치

만드는 영상 자료 총 3,220개

‘레쓰비’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약 710만 달러 매출을 올리며 수출을 시작한 2005년부터

연평균 62%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社는 이렇듯 현지 시장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장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펼쳐 러시아의 음료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 식품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국내 식품하면

한국인들이 바로 떠올리는 것은 팔도의 ‘도시락’� 라면이다.

국내 언론사들이 잇따라 보도한 팔도 ‘도시락’의 활약상을

보면 판매량이 연간 2억 개에 육박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아� 현지 생산체제를 구축할 정도이다.� 2005년

모스크바 인근 도시인 라멘스코예(Ramenskoye)시에

생산시설을 준공했고 2010년 리잔(Rizzan)시에 제2공장을

준공하는 등 총 8개의 현지생산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락’이 러시아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맛의� 현지화다.� 팔도社는 러시아에서 치킨,� 버섯,�

새우 등 다양한 맛의� 도시락을 출시했고 원료의 고급화,

우수한 가공기술� 등을 바탕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도시락에 햄,� 마요네즈,� 빵을 넣어 먹는 러시아인들이

많은 점에 착안해 마요네즈 소스가 함께 들어있는

‘도시락 플러스’� 제품을 최근 출시해 판매 중이다.

<�러시아에서 판매중인

팔도社의 ‘도시락’� >

때문에 도시락은 국내에서는 단일 라면 브랜드이지만,� 러시아에서는 종합 식품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외에도 오뚜기社에서 매운 맛과 치즈를 좋아하는 러시아 소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매콤달콤한 라면볶이와 치즈 맛이 강한 치즈볶이를 전략적으로 수출하여 사랑받고

있다.� 제품 포장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표기하고 있다.

<� 러시아 인기 한국산 라면 >

오뚜기社 라면볶이

가격 :� 63� RUB

오뚜기社 치즈볶이

가격 :� 63� RUB

농심社 신라면

가격 :� 44� RUB

농심社 짜파게티

가격 :� 48.5� RUB

최근 러시아 신문사 ‘The� Epoch� Times’가� 한국 식품 특집기사를 보도하면서 러시아 내

한국 식품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국 음식의 인기비결은 건강에

좋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대표적인 한국 건강식품의 예로 김치를 들며 신맛이 강하지만

간과 쓸개에 좋은 식품이라고 설명했다.� 김치에는 비타민 A,� B,� C� 뿐만 아니라 젖산균도

함유되어 있어 소화기능 개선,� 면역력 강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기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채식주의자들 사이에서 김치를 기호에 맞게 담가 먹는

경우가 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YouTube를 통해 김치 만드는 방법을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Кимчи>,�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등의 김치 카페가 개설될 정도로 현지에서

김치에 대한 인기가 뜨겁다.� 김치 외에도 건강에 좋은 보양식품으로 한국의 된장,� 고추장,

산나물과 김이 소개되어 있다.� 한국 식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매장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한국 식품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 아니라 러시아 소비자들의 입맛을

고려한 ‘맞춤형’� 제품들로 러시아 식품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한국� 식품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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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기업을 위한 Marketer’s Guide

[POINT#1]� 가격과 품질 싸움이 될 것 _� 러시아 금수조치로 울고 웃는 식품시장

러시아 정부가 지난 8월 초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오스트레일리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제공되는 농산물 및 식품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러시아 주변국은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국 식품의 경우 가격도 저렴하고 현지

입맛에도 잘 맞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금수조치로 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러시아 시장에서 크게 활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러시아의 식품가격 상승률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육류가격은 작년 10월보다 18%� 상승했고�

버터 가격은 17%,� 유제품과 수산물 가격은 모두 15%� 상승했으며 전체 식품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11.4%� 상승했다.�

이렇듯 식품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저렴하게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대형 할인 마트로 식품이 유통되고 소비자들의

발길이 향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식품 업체들은 이러한 트렌드에 발 맞춰 유통기한이 길고 저렴한 가공식품으로 러시아�

시장의 틈새시장을 공략해보길 권한다.

[POINT#2]� 러시아 권역별 /�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찾아서 _� 타깃 마켓부터 선정하자

러시아는 21개 공화국,� 6개 지방,� 50개 주,� 10개 자치관구와 특별행정단위인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총

89개 행정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시장을 하나의 시장으로 판단하고 진출하게 된다면 실패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식품 시장은 지역별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세분시장을 고려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하나의 지역,� 하나의 도시를 미리 선정하여 세분화된 시장조사를 실시할 것을�

추천한다.� 러시아의 경우 권역별로 제품 유통구조가 다를 수 있으며 소득과 선호 제품도 다르기 때문에 사전조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이후,� 선정한 특정 지역의 타깃 층을 겨냥하기 위해서는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현지 사람만이 알고 있는 시장 관례와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거 거래 업체나 실적을 조사한 후 신용도가

있는 바이어라는 판단이 선다면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바이어 관리를 통해 더욱 깊은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 절차상 효율화 및 제품의 현지화를 하는데 유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기내용에는 편집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Ø 참고자료

․� � Five� Korean� products� for� health� and� balance� in� the� body� 2014.11.22

(http://www.epochtimes.ru/pyat-korejskih-produktov-dlya-zdorovya-balansa-v-organizme-98954759/?photo=2)

․  79%� of� retailers� will� start� in� the� capital� 2014.11.21

(http://www.retail.ru/news/84983)

․  Russia� food� purchase� rise� to� 40%� 2014.11.21

(http://www.retail.ru/news/84986)

․  Discount� food� store� Magnit� flourishing� in� Russia's� inflationary� environment� 2014.11.20

(http://www.businessmonitor.com/news-and-views/discount-food-store-magnit-flourishing-in-russias-inflationary-environment)

� ·� Packaged� Food� in� Russia� 2014.5

(http://www.euromonitor.com/packaged-food-in-russia/report)

․  Canned/Preserved� Food� in� Russia� 2014.2

(http://www.euromonitor.com/canned-preserved-food-in-russia/report)

․  러시아의 한국식품 전문 온라인 매장 «Вкус� жизни»

(http://vkus-nsk.ru/?sitepage=Catalog&action=showCategory&categoryid=146)

․  러시아의 김치 카페 «Кимчи»

(http://kimchicafe.ru)

․  러시아의 김치 카페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http://www.kimchee.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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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유망품목 아이스크림,
신규 브랜드에 대한 수요증가
러시아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

주요 소비층 :

젊은 연령층

최근 유로모니터가 발표한 러시아 아이스크림 시장 소비조사에 따르면 1인당 연간 3.5� �

리터의 아이스크림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러시아의 따뜻한 계절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수요가 서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한편,� 이상발열 현상이 일어났을 때인 2010년에는 러시아 소비자들의 아이스크림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당시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가 전 년 대비 11%� 성장한 바 있다.� � �

하지만 이상발열 현상� 이후에는 다시 시장 규모가 12%� 하락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유제품이라는 인식 덕분에 러시아 소비자

들은 사탕과 과자보다는 아이스크림 섭취를 더 선호한다.� 이를 입증하듯 영토 반 이상의

연평균 기온이 0℃� 이하인 러시아는 매년 6월,� 7월이면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 � �

야라슬라블 등 주요 도시에서 ‘아이스크림 데이(Icecream� Day)’� 축제를 15년 넘게 개최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데이’만 보더라도 아이스크림에 대한 러시아 사람들의 애착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러시아 아이스크림 시장은 2013년에 2012년 대비 2%� 성장하면서

5억 리터의 생산량을 기록했다.

러시아에서 아이스크림은 나이불문 모든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어린이

들에게 소비층이 집중되어 있는 편이다.� 러시아 시장에서는 아이스크림이 건강한 유제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어린이를 위해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5살에서 14살 사이의 어린이와 젊은 청소년들이 주요 아이스크림 소비자층이며

이들은 2013년을 기점으로 소비량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아이스크림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규모 측면에서는

2%,� 시장가치 측면에서 7%� 성장이 기대된다.� 이는 지난 5년 동안 아이스크림 시장

판매량이 2%,� 시장가치가 6%� 상승한 사실을 기반으로 조사된 수치이다.� 5살부터 14살

까지의 어린 소비자층에서도 아이스크림 소비가 향후 5년 동안 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러시아의 아이스크림 산업은 유망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 어린이들을 기용한 러시아 아이스크림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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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아이스크림

수입 동향

AlterVest

-� 1990년대부터 러시아 유통회사로

출발하여 1999년 아이스크림 제조

판매 시작

Inmarko

-� 1993년 러시아에서 설립

-� 17개의 다양한 아이스크림

브랜드 보유

Nestle� Russia

-� 1875년 스위스에서 설립

-� 1995년 러시아 지사 설립

Russian� Frost

-� 1999년 러시아에서 설립

-� 160개가 넘는 다양한

아이스크림 종류 제조

Talosto

-� 1995년 설립된 러시아 유명

냉동식품 업체

-� 러시아 최대 규모의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중 하나

‘새로운 맛’을

갈망하는 러시아

러시아는 성장하고 있는 아이스크림 시장규모에 맞추어 내수 공급량과 수입량을 동시에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에만 1만 700톤의 아이스크림을 수입했으며 수입 비중은

전체 공급량의 30.4%를 차지하면서 2012년 28.9%를 기록한 것에 비해 1.5%� 증가하

였다.� 러시아 식품 시장 애널리스트인 나탈리아 크리로바(Natalia� Krylova)에 의하면 올해

에도 이러한 수입 아이스크림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며 큰 변동요인이 있지 않는 한

꾸준히 증가할 것 이라고 한다.� 아이스크림의 평균 수입가격은 1kg당 3.63달러(USD)에서

4.83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의 국가별 아이스크림 수입 비중은 프랑스가 16.7%,�

라트비아 공화국이 12.6%,� 스위스가 12%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스위스 최대의 아이스크림 수출제조업체인 네슬레(Nestle)社가� ‘모벤픽(Movenpick)’과

‘네슬레(Nestle)’� 등의 브랜드를 러시아에 유통해 16.6%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글로벌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는 미국의 마스 초콜릿

(Mars� Chocolate)社로 러시아 시장에서 ‘바운티(Bounty)’,� ‘스니커스(Snickers)’,� ‘마스

(Mars)’� 등의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Food� Market�

Magazine’이 진행한 시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일 년

동안 아터베스트(Altervest),� 인마르코(Inmarko),� 네슬레 러시아(Nestle� Russia),� 러시안

프로스트(Russian� Frost),� 타로스토(Talosto)� 등의 아이스크림 브랜드가 가장 많이 팔렸으며

인기의 요인으로 시기적절한 마케팅 전략을 꼽았다.� 한편,� 러시아 사람들에게 가장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아이스크림의 종류는 ‘프롬비르(Plombir)’다.� 프롬비르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유지방이 12%에서 20%사이로 함유되어 있어야 하며 당분은 14%�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 건조 고체량 비중은 42%를 초과해야하기 때문에 프롬비르 종류의 아이스크림은 일반

아이스크림에 비해 맛이 굉장히 진하다.� 러시아 유명 유통매장 Ulkonos가� 선정한 가장 인기

높은 프롬비르 아이스크림은 아래와 같다.

<� 러시아 대표 ‘Plombir’� 아이스크림 >

제품명 : Plombir Matroskin

용량 : 70g

가격 : 14 RUB3) ($0.48)

제품명 : Plombir

용량 : 80g

가격 : 25 RUB ($0.86)

제품명 : USSR Plombir

용량 : 65g

가격 : 19 RUB ($0.65)

제품명 : Chocolate Eskimo Umka

용량 : 70g

가격 : 16 RUB ($0.55)

제품명 : Soviet Plombir

용량 : 100g

가격 : 29 RUB ($1)

제품명 : Nestle 48 копеек

용량 : 220g

가격 : 69 RUB ($1.5)

건강에 좋고 독특한 맛의 아이디어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러시아 식품 전문가들은 새로운 맛과 형태의 신규 브랜드 아이스크림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인지도가 높은 글로벌 브랜드들의 아이스크림 매출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3)� 2014년 12월 5일 기준 환율 :� 1루블(RUB)� =� 20.44원(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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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YN� Ice� Cream

-�러시아 신규 브랜드로 2011년 출시

-� 치즈케익 맛,� 사과&당근 맛,�

토마토&후추 맛,� 셀러리&멜론

맛 등 다양한 맛 제공

-� 유명 연예인이나 캐릭터

모양의 독특한 형태의

아이스크림

점차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러시아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러시아 내 유명

아이스크림 전문 제조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맛을 제공하고자 브랜드 수와 아이스크림

종류를 늘리고 있으며 차별화된 제품 또한 선보이고 있다.� 스토인(STOYN)社와 같은 중소

기업들은 아이디어 상품으로 러시아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스토인社  
아이스크림의 경우 다양한 맛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에

도 좋으며,� 팝 우상이나 캐릭터를 정교하게 조각한 디자인까지 독특하여 현지 소비자들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았다.�

한편,� 러시아에는 ‘키오스크’� 즉,� 간이매점이 있고 가판대가 따로 있는 길거리 매점형태의

매장이 많은데 이런 키오스크 형태의 아이스크림 매장이 모스크바에만 1,000개를 훌쩍

넘기고 있으며 계속해서 신규매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라도

20여 종 안팎의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어 러시아인들의 주요 아이스크림 소비처가 되고

있다.� 유로모니터는 2014년을 기점으로 브랜드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한편

저렴하면서도 독특한 형태의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국내 식품기업을 위한 Marketer’s Guide

[POINT]� ‘맛’도 있고 ‘멋’도 있는 제품으로 승부하자

최근 유로모니터와 현지 식품 전문 매거진에서 발표한 러시아 아이스크림 소비 동향을 살펴본 결과 글로벌 브랜드보다

현지에서 자체 생산하여 저렴하고 독특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신규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 아이디어 상품으로 진출한다면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의 경우,� 아이스크림은 건강한 유제품이라는 인식이 있어 현지 어린이들이 과자 대신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고

있어 잠재 고객층도 두터운 편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아이스크림 업체들도 캐릭터를 이용한 포장과 어린이 모델을 이

용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있고 독특한 맛의 아이스크림이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 시장에서�

셀러리와 멜론을 융합한 맛이라든지 토마토와 소금을 섞은 맛 등 영양가도 많고 맛도 특이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 어린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아 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의 아이디어 식품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내용에는 편집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Ø 참고자료

․  새로운 아이스크림 브랜드 개발 2014.11.21

(http://prm.ru/finances/2014/11/21/komos_grupp_razvivaet_permskie_brendy)� �

․  Review� of� Russian� Ice� Cream� Market

(http://www.foodmarket.spb.ru/eng/archive.php?year=20&article=606&section=4)

․  Sizzling� Weather� Prompts� Spike� in� Ice� Cream� Sales� 2014.07.31

(http://www.themoscowtimes.com/news/article/sizzling-weather-prompts-spike-in-ice-cream-sales/504391.html)

․  Eight� tons� of� ice� cream� brought� on� Kuznetsk� bridge� 2014.07.30

(http://www.m24.ru/articles/51747?attempt=1)

․  Ice� Cream� In� Russia

(http://www.euromonitor.com/ice-cream-in-russia/report)

․  러시아 온라인 대형 슈퍼마켓 «Утконос»

(http://www.utkono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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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주요 식품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은 기능성 식품

기능성 식품에

주목하기 시작한

러시아

기능성 식품의

필요성 증대

러시아 소비자들은 균형 잡힌 영양섭취 및 웰빙에 계속해서 관심을 쏟고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식품소비 트렌드가 되어 대도시 및 중소도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형

슈퍼마켓 대표들은 러시아의 소비 트렌드가 이국적인 외국 식품에서 자연 친화적인 유기농

건강식품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형 소매업체 리미(Rimi)社의 대변인 다이스 벨미르

(Dace� Velmere)씨는 “지난 몇 년 동안 유기농 식품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지금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러시아 소비자들의 ‘유기농’에 대한 열광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러시아 식품시장의 핵심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이렇듯

러시아 시장에서 웰빙 바람이 불면서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 급증은 물론 건강 기능성

식품 시장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기능성 식품이란 젖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식이성 섬유,� 바이오 플라보노이드,� � �

불포화 지방산,� 주요 아미노산,� 펩티드,� 단백질,� 콜린,� 글리코시드 등이 일반 식품보다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 방지 및 회복 등과 관련된 신체조절기능을 생체가 충분히 발휘하도록

설계하여 가공한 식품을 의미한다.� 벨미르씨는 기능성 식품에 대한 인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유기농 식품과 기능성 식품을 모두 포함한 건강

식품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식품에 비해서도

수요가 매우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리미社는 직접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여 말했다.

<� Rimi社에서 자체 생산하는 기능성 식품 브랜드 'I� Love� Eco'의 제품들 >

Rimi社의 경쟁 소매업체인 맥시마(Maxima)社의 대변인도 러시아의 기능성 식품 시장

트렌드에 동의하며 “러시아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2010년 이후부터 채소,� 과일,

베리,� 버섯,� 견과류,� 시리얼 등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맥시마社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그들은 빵,� 파스타,� 통조림,

냉동과일,� 채소를 적게 섭취하는 대신 건강을 위한 신선 유기농 식품에 대한 소비를 늘리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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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기능성 식품

동향

실제로 유로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일반 기능성 식품시장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연

평균 7%가량 성장한 데 반해,� 만성질환 및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한 특수 기능성 건강

식품시장은 같은 기간 평균 10%� 이상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 남성 40%와

여성 54%는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빈혈증,� 소화기 장애 등의 소화 장애 질병에

걸려 있다고 한다.4)� 이에 따라 러시아 연방정부는 늘어나는 질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능성 가공 식품 개발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라고 발표해 향후 러시아의 기능성 식품

시장의 성장이 기대된다.

빵이 주식(主食)인 러시아인 만큼 유제품 및 베이커리 품목에서 기능성 식품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에는 전체 유제품의 약 20%만이 기능성

식품이었으나 2012년에는 약 49%가� 건강 기능성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6년 만에 두

배가 증가한 수치이다.

베이커리의 경우,� 2006년 전체 베이커리 제품의 6.5%만이 기능성 제품이었던 것과 달리

2012년에는 60%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러시아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베이

커리 제품으로는 보스코엘(Bosco-L)社의 루징웨이트(Losing� Weight),� 로프(Loaf)社의 라

이미라클(Rye� Miracle),� 빌리지(Village)社의 라이윗브래드(Rye-wheat� Bread)등이 있다.�

Bosco-L社의 제품은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식빵으로 러시아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고,� Loaf社의 제품은 크랜베리와 해바라기 씨앗이 함유되어 있어 비타민,� 아미노산 및

산화 방지제 등을 식빵과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인기가 좋다.� Village社의 제품에는 러시아

전통 제과 방법을 사용하여 깔끔한 맛을 즐길 수 있다.

<� 러시아 주요 건강 기능성 식빵 >

제품명 : Losing� Weight

용량 : 200g

가격 : 54 RUB

제품명 : Rye Miracle

용량 : 380g

가격 : 36.90 RUB

제품명 : Rye-wheat Bread

용량 : 220g

가격 : 53 RUB

씨리얼 또한 제품 특성상 특수기능을 가진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연간 1~2%씩 꾸준히 증가

하면서,� 기능성 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을 대체하는 추세다.� 러시아 내 기능성 유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로는 다농(Danone)社,� 윔빌던(Wimm-Bill-Dann)社,� 파르마랏

(Parmalat)社,� 골든미도우(Golden� Meadows)社 등이� 있다.� 최근

핀란드 최대 유제품제조 기업인� ‘발리오(Valio)’社에서 기능성

유산균인 LGG� 프로바이오틱 유산균5)이 함유된� 요구르트를 새롭게�

출시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블루베리와 생강 맛이 나는 이

요구르트는 비타민 D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겨울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물론 일반 요구르트에 비해

LGG� 유산균과 복합유산균을 5배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강점이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Valio社의 신제품 요구르트 >

4)� 러시아 연방통계서비스(FSGS)� :� www.gks.ru

5)� 락토바실러스 유산균(Lactobacillus� rhamnosus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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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에 대한 인지도

한국의 對러시아

인삼 수출 현황

그렇다면 러시아 건강기능 식품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건강식품인 인삼에 대한 반응은

어떨까.� 인삼제품은 러시아 전역에 광범위하게 유통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낮은

인지도로 인해 그 수요도 크지는 않은 편이다.� 하지만 최근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 비만을

경계하는 트렌드가 있어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삼제품에 대한

인지도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소포즈(sovkoz)� 인삼’이 프리모스키(Primorsky)지역에서 재배된 이후 확산되어 시베리아

및 러시아 코카서스(Caucasus)지역으로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으며 하바롭스크

(Khabarovsk)지역에서는 야생 장뇌삼이 재배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각종

생약 제조,� 인삼 드링크,� 인삼 캡슐과 같은 의료 제조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효능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알려지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인삼의 취식에 대한

관심이 시작되어 작은 규모로 개인 아파트에서도 기르기도 한다.

생약으로 제조되어 판매되는 인삼캡슐 제품은 러시아 자국 기업 이외에도 독일,� 중국,� � �

슬로베니아,� 덴마크 등의 기업들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이 있으며 약국,� 인터넷 쇼핑,� 건강

식품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뿌리 형태의 인삼근 기준,� 2011년 러시아의 인삼 수입은

3만 5천 달러(USD)� 수준으로 적은 규모이지만 러시아로의 한국산 인삼은 점점 세분화되어

수출되고 있다.� 2008년에는 홍삼 태블릿 및 캡슐,� 2009년에는 수삼과 홍삼 파우더가

수출 되었다가 2010년부터 홍삼(본삼)의 수출이 시작되었고 2012년부터 기타 홍삼류가

추가로 수출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연도별,� 품목별 수출 물량을 보았을 때 한국의 러시아

인삼 수출은 일정치 않게 진행되고 있지만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인삼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점차 수출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식품기업을 위한 Marketer’s Guide

[POINT]� 건강에 답이 있다 _� 기능성 식품에 열광하는 러시아 시장을 공략해라

소득 증가로 건강 및 영양 섭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능성 식품(Functional� Food)’은 하나의 소비패턴을

형성하는 ‘마켓 트렌드’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추세다.� 현지 식품 수입회사에 의하면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한 주요 대도시에서 지방 도시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여 대형

소매점에서도 직접 기능성 식품들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

소매점들은 기능성 식품 유통 채널 또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매점 위주로 진출하는 것이 모스크바나 상트

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 시장으로 진출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보편화되고 있는 기능성 식품�

트렌드는 다양한 식품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몸에 좋은 생강이나 인삼 등을 함유한 건강식품들이 특히 많이 출시되고�

있다.� 따라서 트렌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인삼과 같은 한국산 건강식품을 이용한 고품질의 기능성 식품으로 러시아

식품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하나의 성공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상기내용에는 편집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Ø 참고자료

․ Bone� broth:� tasty� remedy� for� arthritis� to� cellulite� 2014.11.20

(http://zdorovie.com/nutrition/food/bul-na-kostochke-vkusnoe-sredstvo-ot-artrita-tsellyulita/26984)

․ Belarus� and� Russia� can� start� a� joint� program� for� the� production� of� functional� foods� 2014.11.19

(http://foodretail.ru/news/belarus-i-rossiya-mogut-nachat-sovmestnuyu-335659)

․ How� to� change� the� taste� preferences� 2014.11.15

(http://rus.delfi.lv/news/daily/latvia/proschajte-majonez-i-ketchup-kak-izmenilis-vkusovye-pristrastiya-latvijcev.d?id=45224850)

․ Trends� of� Russian� Market� of� Processed� Meat� and� Sausage� Products� -� FUNCTIONAL� PRODUCTS

(http://www.foodmarket.spb.ru/eng/current.php?article=1245)

․ Valio� 기능성식품 소개 홈페이지

http://www.valio.ee/uudised/2014/valio-lisas-gefiluse-jogurtisse-tervisliku-ingv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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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러시아 주류시장,
막걸리는 다를까?
엄격한 음주규제에

러시아 맥주산업 휘청

곤두박질치는 맥주

소비량

‘보드카의 나라’이자 세계 최대 술 애호국인�

러시아에서 그동안 맥주는 법적으로 술로�

분류되지 않아 청량음료처럼 전국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판매되어왔다.� 과거 모스크바 등

대도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맥주병을 버젓이 들고 다니며 마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으나 새 주류법6)에 따라� 2013

년부터 맥주는 일반상점이 아닌 주류 전문점

에서만 판매된다.� 뿐만 아니라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대에는 주류전문점에서도 맥주를 살 수 없다.� 버스 정류장 잡화� 판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에서 무제한적으로 판매되던 기존 관행도 사라지게 되었다.� TV등

대중매체의 맥주광고 역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러시아에서 15세~54세 남성의 사인(死因)�

중 절반이 술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음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뉴스 정보 사이트인 ‘RIA� Novosti’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가의 패트병 맥주가

알코올 소비를 늘린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 맥주를 2016년부터 러시아에서

판매중지할 예정이라고 한다.� 러시아 국회의원 발레리 트라페즈니코즈(Valery� Trapeznikov)는

늦어도 2016년 1월 1일부터 이와 같은 판매 금지령이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 러시아의 알코올 소비량은 현재보다 더욱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

유명 온라인 신문 ‘Lenta’는 패트병 맥주의 경우 특히 어린 소비자들의 소비가 많은데,� �

시행될 법률이 젊은 소비자들의 알코올 섭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법률의

도입을 반겼다.� 하지만 맥주 양조업자들은 700개의 중소 맥주 양조장들이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 러시아 맥주 양조장 모습 >

음주규제의 효과를 입증이라도 하듯 2013년 러시아 소비자들은 한 해 동안 일인당 평균

70ℓ의 맥주를 섭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러시아 양조협회(URB)가� 전했다.� 이는 일인당

연평균 섭취량이 81ℓ를 기록했던 2007년 보다 11%� 감소한 양이다.� 이처럼 맥주 섭취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러시아 정부가 최근 강화한 음주 규제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 �

실제로 러시아에선 면적 50㎡� 미만의 일반 상점은 맥주를 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후 11

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는 일부 매장에서만 판매되고 있다.

6)� 러시아에서 '음료수'로 분류되던 맥주를 ‘주류(酒類)’로 규정한 법률



24

러시아 맥주시장

수입현황

러시아 보드카

시장도 입은 타격

앞서 러시아 정부는 2010년 맥주에 부과하는 관세를 3배 인상한 바 있다.� 오는 2015년엔

이를 6배까지 올릴 계획이며 2016년에는 패트병 맥주 판매도 금지할 예정이다.�

<� 러시아 소비세 품목 및 부과율 >

품목 세부 구분 소비세

에틸 알코올 주정

및 주정용액

순수 에틸 알코올 59� RUB/ℓ

9%� 이상 함유된 에틸 알코올 400� RUB/ℓ

9%� 미만 함유된 에틸 알코올 320� RUB/ℓ

알코올 제품 및

맥주

스파클링 와인 24� RUB/ℓ

데이블 와인 7� RUB/ℓ

8.6%� 이하의 알코올 함량 맥주 15� RUB/ℓ

담배 550� RUB/1,000개비

보석 판매가의 15%

휘발유 1,000� RUB/t

승용차 142� RUB/150마력
출처 :� Tax� Code� of� Russian� Federation,� 2013년 12월 기준

2013년부터는 종이매체를 통한 광고도 불가능하다.� 이렇듯 맥주 제조업체들과 소비자들을

옥죄어 오는 러시아 정부의 음주 규제로 인해 러시아 맥주 시장의 전반적인 맥주 생산량

또한 2007년에서 2013년 사이 2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식적인 맥주

소매 판매점들을 조사한 결과 실질적으로는 매출이 크게 감소하지 않아 심각하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분석도 잇따라 보도되고 있다.� ‘Food� Market� Magazine’에 의하면

2013년 대비 2014년 상반기까지 약 3%의 매출상승을 기록했으며 다수의 러시아 식품

전문가들은 연간 일인당 70ℓ를 소비하고 있는 현 맥주 섭취량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의 맥주 시장규모는 중국,� 미국,� 브라질 다음으로 크다.� 세계 맥주 시장에서 러시아의

주요 맥주 공급 국가는 2013년까지만 해도 수입 시장의 51.8%를 점령한 우크라이나였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로부터 우크라이나의 오볼론(Obolon)社,� LLC社,� 썬 인베브 우크라이나

(SUN� InBev� Ukraine)社 등의 주요 맥주업체들이 수입 금지조치를 당하면서 2014년

상반기에만 수입량이 31.2%로 감소해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맥주

수입국 중 벨라루스,� 독일,� 체코 공화국 등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금수조치로 반사이익을

누리며 수입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벨라루스의 경우 작년 러시아로의 수출이 15.7%�

상승했으며 체코 공화국은 27.7%,� 독일은 6.8%� 상승했다.� 올해 초부터 5월까지의 맥주

수입량은 벨라루스에서 8.6%,� 독일에서 35%,� 체코 공화국에서 2.1%� 증가했다고 러시아

‘Food� Market� Magazine’는 전했다.

러시아 포장기계 전문 업체 유니팩(Unipack)社의 시장조사에 따르면 러시아의 주류시장을

대표하는 술인 보드카 또한 2012년에 비해 2013년의 시장 규모가 18%� 감소했으며

2009년에 비교해서는 27%� 감소했다고 한다.� 보드카 매출은 작년 한 해 동안만 40%가�

감소했는데,� 4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보드카의 시장 축소는 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인 것

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9년에 리터 당 보드카의 가격이 121RUB7)이었던 것에 비해

2013년에는 리터 당 212RUB에 판매되면서 4년 동안 보드카 가격이 7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조사회사인 닐슨社의 러시아 담배·주류 담당자 마리나 라펜코바(Marina�

Lapenkova)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소비자들은 보드카의 가격 상승에 다양한 반응을 하고

있다.� 일부는 보드카 소비를 억제하고 가격이 다시 내려갈 때까지 소비를 금할 예정이라고

응답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불법 모조품이나 불법적으로 제조 판매되는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암시장이 증가할까 우려하고 있다.� 그 외 소비자들은 알코올음료를 집에서 만든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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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에 대한

현지소비자 인지도

2010년에는 230개의 보드카 브랜드들이 8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2013년에는

140개의 브랜드들이 80%의 시장을 점유했다.� 이는 지난 4년간의 음주 규제 강화 정책으로

보드카 시장이 심각하게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통 식료품 소매점에서 보드카를

구매하는 경우는 2009년에 비해 40%� 감소한 반면 현대유통 소매점을 통해서는 7%� �

소폭 감소했다고 매체는 밝혔다.

그렇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주인 막걸리는 러시아 시장에서 어떠할까.� 일부 러시아 현지

매체는 한국에서 진행되는 막걸리 행사를 소개할 정도로 막걸리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나

막걸리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쉽게 찾아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발효된 건강 술이라는

인식은 있지만 러시아 내에서 주류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국내 막걸리 수출은 2011년

52,735천 달러(USD)로 사상최고의 수출실적을 기록한 이후 주춤하고 있다.� 막걸리 수출

비중이 감소하는 요인으로 세계 주류 시장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러시아의 음주 규제가 심화되면서 주류 문화가 무알코올 음료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

하고 있다는 점이 전반적인 알코올에 대한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국내 식품기업을 위한 Marketer’s Guide

[POINT]� 변화하는 주류 문화,� 소비 트렌드를 간파하자!

세계 최대 술 애호국인� 러시아가 음주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주류시장에 어둠이 밀려오고 있다.� 러시아 국민들은

맥주와 보드카 섭취량을 대폭 줄이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수입량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알코올�

소비를 전반적으로 줄이고 있는 러시아의 주류 문화를 반영하여 시장 진출 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된다.� 특히 러시아 내 막걸리에 대한 인식은 발효 건강주라는 개념이 강하지만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점진

적으로 진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건강에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러시아 소비자들의 변화된 소비 동향을 공략하기 위

해 막걸리를 주류로 분류하기 보다는 도수를 줄이고 건강한 음료라는 테마로 마케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매실주나 복분자주와 같이 몸에도 좋고 도수도 강하지 않은 우리나라 전통주로 승부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상기내용에는 편집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Ø 참고자료

․  Putin� signed� a� law� on� indexation� of� excise� rates� in� Russia� 2014.11.25

(http://www.mk.ru/politics/2014/11/25/putin-podpisal-zakon-ob-indeksacii-stavok-akcizov-v-rf.html)

․  Cheaper� brands� out� of� the� market� together� with� its� customers� 2014.11.24

(http://article.unipack.ru/52657)

․  Liberal� Democratic� Party� urges� to� remove� alcohol� from� the� stores� 2014.11.17

(http://www.profi-forex.org/novosti-rossii/entry1008234934.html)

․  Beer� in� plastic� "poltorashka"� ban� by� 2016� 2014.11.12

(http://lenta.ru/news/2014/11/12/plastic)

․  Carlsberg� Says� Russians� Choosing� Premium� Beer� Is� Helping� Share� 2014.11.10

(http://www.bloomberg.com/news/2014-11-10/carlsberg-says-russians-choosing-premium-beer-is-helping-share.html)

․  Real� ale� revolution� brewing� in� Russia’s� beer� industry� 2014.10.24

(http://rbth.com/arts/2014/10/24/real_ale_revolution_brewing_in_russias_beer_industry_40859.html)

․  Review� of� Russian� Beer� Market

(http://www.foodmarket.spb.ru/eng/current.php?article=1243)

․  주류시장 규제에 대한 연방정부 서비스

(http://www.fsrar.ru/)

7)� 2014년 12월 5일 기준 환율 :� 1루블(RUB)� =� 20.44원(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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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육류 공급량에
늘어나는 대체식품
러시아 금수조치가

식품시장에 미친 영향

육류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식품

잇따라 수입

러시아 현지 매체인 ‘The� Institute� of� Modern� Russia’의 최근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일 년 동안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등으로

부터의 육류,� 유제품,� 채소,� 과일,� 견과류,� 수산물,� 소시지외 기타 식품 수입을 금한다는

내용의 금수조치8)를 발표한 이후,� 러시아 식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폭등했으며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줄어 소비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서방과의 갈등으로 식료품 수입

제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식료품 시장진입을 노리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종전에 러시아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들에게는 암운이,� 러시아

시장 신규 개척과 확장을 노리는 국가들에게는 빛이 드리워지고 있다.

<� 금수조치 이후 비어있는 러시아 유통매장의 진열대 >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맞불작전으로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등으로부터 육류,� 어류,� 유제품,� 과일과 야채 수입을 금지한 러시아가 필리핀산 악어 고기

수입을 허용했다.� 지난 8월부터 1년�

동안의 일시적인 서방산 식품 금수

조치로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육류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이에 식품

기업들이 육류를 대체할 다양한

묘안을 짜내고 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육류의 공급량에

따라 현재 러시아 교역도시인 아스

트라한(Astrakhan)의 시장에서는

낙타고기가 거래되기 시작했으며 1kg당 120~160루블9)에 판매되고 있다.� 주말에는 구매자가

많아 낙타고기 가격이 더 상승할 정도로 러시아인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낙타고기가 공급

됨에 따라 낙타고기를 활용한 요리는 특별하고 이국적인 메뉴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낙타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생산비용이 높아 대중화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

된다.� 외에도 러시아 정부는 금수조치 이후 인도를 방문하여 물소 고기 수입을 고려하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러시아 관료 루시카야 가제타(Rossiiskaya� Gazeta)는 최근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이국적인 고기들에 대하여 극찬하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해당

기사에서는 캥거루,� 상어,� 타조 고기 등의 맛과 품질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다.

  

8)� 본서 정책부분 p41� ‘미국과 유럽산 농산물 금수조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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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는

러시아 가금류 생산량

2015년부터 아시아

국가에서 육류수입

추진

육류 가공식품

트렌드는 ‘다이어트’

서방국가로부터의 육류수입 금지로 인해 자체 생산량은 증가하고 있다.� 그 중 가금류의

생산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러시아의 가금류 생산량이

9.3%� 가량 증가했다.� 2014년 1년 동안의 총 가금류 생산량은 380만 톤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0)� 이는 지난 2013년에 비해 10%� 더 증가한 수치다.

<� 러시아 가금류 생산량 >

*단위:� 톤(ton)

2012 2013 2014

January 265,418 292,063 304,842

February 268,417 278,608 295,618

March 290,958 298,192 318,425

April 280,095 301,791 337,304

May 282,294 294,987 327,616

June 260,235 276,173 306,967

July 284,569 293,795 316,318

August 277,740 281,769 316,412

September 272,306 289,114 325,619

October 284,067 304,823

November 288,425 296,723

December 306,582 332,032

Total 3,361,106 3,540,069 2,849,121

러시아 관세청 FCS의 자료를 보면 올해

러시아의 고기 수입량은 크게 감소했다.�

특히 작년과 비교하면 32.6%� 감소하였

으며 11개월 동안 총 1천 109만 톤을

수입했다.�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 수입이

42%로 대폭 하락했다.� 가금류 수입은

23.2%,� 소고기 수입은 5.1%� 감소했다.�

현지 신문 ‘Nord-News’에� 의하면 러시아�

육류시장은 금수조치 이후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 정부는 태국으로부터의 돼지고기

수입을 승인하여 내년 1월부터 러시아 시장에서 태국산 돼지고기를 구입할 수 있다.

2015년에는 서방국가가 아닌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과 육류수입

관련협정을 맺을 예정이다.� 내수 육류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미 라틴아메리카,�

중동의 터키와도 식품 관련 교역협정을 논의 중이며 터키와는 쇠고기,� 양고기,� 가금류 등의

고기제품 수출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Global� Meat� News’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인도와

한국과도 돼지고기 수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11)� 2010년 2월 11일 구제역 확산

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한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수출을 재개

할 예정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러시아인들은 유럽과 미국의 소비습관을 많이 쫓아가는 편이며 최근에는 건강과

외모에 좋은 식품소비를 자연스럽게 늘리고 있다.� 유럽과 미국이 그렇듯 러시아에서도

운동과 다이어트 식품에 투자하는 소비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는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식품 전문 잡지인 ‘Food� Market� Magazine’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쇼핑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이

남성보다 월등하다고 한다.� 이는 쇼핑할 때 눈에 들어오는 모델들이나 옷 사이즈에 맞게

자신을 가꾸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9)� 2014년 12월 5일 기준 환율 :� 1루블(RUB)� =� 20.44원(KRW)

10)� World� Poultry� 기사 ‘Russia� increases� its� production� of� poultry� meat’에서 발췌

11)� 자세한 내용 :� http://www.globalmeatnews.com/Industry-Markets/Russia-to-establish-meat-imports-from-India-and-South-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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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저염식의 저칼로리 식품들이 여성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다이어트 식품 트렌드는 생활수준의 차이로 인해 도심 위주로 발달하고 있다.� 육가공식품

또한 트렌드에 맞게 건강식으로 제조되고 있다.� 러시아 시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다이어트용 육가공식품은 보통 닭이나 칠면조와 같은 가금류로 만들고 있는데 현지 유명

브랜드로는 조로바야 페르마(Zdorovaya� Ferma)社의 헬시팜(Healthy� Farm),� 그룹

(Group)社의 체리빈스크(Chelyabinsk),� 우드머스카야(Udmurtskaya� PF)社의 폴트리 팜

(Poultry� Farm� of� Udmurtia)� 등이 있다.�

국내 식품기업을 위한 Marketer’s Guide

[POINT]� 아시아 육류시장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러시아,� 지금이 기회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 등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들에 대하여 금수조치를 취하면서 식료품 수입 제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식료품 시장 진입만을 노렸던 국가들 사이에서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러시아가 수입 제한을 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신하여 아시아와 남미 등 다양한 국가들에게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육류제품에서는 특히�

일반적인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 수입에서 그치지 않고 이국적인 맛을 느낄 수 있는 악어나 낙타 고기 등의 수입도

고려하고 있어 러시아 육류 시장이 이전보다 더욱 다채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다이어트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러시아 내 육류 중에서도 가금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러시아 정부가 육류 공급 국가들을 다양하게 확보하고자 노력하면서 한국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로의 육류 제품 수출이 2010년 이후로 중단되었지만 확실한 금지조치가 아닌 잠정적인 일시 중지 상태이므로

언제 다시 재개될지 모른다.� 현재와 같이 육류 공급량이 수요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점에서 재개가능성은 매우 높다.� �

러시아 정부 또한 우리나라로부터 육류를 수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러시아 육류시장은,� 주요

수입국들의 빈자리를 우리 업체들이 채워나갈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로의 육류수출을 허가하는 국가 명단과 회사 리스트를 실시간으로 농업부수의국 사이트

(http://www.fsvps.ru/fsvps/importExport?_language=en)에 게재하고 있다고 하니,� 러시아로의 육류수출을 꾀하고

있다면 시시각각 모니터링 하여 진출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상기내용에는 편집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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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오른 러시아 수입 수산물 시장

러시아 수산물

시장동향

러시아 수산물

소비동향

최근 러시아 해산물 수입시장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과거 러시아의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는

노르웨이가 약 52%를 점유할 정도로 노르웨이 수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그러나

노르웨이로부터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러시아 수입 수산물 시장을 노리고 있던 다른

국가들에게 기회가 왔다.� 러시아는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산물 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로부터 대량 수입하던 연어는

공급선을 칠레로 변경하였다.� 기타 수산물들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에콰도르

등의 주로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해산물 수입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

서방으로부터의 수산물 수입 금지와 맞물려 올해 초 러시아의 어획량 감소로 러시아

수산물 시장에는 주요 어종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 2월 25일 기준,� 총

어획량은 전년보다 0.7%(5.2천 톤)� 감소한 69만 5,800톤으로 조사됐다.� 극동지역에서는

명태,� 꽁치,� 오징어,� 대구,� 넙치(halibut)� 등의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로 인해 해당 어종들의

도매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연어와 생굴 등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고급

레스토랑이나 일본 음식점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 러시아 수산물 도매가 >

종류: 명태

가격: 53 RUB12)/kg

종류: 곱사송어

가격: 95 RUB/kg

종류: 케타연어

가격: 105 RUB/kg

종류: 가자미

가격: 30 RUB/kg

종류: 태평양청어

가격: 19 RUB/kg

종류: 오징어

가격: 69 RUB/kg

종류: 대구

가격: 60 RUB/kg

종류: 해덕

가격: 110 RUB/kg

*지역별로 가격은 상이할 수 있음

특히 연어의 가격이 연일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업계관련자는 물론 소비자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 신문인 크롭스(Klops)에 따르면 전체 수산물

중에서도 연어 스테이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대로 치솟은 연어 스테이크

가격은 1kg� 당 600루블(RUB)이다.� 지난 10월 까지만

해도 520루블(RUB)이었던 연어 스테이크는 연이은

상승세를 보이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12)� 2014년 12월 5일 기준 환율 :� 1루블(RUB)� =� 20.44원(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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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산물

가격동향

러시아 내 가공

수산식품 동향

한편,� 지난 8월 고등어 가격은 1kg당 75루블(RUB)에서 65루블(RUB)까지 하락했으며

오징어는 65루블(RUB)에서 50루블(RUB)까지 하락했다고 이즈베스티아(Izvestia)13)� 매체

담당자는 전하였다.� 러시아 소비자들은 연어와 같이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수산물을 대신

하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고등어와 오징어 소비량을 늘리고 있다.

<� 러시아 연어 판매 모습 >

러시아 수산물 시장에서는 연어의 가격 상승세를 보고 기타 수산물 또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해산물 공급 국가를 새롭게 발굴하면서 몇몇

수산물들의 소매가격은 오히려 하락했다.� 닐슨 자료에 의하면 모스크바 지역의 연어를

제외한 냉장 및 냉동 해산물들의 가격이 3%�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스크바 외

다른 지역에서는 냉장 및 냉동 해산물 평균 가격이 1kg� 당 약 182루블(RUB)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로 수산물 수입확대를 노리고 있는 러시아로 적절한 수출 기회를 꾀하기 위한

러시아 수산물 시장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러시아의 수산물 공급 형태를 살펴보면

냉동 형태와 캔 형태가 대부분이다.� 주 러시아 한국대사관이 발표한 ‘러시아 수산물 수출

안내백서’에서 러시아 도매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형태를 조사한 결과,� 수산물의

약 29%가� 냉동 형태,� 약 20%가� 캔 형태,� 약 13%가� 훈제 형태로 판매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러시아 내 수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캔이나

가공 형태의 수산물의 수요가 높아졌다고 한다.� 고등어,� 참치,� 연어 등 다양한 통조림

수산식품이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 러시아 통조림 경쟁제품 >

제품명: Sprat in

tomato sauce

브랜드명: Вкусные 

консервы

용량: 240g 

가격: 69.87 RUB

제품명: Sprats in oil

브랜드명: Вкусные 

консервы

용량: 240g 

가격: 99.89 RUB

제품명: Chopped

tuna in oil

브랜드명: Fortuna

용량: 185g

가격: 99.97 RUB

제품명: Salmon

with seaweed sauce

브랜드명: Raptika

용량: 240g 

가격: 69.87 RUB

 

13)� 이즈베스티아(Lzvestia)� :� 현지에서 구독률이 가장 높은 러시아 주요 일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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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웰빙 트렌드를 반영하여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스턴트와 냉동식품 전문 업체 노르(Knorr)社는 유기농 야채와 허브 등 천연 향신

료만을 이용해서 요리한 연어 인스턴트식품을 출시하여 인기를 얻고 있다.

노르(Knorr)社의 ‘На� второе’� 신제품

DELICATE� FISH� IN� WHITE� SAUCE�

WITH� HERBS

DELICATE� FISH� IN� TOMATO� SAUCE�

IN� PROVENCAL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수산물은 무엇일까.� 모스크바 소재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의 월평균 판매량을 보면 새우가 2만 8769kg으로 37.5%를 점유하고

있으며 청어가 12.7%,� 오징어가 6.6%,� 대서양 연어가 6.4%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 �

러시아 중앙 유럽지역에서는 자국산� 연어종류와 대서양 청어,� 열빙어,� 블루 화이팅,� 해덕,� �

명태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하지만 해당 수산물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가공식품의 인기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내 식품기업을 위한 Marketer’s Guide
[POINT]� 블루오션인 러시아 피쉬마켓,� 가공제품으로 도전해보자

러시아 수입 수산물의 65%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두 도시에 어떻게 진출

하느냐가 수산물 수출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산물의 형태에 따라 공략 대상지에 다소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수입 수산물의 주요 공급지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선·냉장,� 냉동,� 필레(어류의 살),� 조리·캔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칼링그라드 지역을 중점으로,� 연체류와 건조·조미 등은 연해주,� 모스크바,� 트베르 지역을

중점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수산물 중 러시아 사람들이 소비하는 수산물의 종류와 일치하는 것은 오징어,�

게,� 고등어 등이다.� 러시아의 낮은 가공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신선 수산물로 진출하는 것 보다는 캔,� 훈제,� 조미,�

건조 형태의 가공 수산물 제품으로 진출하는 것을 추천한다.

*상기내용에는 편집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Ø 참고자료

․  Due� to� sanctions� prices� falling� 2014.12.01

(http://izvestia.ru/news/580029)

․  Red� fish� in� November� has� risen� another� 70� rubles� per� kilogram� 2014.11.28

(http://klops.ru/news/obschestvo/100180-krasnaya-ryba-v-noyabre-podorozhala-esche-na-70-rubley-za-kilogramm)

․  Russia� approves� import� of� fish� and� fish� products� from� Sri� Lanka� 2014.11.26

(http://www.news.lk/news/world/item/4680-russia-approves-import-of-fish-and-fish-products-from-sri-lanka)

․  Fishermen� can� not� sell� 35� thousand� tons� of� fish� because� of� the� embargo� of� the� Russian� Federation� 2014.11.20

(http://ria.ru/economy/20141120/1034270563.html)

․  Will� the� New� Year� on� the� table� Russian� caviar?� Forecast� from� Sakhalin� disappointing� 2014.11.18

(http://www.mk.ru/economics/2014/11/18/budet-li-na-novyy-god-na-stole-rossiyan-ikra-prognoz-s-sakhalina-neuteshitelen.html)

․  주 러시아 한국대사관 ‘러시아 수산물 수출 안내백서’� 2007.09.17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263)

․  2014년 3월 러시아 수산물 및 수산식품 동향

(http://www.kat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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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신선식품 시장
‘GREEN’으로 판도 변하나
러시아의 토마토와

파프리카 시장현황

러시아 농산품

유통환경

러시아 현지 신문 에이아이에프(AIF)에 따르면,� 지난 8월에서 10월 동안 토마토 가격이

1kg당 16루블(RUB)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오이 가격은 28루블(RUB),� 감자 가격은 30루블

(RUB)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오렌지 가격은 지난 3개월 동안 3루블(RUB)14)이

하락하였다.� 전반적인 러시아 채소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계절적인 요인이 크다.� 겨울이

다가올수록 토마토,� 오이,� 감자의 가격은 항상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채소 시장의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매년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 중 토마토

시장은 매년 약 12%� 가량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러시아로 수입된 토마토의

양은 약 77만 톤이며,� 수입액 규모는 8억

6,500만 달러(USD)로 집계 된다.

토마토의 주요 수입국은 터키,� 중국,� 모로코,� 네덜란드이다.� 한국의 對 러시아 토마토 수출은

러시아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면 꾸준히 상승해오다가 2012년 들어 급감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극동 러시아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는 토마토는 러시아 연해주산 제품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산 제품이다.� 한국산 토마토도 일부 대형마트에서 소량으로 판매되고 있다.� �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산 토마토는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어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파프리카 시장 또한 눈여겨 볼만 하다.� 러시아산 파프리카는 4월~9월 사이에만

유통되며,� 그 외의 기간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수입을 하고 있으며 중국산의 비중이

높다.� 주요 수입국은 이스라엘,� 네덜란드,� 중국으로 이들 세 국가로부터 수입량이 전체의

약 75%를 상회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산 파프리카도 물량은 일정하지

않지만 꾸준히 수출되고 있다.� 2012년 러시아로 수입된 한국산 파프리카는 약 14만 톤이며

수입액은 총 2억 3,100만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이렇듯 러시아에서 한국산 야채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산 토마토와 파프리카에 대해 지속적인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러시아 소비자들의 수입식품 구매 기준은 품질이며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원산지에 관계없이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수입 신선식품 또한 모양,� 빛깔 등의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매를 결정하고 있다.� 자국산 신선 식품만을 고집하는 소비자가

적은 것이다.� 이는 수입 신선식품이 대부분인 러시아의 식품 시장 환경의 영향을 받아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신선식품은 주로 전통 소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신선식품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아 가까운 지역 소매점에서 구매할수록 신선도가 높기 때문이다.� 러시아 소비자들은 전통

소매점에서 주로 구매 당일 또는 2∼3일 내 소비할 수 있는 신선한 육류나 자국산 제철

신선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전통 소매점은 곳곳에 산재해 있어 소비자의

접근성은 높지만 취급하는 품목이 한정적이다.

14)� 2014년 12월 5일 기준 환율 :� 1루블(RUB)� =� 20.44원(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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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일 ‘사과’

그래서 거주지로부터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한 현대식 소매점을 주 1회,� 길게는 한 달에

2~3회 정도 방문하여 장기간 보관이 용이한 가공식품이나 지역 소매점에서 구매하기 힘든

수입 신선식품을 구매한다.

러시아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식품은 배로 운송되며,� 수입과일의 약 80%가� 서부러시아

지역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통해 수입되고 있다.� 러시아의 제2위의 항구 도시인

흑해 연안의 노보라시스크를 통해서도 많은 양의 식품이 수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일

수입･유통 업체들도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항구도시에 밀집되어 있다.� 대형 수입 업체들은

첨단 장비를 갖춘 대형 보관 창고 및 운송 수단 등을 보유하고 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에 소재한 유명 수입식품 유통업체로는 JFC,� Traders,� SORUS社가� �

있으며 러시아 과일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JFC社는 일본 식품을 유통하기

위해 호주에 설립된 업체였지만 현재 전 세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러시아에서도 수입

식품을 유통하고 있다.� SORUS社의 경우,� 본사는 네덜란드에 있지만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식품 업체들을 대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품을 유통을 돕는 것은 물론 마케팅

까지 지원해주는 글로벌 유통업체이다.

이들 3개 업체를 제외하면,� 대부분 소규모

수입업체들로서 1인 수입업자이거나 5인 이하

수입업체들이 다수이다.� 소규모 수입업체들의

경우 높은 관세율과 과일에 대한 세금이 부담

때문에 러시아 과일 시장에서 상당한 규모의

불법 유통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모스

크바의 회색유통체계라고 칭하며 수입관세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 유럽 등지에서

사과,� 배,� 감귤류 등을 트럭으로 운반하여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다.

불법 시장규모는 연간 2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대형 유통 3社에게 가장

큰 경쟁자는 회색유통인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유통망 체계를 보다 조직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요 도시마다 물류 창고를 건설하거나 러시아 전역을 커버

할 수 있는 유통망을 확립하고자 자본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다.

러시아인들의 과일 선호도는 사과,� 바나나,� 오렌지,� 포도,� 배 순서이며 사과의 인기가 가장

높다.� 러시아 소비자들은 풋사과를 선호하며,� 우리나라 사과 중 아오리 사과를 좋아한다.�

한국산 사과의 당도와 식감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다.� 폴란드 등지에서 생산되는 유럽산

사과는 1kg당 177� 루블(RUB)에 판매되고 있으며,� 러시아산 사과는 1kg당 75.45� 루블

(RUB),� 중국산 사과는 1kg당 86.23루블(RUB)로 판매되고 있다.� 한국산 사과는 1kg당

1,077� 루블(RUB)로 판매되고 있어 현지 사과가격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다.

<� 러시아 사과 경쟁제품 >

원산지: 러시아

가격: 75.45 RUB/kg

원산지: 중국

가격: 86.23 RUB/kg

원산지: 유럽

가격: 177 RUB/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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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신고배의

경쟁력

극동 러시아에서 한국산 배와 경쟁하는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 이스라엘,� 모로코,� 일본,�

유럽이다.� 맛 측면에서 대체로 서양배보다 동양배가 러시아 소비자 식미감에 적합하다고

현지 유통업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동양배가 서양배에 비해 과즙이 풍부하고 당도가 높기

때문이다.� 동양배 중에서는 일본산이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산 신고배

품종 또한 일본산과 비교했을 때 품질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받고 있다.� 서양배

품종인 러시아산과 중국산은 대략 1kg당 102.39� 루블(RUB)선이며,� 이탈리아산 등 유럽산은

이보다 비싸게 유통되고 있다.� 한국산 신고배는 유럽산인 서양배와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은 낮다.� 그러나 맛과 한국산 특유의 아삭함으로 승부한다면 러시아

배 시장에서 선두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 러시아 배 경쟁제품 >

원산지:� 중국 상하이

가격:� 102.39� RUB/kg

원산지:� 일본

가격:� 95� RUB/kg

원산지:� 러시아 모스크바

가격:� 153� RUB/kg

국내 식품기업을 위한 Marketer’s Guide

[POINT]� 넘쳐나는 수입산 과일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_� 프리미엄 과일로 이미지 마케팅 도전

러시아 식품 시장에서 한국산 농산품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으로 한국 제품의 품질이 우수

하다고 생각하지만 경쟁 제품에 비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라 구매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농산품으로 러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을 시도하기 보다는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의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러시아의 백화점에서는

세척된 사과를 낱개 포장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고급화 전략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산 사과도 프리미엄 상품으로 안정적인�

수출을 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다양한 국가로부터 배를 수입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품종의 배가 진입되어

있다.� 그만큼 러시아 소비자들은 세계 여러 지역의 배들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배의 맛과 품질의 우수성을 알릴

필요성이 있다.� 동양배라는 동일한 카테고리 내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차별화된 맛과 품질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내용에는 편집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Ø 참고자료

․ Dynamics� of� prices� for� food� in� Moscow� for� three� months.� Infographics� 2014.11.28

(http://www.aif.ru/dontknows/infographics/1394145)

․ How� to� change� prices� in� the� regions� of� the� country� in� the� autumn� 2014.11.28

(http://www.omsk.aif.ru/society/1391914)

․ Unnecessary� Sacrifice� 2014.11.24

(http://imrussia.org/en/opinions/2091-unnecessary-sacrifice)

․ 수출시장 신규개척 및 다변화를 위한 심층조사 러시아편

(http://www.kati.net/mag/selectMagBookView.do?menuCode=200&bbsid=1&articleseq=97812&pageIndex=1&searchCondition

=1&searchKeyword=%EB%9F%AC%EC%8B%9C%EC%9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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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러시아 소스 시장,
소스의 다양화 전쟁은 계속된다

러시아 소스시장

동향

러시아인들이

선호하는 소스제품

러시아 소스 시장은 2009년 35억 800만 달러(USD)에서 2013년 46억 9,400만 달러

(USD)� 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향후 러시아 소스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소스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소스류 수입액 역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수입액은 약 1억 9천만 달러(USD)�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이로보아 러시아의 수입소스 시장 또한 잠재력이 큰 유망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 소스 시장에 안팎으로 성장하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증가와 일하는 여성이 증가로 RTE(Ready� to� eat)� 소스를 찾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외국 요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신료와

이국적인 맛을 느끼기 위한 소스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도 한 요인이다.

러시아 현지 소스 시장은 글로벌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입 브랜드로는

‘맥헤니(McIlhenny)’와 ‘키코(KIKO)’이며 프리미엄 제품으로 러시아 소스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 현지 소스 브랜드는 저가격으로 대응하며 글로벌 브랜드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소스 제품은 주로 현대식 유통채널인 하이퍼마켓,� 슈퍼마켓,� 편의점에 유통되고� 있다.

<� 러시아 고가 프리미엄군 소스 경쟁제품 >

제조사:� KIKO

원산지:� 일본

제품명:� Soy� Sauce

용량:� 150ml

가격:� 171RUB15)

제조사:� McIlhenny

원산지:� 미국

제품명:� Tabasco� Hot� Sauce

용량:� 150ml

가격:� 350RUB

러시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스는 샤슬릭(숯불 꼬치 고기요리)용 케첩이다.� 선호하는 맛

으로는 일반 맛(31.9%),� 매콤한 맛(24.4%),� 달콤한 맛(17%),� 마늘 맛(12.5),� 바비큐 맛

(4.1%)� 순서로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케첩 소스의 용기에는 도이팩,� 유리병,� �

파우치 형태가 있으며,� 러시아 소비자의 47.5%가� 유리병 용기를 선호한다.� 이는 유리병이

더 고급스러운 품질로 느껴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케첩뿐만 아니라 마요네즈 또한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소스다.� 러시아인들은 추위

때문에 기름기 있는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마요네즈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인들은 마요네즈를 육류 등 요리와 과자 또는 빵을 찍어먹는 소스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라면이나 수프에도 넣어서 먹고 있다.� 이러한 식품시장에서 한국산 마요네즈가 러시아산

마요네즈를 제치고 시장을 석권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 마요네즈 시장을 석권한

브랜드는 한국의 오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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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의 러시아

진출 성공기

러시아 내 소스

경쟁 현황

오뚜기社는 1996년 러시아에 진출하여 2013년 기준 전체 수출액 약 1,000억 원을 돌파

하였다.� 총 수출액의 약 33%인 400억 원 가량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판매되었다.� � � �

오뚜기社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성공적인 수출을 이뤄낸 데에는 마요네즈 특유의 고소함을

살려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소함으로 러시아 시장을 장악한 오뚜기 마요네즈의

지난해 시장점유율은 70%,� 수출액은 한화 500억원에

달했다.� 러시아 진출 이후,� 꾸준한 성장을 기록 하고

있는 오뚜기社의 마요네즈 제품에는 ‘노란뚜껑 마요네즈’

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러시아 현지에서는 이를 모방한 상품들도 속속

들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겉모습은 비슷해도 특유의 고소함까지 따라하지는 못했다.� 유사 상품 잇따른 출시

에도 불구하고 오뚜기 마요네즈는 특유의 고소함으로 여전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오뚜기社의 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의 소스가 러시아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으나 러시아의

마요네즈의 경쟁력도 강화되면서 마요네즈 시장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한국산 소스

제품은 러시아산 소스류에 비해 가격이 높아 경쟁력이 비교적 낮다.� 또한 고가 프리미엄

소스류와 경쟁하기에는 글로벌 브랜드의 시장 입지가 확고하여 공략이 힘든 상황이다.� �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할 경우,� 한국산 소스류의 경쟁 브랜드는 키코(KIKO)社,� 헤인츠

(Heinz)社 등의 유명 글로벌 기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러시아 마요네즈 경쟁제품 >

제조사:� Heinz�

원산지:� 미국

제품명:� Mayonnaise

용량:� � 365ml

가격:� 46.9RUB

제조사:� Calve

원산지:� 네덜란드

제품명:� Maionese

용량:� 480ml

가격:� 57RUB

제조사:� Mr.RIKKO

원산지:� 러시아

제품명:�Organic�Mayonnaise

용량:� 450ml

가격:� 56RUB

<� 러시아 케첩 경쟁제품 >

제조사: Kuhne

원산지: 독일

제품명: Tomato� Ketchup

용량:� � 250ml

가격: 82.70RUB

제조사: Heinz�

원산지:� 미국

제품명: Tomato� Ketchup

용량:� 1kg

가격: 138RUB

제조사: Baltimore

원산지:� 러시아

제품명: Tomato� Ketchup

용량:� 530ml

가격: 77.30RUB

15)� 2014년 12월 5일 기준 환율 :� 1루블(RUB)� =� 20.44원(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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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도 ‘건강’� 마케팅

시대

한편,� 러시아 내 웰빙 바람이 불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마요네즈도 유기농 저칼로리 제품의 판매 비중이 증가했다.� 특히 러시아 현지 브랜드인

미스터 리코(Mr.RIKKO)社의 유기농 마요네즈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다.� 건강 지향적 소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러시아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간장 또한

인기를 얻고 있다.� 러시아 과학신문인 ‘AIF’와 온라인 신문 ‘Век’등 다수의 매체에서 간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각� 보도매체는 간장이 HIV에 대항하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잠재적인 기적의 약물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로 인해 일시적이지만

간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따라서 한국의 간장도 러시아 시장에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아 간장뿐 아니라 다양한 소스로 러시아 소스 시장을 진출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국내 식품기업을 위한 Marketer’s� Guide

[POINT#1]� 제품 다양화로 러시아 소비자 개개인의 입맛을 공략

다양한 소스류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의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저가 러시아산 소스와 고가의 글로벌 브랜드의�

소스 간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산 소스는 기존 마요네즈,� 케첩 중심의 소스 시장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스로 틈새 시장을�

개척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앞서 간장이 의외의 평가로 구매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러시아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에 있어 건강에 민감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장류는 세계적으로 건강함이 입증된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

이러한 점을 홍보 시 잘 활용하여 러시아 소비자들을 설득한다면 러시아 소스 시장을 석권할 수 있을 것이다.

[POINT#2]� 정확한 라벨 표기로 한국산 브랜드 신뢰도 향상

식품 라벨에 정확한 러시아어의 표기가 필요하다.� 현지 가공식품 바이어들은 한국이 제공하는 러시아어 표시사항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업체들이 수출하고 있는 소스 제품들은 제품에 대한 충분한 영양정보를 제공

하지 않거나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러시아 수입업자들이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어 번역에도 주의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제품 활용법을 알기 쉽게 표기하고,� 러시아 식품

소비 습관에 맞게 소용량 패키지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도 더불어 이행된다면 러시아 식품 수출이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기내용에는 편집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Ø 참고자료

·� Soy� sauce� can� be� harmful� 2014.11.11.(http://bukovina.biz.ua/news/33399/)

·� 오뚜기,� 러시아 휩쓴 '마요네스 신화'…'치즈라면'은 동남아 입맛 잡아 2014.10.1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100911551)

·� 내년 2조 매출 달성…해외 공략도 가속 2014.07.16

(http://realfoods.heraldcorp.com/realfoods/view.php?ud=20140716000541&sec=01-75-05&jeh=0&pos=)

·� Scientists� will� defeat� HIV� soy� sauce� 2014.06.02.� (http://wek.ru/pobedit-vich-uchenym-pomozhet-soevyj-sous)

·� Soy� sauce� can� help� in� the� treatment� of� HIV� 2014.05.13.� (http://www.aif.ru/food/1167126)

․ 수출시장 신규개척 및 다변화를 위한 심층조사 러시아편

(http://www.kati.net/mag/selectMagBookView.do?menuCode=200&bbsid=1&articleseq=97812&pageIndex=1&searchCondition

=1&searchKeyword=%EB%9F%AC%EC%8B%9C%EC%95%84)

․ 베트남에 식품한류!`..식품·외식업체 쾌속질주

(http://cn.moneta.co.kr/service/stock/ShellView.asp?LinkID=169&NewsSetID=1640&ModuleID=226&ArticleID=2011011410095

801592&Title=%C0%CC%B5%A5%C0%CF%B8%AE&stockcode=&code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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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식품 법규 개정 전 러시아 식품 법규 개정 후

● Federal� Law� №� 171-ФЗ

Customer’s� right� protection� law� statement� 5-4

러시아에 유통되는 식품,� 화장품,� 약품 등과 같은�

소비재에는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함

● Federal� Law� №� 171-ФЗ

Customer’s� right� protection� law� statement� 10-2

-� 주요 소비재에 대한 세부정보를 표시해야함.�

식품의 경우,� 자세한 성분표시가 포함되어야함

-� 생체활성(bio-active)� 첨가제 및 식품 첨가물의

광고에서는 그것이 약학적이거나 어떠한 제약

성분을 포함한다는 것을 나타내서는 안 됨

● Federal� Law� №� 171-ФЗ

Customer’s� right� protection� law� statement� 5-4

기존 조항에 하단과 같은 내용이 추가됨

유통기한 표시는 제품 포장 사이즈의 최소

10%� 크기여야 하고 명확하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함

● Federal� Law� №� 171-ФЗ

Customer’s� right� protection� law� statement� 10-2

-� 주요 소비재에 대한 세부정보를 표시해야함.�

식품의 경우,� 자세한 성분표시(식품첨가제 리스트,

생체활성 첨가제(bio-active)� 리스트,� 유전자 변형

성분이 제품의 0.9%이상 첨가된 경우 그 성분

리스트)이 포함되어야함

-� 생체활성(bio-active)� 첨가제 및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 광고를 할 때는 그러한 첨가물이

식품에 함유되었다는 메시지가 다음과 같이� �

명시되어야 함

·� 제약성분을 언급하지 아니함

·� TV광고를 통한 메시지 전달은� 3초 이상이어야

� 하고 표시는 화면의 7%� 이상을 차지해야 함

·� TV외의 광고를 통해 메시지 전달을 할 때는

� 총 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해야 함

출처:� http://www.fsvps.ru(러시아식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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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로의 돼지고기� 수출 점진적으로 허용� (게시일:� 2014년 10월 22일)

러시아 검역처는 생(生)육과 육가공품에 대해 철저한 샘플 검사 후 각� 국가의 지정 업체

에게만 해당품목 수출권을 부여하여 러시아로의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그 만큼 돼지고기�

수입에 까다로운 러시아가 최근 몇 개국에 대해 점진적으로 수출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 예로 러시아 당국은 중국에서 발발한 사스(SARS)로 인해 중국 2개의 회사에만 부여

했던 돼지고기 수출권을 최근 10개 회사로 늘린 바 있다.� 러시아로의 돼지고기 수출이

금지되었다가 올 해 재개된 국가로는 브라질과 몽골이 있다.� 태국 또한 지금까지 러시아로�

돼지고기 수출을 못 하였다가 2014년 10월부터 2개의 회사가 수출권을 획득하여 러시아

로의 수출길이 열렸다.� 한국에도 목우촌과 대상을 포함한 4개의 회사가 돼지고기 수출권을�

보유하고 있다.�

수출권을 새로 획득하거나 획득 회사의 수가 많아진 국가는 러시아로의 돼지고기 수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해당 국가의 수출권 관련 정보는 러시아 동물 및 식물 위생 검역�

연방부서16)� 사이트(http://www.fsvps.ru/fsvps/importExport?_language=en)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 러시아 동물 및 식물 위생 검역 연방부서17)

맥도날드社에 해당 제품 판매 금지� 처분 (2014년 7월 30일)

러시아 맥도날드社에 치즈를 공급하는 치즈 생산회사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항생제를�

첨가하였다고 의심이 되어 해당 치즈가 첨가되는 치즈버거,� 로얄 치즈버거,� 필레 오 피쉬�

버거,� 치킨 버거의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또한 음료제품에 표시된 지방,� 단백질,� 탄산 함유량이 표기된 것과 실제 검측치가 달라

해당 음료제품인 베리 아이스크림과 밀크 쉐이크의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다.

출처 :� 러시아 동물 및 식물 위생 검역 연방부서18)

16)� FSVPS� :� Federal� Service� for� Veterinary� and� Phytosanitary� Surveillance

17)� 자세한 정보 :� http://www.fsvps.ru/fsvps/press/115234.html?_language=en

18)� 자세한 정보 :� http://www.fsvps.ru/fsvps/press/80420.html?_languag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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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산 농산물 금수조치 (게시일 :� 2014년 8월 11일,� 21일)

대(對)� 러시아 제재를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 간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러시아 정부가 미국과 유럽산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시켰다.�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국가로부터 일부 농산물과 수산식품(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치즈,� 우유,� 과일)의 수입을 1년 동안 금지한다고 8월 7일에

전했다.� 위생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유아식품에 한해서 해당

국가를 방문하여 구매해 오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발표일 10일 뒤인 8월 21일에,� 금수조치를 내린 품목 중 10가지

품목에 수입금지 조치를 폐지하고 수입을 허락하였다.� 해당 품목은 하단과 같다.

-� 감자

-� 콩

-� 하이브리드 옥수수

-� 양파

-� 식이 보충제(비타민과 미네랄)

-� 감미료

-� 단백질과 단백질 혼합물

-� 식이섬유 보충제

-� 당이 첨가된 유제품

- 대서양 연어와 2년 산 송어

이러한 제재 조치가 서방 국가들과의 정치적인 문제로 내려진 사안은 아니라고 러시아

정부는 선을 긋고 있다.� 러시아 농림부는 단지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하여 자국 농산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농산물 생산협회가 농업 생산력을 높여 공급량을

증가시켜 농산물 가격이 치솟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갑자기�

증가할 수 없는 농산물의 공급량에 수입량까지 줄어 당분간 러시아 소비자들은 비싼 값에�

농산물을 사야만 한다.� �

출처 :� 러시아 농림부(The� Russian� Ministry� of� Agriculture)19)

19)� 자세한 정보 :� http://www.fsvps.ru/fsvps/press/91243.html?_languag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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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식품에 대해 처벌 강화 (게시일 :� 2014년 5월 15일)

러시아 의회는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한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유전자 변형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찾아내어 해당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GMO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한 회사를 불법

마약이나 항정신성 약물을 생산하는 사람의 처벌과 동일시하여 15년 이상의 징역과

그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가할 예정이다.� 불법 GMO를 생산하는 주체가 회사인 경우

10만 루블20)에서 30만 루블의 벌금을,� 개인의 경우 적게는 1,500만 루블에서 많게는

4,000만 루블을 벌금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식료품 분야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는데 러시아 정부는 GMO� 함유량이 0.9%가�

넘는 식료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표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작년 6월에 통과된 법령에

따라 지금까지 러시아 생산자들은 GMO� 함유량이 5%� 미만인 제품에 대해서는

포함성분을 표시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정부는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국의 GM� 식품 규정을 유럽국가와 일치시키고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 초안이 수용되더라도 실제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특정

GMO와 사람들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문제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우며,� 해로운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이를 실제로 확인하기에는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법률 초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년간 GMO� 제품이 이용되어 온 섬유

생산과 제약 산업을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개정 제안이 실패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 곡물 연합 부회장인 Aleksandr� Korbut는 “전 세계 제약 기업들은 식품

기업들보다 GMO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사람들의

치료에 이용되는 약물의 생산자와 이를 금지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서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하였다.

GMO� 식품에 대한 러시아 국민과 푸틴 대통령의 반발은 거세다.� ‘Natural� Society’�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의 80%가� GMO� 곡물 수입에 반대하며 푸틴은 자국민과

동물을 GMO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의지가 매우 크다고 한다.� 러시아 연방회의

이사회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WTO가� 규정한 의무사항들을 반하지 않고서 적절히

정책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출처 :� RT� NEWS21)

20)� 2014년 12월 5일 기준 환율 :� 1루블(RUB)� =� 20.44원(KRW)

21)� 자세한 정보 :� http://rt.com/news/159188-russia-gmo-terrorist-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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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수입식품의 식품 위생법 위반 최신 사례

발표일 2014.04.23

상품명 생감자(potatoes)

수출국 리비아

내용

리비아에서 러시아로 130톤의 감자를 수출하기 위해 러시아 동물 및 식물

위생 검역 연방부서에서 검사를 받던 중 샘플제품에서 벌레가 발견되어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함

거부 이유
온대성 기후에서 감자를 수확 후 유통·저장 중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감자

뿔나방(Phthorimaea� operculella� Zell)이 발견됨

출처 :� 러시아 동물 및 식물 위생 검역 연방부서(http://www.fsvps.ru/)�

발표일 2014.11.20

상품명
소금에 절인 소고기 가공식품

(wet-salted� beef� casings)

수출국 아르헨티나

내용

아르헨티나(공장번호:No.� 4115,� Euro� S.A.)에서 생산하는 소금에 절인

소고기 가공식품(소시지)에서 식중독 균이 검출되어 수입을 중단함.� 이에

러시아 동물 및 식물 위생 검역 연방부서는 아르헨티나 식품 위생 검역처에�

기준 불이행 사항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임을 경고하고 해당 공장과 기관

감시 체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함

거부 이유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세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니스(Listeria�

monocytogenes)가� 검출됨

출처 :� 러시아 동물 및 식물 위생 검역 연방부서(http://www.fsvp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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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수입식품의 식품 위생법 위반 최신 사례

발표일 2014.05.17

상품명 강낭콩(kidney� beans)

수출국 에티오피아

내용

에티오피아에서 러시아로 수출하던 강낭콩 72톤이 노보로시스크

(Novorossiysk)의 곡물 품질 평가원(FGBI;Centre� of� Grain� Quality�

Assessment)에서 시행하는 샘플검사에서 등급 부적격 판정을 받아 해당

물량만큼 반송됨

거부 이유
러시아에서 곡물을 수입할 때 곡물의 오염정도를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Grain� Safety’와 ‘Food� Safety’에서 수입 부적격 판정을 받음

출처 :� 러시아 동물 및 식물 위생 검역 연방부서(http://www.fsvps.ru/)�

발표일 2014.11.07

상품명
소고기와 소시지

(beef� and� sausage)

수출국 벨라루스

내용

벨라루스에서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해 제출한 검역증(veterinary�

certificates� for� goods)의 진위 여부를 가리던 중 해당 증명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소고기 15,500kg과 소시지 1,109kg가� 전량 반송처리 됨

이러한 이유로 러시아 정부는 벨라루스 농업 및 식품 안전청(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of� Belarus)이 공식적인 조사와 상황이 처리될

때 까지 베리오조브스키(Beryozovsky)고기 캔 가공식품과 슬로님스키

(Slonimsky)에서 생산되는 고기 제품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힘

거부 이유

러시아로 육가공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의학적으로 제품을 검사하여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를 러시아 국립 검역처(the� national� veterinary�

surveillance)에서 증명 받아 위생 검역처에 제출해야만 통관이 가능함.� � �

하지만 벨라루스의 해당 제품은 진짜가 아닌 위조된 검역증을 러시아 위생

검역처에 제출함

출처 :� 러시아 동물 및 식물 위생 검역 연방부서(http://www.fsvps.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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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기에 앞서,� 러시아의 한국식품 수입 상위 품목을 알아보자 !

순위
HS� 코드

(6단위)
품목 분류

수입금액

(2013년 기준,� USD)

연 평균 성장률

(2009~2013년,�%)

1 2202.90 비알코올 음료 21,213,000 65

2 2202.10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
11,882,000 44

3 2106.90 기타 조제 식료품 10,870,000 7

4 2103.90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9,628,000 -7

5 1902.30 기타의 파스타 8,313,000 18

6 2104.10 수프와 그것의 조제품 7,095,000 12

7 1905.31 스위트 비스킷 5,650,000 1

8 1905.90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

제품의 기타류
5,523,000 44

9 2101.11 커피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4,792,000 -7

10 2106.10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2,494,000 74

11 2101.12
엑스․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제품
2,247,000 9

12 1507.90 대두유(Soya-bean� oil) 1,562,000 -13

13 2103.10 간장 1,491,000 7

14 1806.32 속을 채우지 아니한 초콜릿 제품 1,122,000 165

15 2203.00 맥아로 만든 맥주 816,000 20

16 1806.90 초콜릿 기타류 711,000 53

17 1901.90 기타 멕아엑스 제품 692,000 89

18 1905.40 토스트 된 식빵 및 이와 유사한 토스트 된 물품 544,000 63

19 0805.20 만다린 521,000 -15

20 1901.20 베이커리 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 502,000 3

※ 표시 한 부분은 러시아 식품 기업 선별 시 활용한 HS� CODE로 부가 설명은 뒷장에 계속됨

출처 :� International� Trade�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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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류와 같이 품목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은 제외하고 러시아가 한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거나 수입량의

연 평균 성장률이 높은 품목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주요 식품기업을 소개한다.� 그 품목으로는 음료(HS� CODE:�

2202.90,� HS� CODE:� 2202.10),� 소스류(HS� CODE:� 2103.90),� 면류(HS� CODE:� 1902.30),� 제과류(HS� CODE:�

1905.31,� HS� CODE� :� 1905.90,� HS� CODE� :� 1806.32,� HS� CODE� :� 1806.90),� 커피류(HS� CODE:� 2101.11,� HS�

CODE� :� 2101.12)이다.�

러시아 시장 진출 시,� 해당 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제품과 브랜드를 보고 참고하여 보자.� 또한 2014년

인기제품을 정리한 부분을 활용하여 러시아의 식품시장 트렌드와 러시아 식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맛과 패키지,� 브랜드를�

파악하고 성공한 현지 기업들을 벤치마킹 해 보는 것은 어떨까?

·

품목 구분 기업 소개

음료

Sadi� Pridonya

19세기 과수원 사업을 시작으로 1949년부터 본격적인

과일 및 과일이 들어간 식품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연간

약 620억톤의 과일주스를 생산하고 있음

Wimm� Bill� Dann

1992년 설립된 유음료 제조회사로 러시아에서 가장 큰

음료 제조회사임.� 소프트 드링크,� 과일주스,� 요거트,� 우유

등 다양한 음료를 취급함

소스류

Solar� Product
1998년 마가린 제조를 시작으로 마요네즈,� 식용유 등의

유지제품을 취급함

Baltimor
1995년에 설립되어 2008년까지 13년간 러시아 케첩

제조업체 부분 부동의 1위인 소스 제조회사임

면류

Mareven� Food�

Central

라면,� 국수,� 쌀국수,� 파스타와 같은 인스턴트 면제품을

주력으로 제조하여 74개국에 수출중임

King� Lion
1994년에 설립된 인스턴트 면 제조업체로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면제품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임

제과류

Siberian� Coast�

International

1999년에 설립되어 주력 품목인 곡물로 만든 크래커를

포함하여 생선으로 가공한 과자와 견과류를 취급함

Russkart
스낵,� 케이크,� 견과류 과자,� 건어물 과자 등 다양한 종류의�

제과를 취급하는 러시아 제과업계의 선도 기업임

커피류

Kuppo
1994년에 설립되어 20년 동안 러시아 내추럴 커피와

유기농 커피 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Moscow� Coffee�

House

1997년에 설립된 러시아 최초의 커피 제조회사임.� 다양한�

종류의 원두를 다른 방법으로 로스팅하여 갈아 만든

인스턴트 커피가 주력제품임

기타 인기 식품 취급기업

Russia� Generous�

Spirit

1898년 설립된 러시아를 대표하는 디저트 제조회사임.�

주력제품은 캐러멜로 생강빵,� 사탕,� 초콜릿 등을 취급함

Merry� Milkman
2000년 첫 우유를 생산한 이래로 현재 러시아 북부지역의�

우유배달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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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과일주스 브랜드

(� 가든스 오브 더 돈,� 마이,�

골드 러스 )

골드 러스

(Gold� Rus)

멀티채소

(Multi

Vegetable)

직접 짜낸

사과주스

(Direct

Squeeze

apple� juice)

19세기 과수원 사업을 시작으로 1949년부터 본격적인 과일 및 과일이 들어간 식품

사업에 뛰어들어 1997년 과일주스 브랜드인 ‘Gardens� of� the� Don’을 런칭 하였다.� 현재

7,000� 핵타아르에 해당하는 과수원과 11개의 지사를 러시아 내 보유하고 있다.� 과수원

으로부터 나온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바로 제품으로 만들고 있다.� 신선 과일,� 과일 주스,

유아식품 사업을 전개하며 과일주스 사업이 가장 주력사업이며 주력상품이다.� 현재 1년에

약 620톤의 과일주스를 생산하고 있다.

사디 프리도니아社는 4가지의 주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과를 주재료로

만든 주스 브랜드인 ‘Gardens� of� the� Don’,� 프리미엄 주스 브랜드인 ‘Gold� Rus’,� 과일

즙과 엑기스인 ‘my’,�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혼합한 ‘Juicy� World’를 취급하고 있다.� 회사는

각각의 브랜드에서 200여 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과일 주스의 패키지는 주로 테트라

(Tetra)� 팩이다.� 그 중 과일주스 브랜드인 ‘Gardens� of� the� Don’의 인기가 높다.� 인기의

요인은 신선한 과일만을 재료로 주스를 만들기 때문에 주스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모두 자연적인 것이어서 건강을 중시하는 러시아인들의 니즈에 적합한 제품이기 때문이다.

‘Gardens� of� the� Don’� 제품의 넘쳐나는 수요로 인해 사디 프리도니아社는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500톤 이상의 사과를 더 재배한 바 있다.�

[좌측부터]� 가든스 오브더 돈(Gardens� of� the� Don)� 100%� 그린사과 주스,� 골드 러스(Gold� Rus)�

100%� 파인애플 주스,� 마이(My)� 오렌지 즙,� 주시 월드(Juicy� World)� 열대과일 혼합주스

❙� 비타민 주스 ‘골드 러스(Gold� Rus)’

당근과 남미산 오렌지,� 망고,� 사과를 주원료로 만든 건강 주스임.� 각� 종 비타민이 믹스되어

있어 영양적으로도 우수하고 맛도 새콤달콤하여 맛있음

❙� 건강에 좋은 믹스 과일주스 ‘멀티채소(Multi� Vegetable)’

토마토 응축액에 당근,� 오이,� 양배추,� 파슬리를 함께 섞어 만든 100%� 천연 과일주스임.�

조화로운 과일로 만든 100%� 천연주스라서 영양성분도 각각의 과일을 섭취하였을 때 보다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음.� 특히 미네랄과 비타민이 충분하여 여성고객들에게 인기가 좋음

❙� 사과를 그대로 마시는 ‘직접 짜낸 사과주스(Direct� Squeeze� Apple� Juice)’

벨쿠트스키(Berkutovskoe)의 신선한 프리미엄 사과로 만든 사디프리돈야社의 대표적

제품으로 신 맛과 달콤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음.� 어떠한 인공 착향료와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고도 소비자들이 사과를 음료로 접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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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음료 브랜드

(� 페이보릿,� J7,� 미라클 베리,�

100%� 골드,� 스프링스 오브

러시아 )

페이보릿

(Favorite)

제이 세븐(J7)

아쿠아 미네랄

(Aqua� Minerale)

1992년 설립된 유음료 제조 회사 「Wimm� Bill� Dann」은 2011년 다국적 음료제조 회사인

「펩시콜라」가� 회사의 지분 66%를 사들이면서 본격적으로 사업 규모를 확장하였다.� 이로써

러시아에서 가장 큰 음료 및 식품 제조회사가 되었고 13,000명의 임직원들이 종사하고

있다.� 소프트 드링크,� 과일 주스,� 요거트,� 우유,� 미네랄 워터 등 다양한 음료를 취급한다.�

천 여 가지의 요거트와 유음료 제품,� 150여 가지의 과일주스를 생산하기 위해 러시아

및 CIS� 국가의 16개 도시에 30개의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과일주스 브랜드에는 ‘페이보릿(Favorite)’,� ‘백 퍼센트 골드(100%� GOLD)’,� ‘미라클 베리

(Miracle� Berry)’,� ‘제이세븐(J7)’이 있고,� 유음료 브랜드에는 ‘이뮤넬(Imunele)’,� ‘바이오

믹스(Bio� Mix)’� 등이 있다.� 특히 과일주스 브랜드인 ‘페이보릿’� 시리즈가 인기가 많은데

그 중 토마토에 바다소금을 첨가하여 만든 주스가 2014년 여름에 처음 출시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끈 바 있다.� 주스 안에 하루 권장량인 카로틴과 비타민 C,� 마그네슘이

모두 함유되어 있고 100mg당 열량이 20칼로리 밖에 안 되어 식이조절에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그 해 가을,� 출시 된지 몇 달 만에 건강한 제품에게 수여하는 ‘헬스뉴트리션

(Health� Nutrition)� 2014� 주스부분 최고의 브랜드 상’을 수상하였다.� 유제품 브랜드

중에서는 ‘이뮤넬’의 인기가 좋은데 고객층을 명확하게 남성용,� 어린이용으로 구분하여

마케팅을 한 것이 인기의 요인이라고 한다.�

[좌측부터]� 페이보릿(Favorite)� 토마토 주스,� 미라클 베리(Miracle� Berry)� 크랜베리,� 블루베리,� 블랙

베리,� 스트로우 베리 맛,� 어린이용 이뮤넬(Imunele)

❙� 건강 주스� ‘페이보릿(Favorite))’

無 방부제,� 無 합성착향료,� 無 GMO를 키워드로 만든 건강 주스이다.� 토마토,� 오렌지,�

복숭아,� 사과,� 포도,� 파인애플,� 딸기 등 다양한 맛이 있다.� 가장 인기 있는 맛은 사과와

토마토 맛 이다.� 진짜 생과일로 만들어 과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고 영양도 풍부하다.�

❙ 신선한 과일 주스 ‘제이 세븐(J7)’

1994년 J7이라는 브랜드가 생기기 전까지 러시아 과일주스 시장에서는 3리터짜리 유리

병에 들어있는 제품만을 찾아 볼 수 있었다.� J7이라는 브랜드는 러시아 시장에서 처음으로

편리하게 마실 수 있는 테트라(Tetra)� 팩에 주스를 담아 판매하였다.� 그런 만큼 지속적

으로 인기가 높으며 오렌지,� 자몽,� 체리,� 사과 맛이 있다.� �

❙ 러시아 대표 식수 ‘아쿠아 미네랄(Aqua� Minerale)’

7단계의 정화 단계를 거친 후 페트(PET)병에 담아낸 식수로 굉장히 신선하고 목넘김이

부드럽다.� 현재 러시아 식수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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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마요네즈 브랜드

(� 모스크바 프로반살,� 솔라라인,�

올리비에즈,� 추데스니스타 )

모스크바

프로반살

(Moscow

Provencal)

쏠라 라인

(Solar� line)

추데스니스타

(Chudesnitsa)

모스크바에 본사를 두고 있는 「Solar� Products」는 마가린과 마요네즈,� 식용유 등의 유지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다.� 1998년 「Bouquet」에 모태를 두고 사라토바 지역에서 마가린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2002년 이후부터는 식용유와 마요네즈도 함께 생산하면서 5개 지역에

공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4년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쏠라프로덕트社가�

탄생하였다.� 2006년에 포브스에서 선정한 러시아 100대 기업에 포함되었으며 러시아

유지시장에서 업게 선두이다.

마가린,� 마요네즈,� 해바라기씨유 등 다양한 유지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쏠라프로덕트社의

주 생산품은 마요네즈이며 2014년을 기준으로 러시아 마요네즈 시장의 14%를 점유했다.�

마요네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 9가지의 마요네즈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쏠라프로덕트社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2014년 모스크바 세계 식품박람회’

에서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는 ‘모스크바 프로반살(Moscow� Provencal)’이다.� 가장

기본적인 마요네즈 맛으로 러시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마요네즈의 높은 칼로리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저칼로리 제품도 출시하고 있다.� 특히 ‘추데스니스타

(Chudesnitsa)’� 브랜드의 제품은 칼로리가 4배나 낮고,� 저가격대로 인기가 높다.� 러시아의

마요네즈는 한국의 마요네즈와는 다르게 매콤하며 적당히 매운 맛부터 강한 매운 맛까지

다양한 매운 맛의 마요네즈 제품이 출시되어 있다.� 쏠라프로덕트社는 맛뿐만 아니라 소비자

들의 편의도 고려하여 다양한 제품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라인이 파우치,� 도이팩

(Doypack),� 플라스틱 용기로 생산되고 있다.

[좌측부터]� 올리비에즈(Oliviez),� 부케(Bouquet).� 사라토브 프로방스(Saratov� Provence),� 센서블리(Sensibly)

❙� 러시아 대표 마요네즈 ‘모스크바 프로반살(Moscow� Provencal)’

러시아에서 가장 기본적인 마요네즈 맛이다.� 한국의 마요네즈와 달리 부드러운 향에 약간

매운 맛이 난다.� 100%� 천연 원료를 사용하였으며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본 맛 외에도 4가지 맛이 있다.

❙� 해바라기씨유를 함유한 고급 마요네즈 ‘쏠라라인(Solar� line)’

좋은 해바라기 종자를 선별하여 쏠라프로덕트社만의 고유기술로 추출한 해바라기씨유를

함유한 고급 마요네즈이다.�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매운 맛의 마요네즈에 천연 레몬 스퀴즈를

첨가하여 향긋함을 더했다.

❙ 스낵과 궁합이 잘맞는 저칼로리 마요네즈 ‘추데스니스타(Chudesnitsa)’

기존 마요네즈보다 4배 낮은 저칼로리 제품으로 식단을 조절하는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으며

주로 스낵과 샐러드용으로 이용된다.



51

주요 케첩 브랜드

(� 발티모르 )

아지카

(AADZHIK)

토마토 케첩

(TOMATO)

바비큐

(BARBECUE)

� 「Baltimor」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1995년 처음 설립되었으며,� 2008년까지 13년간

러시아 케첩 제조업체 부동의 1위였다.� 하지만 2009년 유니레버(UNILEVER)社의 소스

사업 확대로 발티모르社가� 인수되었고,� 다국적기업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케첩과

드레싱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현재 세인트피터스 버그,� 크라스노다르,� � �

하바로프스크 3개 지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에서 케첩과 토마토 페이스트를

생산하고 있다.

토마토케첩,� 토마토페이스트를 취급하고 있다.�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여 방부제,� 향료,�

색소 같은 식품 첨가물을 지양하고 리코펜을 첨가하여 토마토의 항암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맛은 일반 맛과 매운 맛이 있다.� 러시아 사람들은 달콤한 토마토 케첩보다 매운 맛이 더

해진 케첩을 더 선호한다.� 그래서 매운 토마토 소스 맛의 제품 라인이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다.� 매운 맛을 내기 위해 칠리와 마늘을 첨가하였고 토마토의 깊은 맛을 더하기 위해

야채 건더기를 넣었다.� 특히 파프리카를 첨가한 토마토케첩은 아삭아삭 씹히는 식감을

살려 인기가 좋다.� 주로 고기 요리용으로 사용되며 모든 제품은 유리병과 도이팩

(Doypack)� 패키지로 생산되고 있다.� 같이 생산되고 있는 토마토페이스트의 경우,� 유리병

패키지로만 생산되고 있으며 스프요리에 사용된다.

[좌측부터]� 렛초(LETCHO),� 에드미랄(ADMIRAL),� 타르타르(TARTAR),� 집시(GIPSY)

❙� 매콤달콤한 토마토 케첩 ‘아지카(AADZHIK)’
칠리와 마늘,� 허브를 첨가하여 매운 맛을 내는 토마토소스로 유명하다.� 돼지고기 요리

소스로 특히 잘 어울리며 야채 건더기를 더해 식감까지 살렸다.� 식품첨가물과 방부제를

넣지 않아 건강하다.

❙� 토마토의 풍성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토마토 케첩(TOMATO)’

토마토 본연의 맛에 충실한 케첩소스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향료와 색소,� 방부제

등 기타 첨가물 없이 100%� 천연 토마토로만 만들었다.� 본 제품은 일반 토마토 맛과

매운 토마토 맛 2가지로 출시되었다.

❙ 꼬치요리에 제격인 ‘바비큐 케첩(BARBECUE)’
달콤한 토마토 케첩에 칠리 고추와 마늘,� 허브를 넣어 매콤한 맛도 살린 토마토소스이다.

마늘과 허브가 고기 누린내를 잡아주어 다양한 바비큐 요리에 애용되며 특히 꼬치구이

요리에 제격이다.� 잘 익은 야채건더기가 포함되어 토마토 맛의 깊이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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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브랜드

(� 롤튼,� 빅본,� 피터,�

마레븐 전문식품 )

롤튼 누들스프

엣 홈

(Noodle� soup

at� home

Rollton)

빅본

(Big� Bon)

버미셀리

(Vermicelli)

「Mareven� Food� Central」은 인스턴트 면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기업이다.� 러시아 내

METRO,� AUCHAN등의 대형 유통망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CIS국가,� 몽골,� 독일,�

그리스 등 74개국에 수출중이다.� ISO� 90001을 보유하고 있어 혁신적인 기술력과 높은

식품 안전성을 자랑하고 있다.� 러시아 소비자들 또한 메븐푸드센트럴社의 제품은 고품질의

안전한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어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편이다.

인스턴트 라면,� 국수,� 쌀국수,� 파스타를 취급하고 있다.� 4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는 ‘롤튼(Rollton)’이다.� 롤튼(Rollton)은 2000년 러시아 면 시장에

첫 진출하였으며 소금물과 밀가루의 적절한 배합기준으로 만든 반죽과 전통적인 맛으로

러시아 소비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빅본(BIGBON)’은 2005년 첫 출시된 브랜드로

다양한 소스 맛의 라면으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모두 1회용 컵 용기로 제작

되어 직장이나 학교 쉬는 시간,� 야외활동과 여행에서 특히 즐겨먹는 제품이다.� ‘피터

(Peter)’는 저렴한 가격대로 러시아 면 시장을 공략한 제품이고,� ‘마레븐 식품전문

(Mereven� Food� Professional)’은 업소용 브랜드이다.� 라면소스를 대용량의 버킷타입으로

납품하고 있다.�

[좌측부터]� 더홈(The� home),� 핫 포션(Hot� Portion),� 스파이스 믹스(SpiceMix),� 빅본 파스타(Big�

Bon� Pasta)

❙ 청소년들 고려한 비타민 함유 컵라면

� � � ‘롤튼 누들스프 엣 홈(Noodle� soup� at� home� Rollton)’

비타민 B를 함유하여 영양가를 높인 인스턴트 면으로 집에서나 밖에서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도록 일회용 용기에 담겨져 있다.� 치킨,� 쇠고기,� 버섯,� 치즈베이컨,� 매운 치킨

맛이 있으며 국물이 있는 라면이다.

❙� 독특한 소스가 일품인 ‘빅본(Big� Bon)’

메븐푸드센트럴社의 기존 라면 맛에 다양한 소스를 첨가하여 독특한 맛을 자랑한다.� � �

야외에서 간편하고 빠르게 먹을 수 있어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다.� 치킨 맛+살사소스,� �

쇠고기 맛+토마토소스,� 치킨 맛+카레소스,� 쇠고기 맛+굴소스,� 버섯 맛+치즈소스와 같이

5가지 종류의 제품이 있다.

❙� 착한 가격 ‘버미셀리(Vermicelli)’

기본 라면 맛을 고수하면서 저렴한 가격대로 인기가 좋다.� 비타민을 함유하여 소비자들의

영양까지 고려하였으며 국물이 없는 라면이다.� 버섯,� 베이컨,� 소고기,� 치킨 4가지 맛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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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면 브랜드

(� 비지니스 메뉴,� 비즈니스 런치,�

킹라이온,� 스마트 런치 )

비즈니스 메뉴의�

야키토리

(Yakitori)

비즈니스 런치의�

치킨소스 맛

(Noodles

with� chicken

sauce)

패스토 파스토

(Fasto� Pasto)

「King� Lion」은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국수를 판매 및 생산하는 업체이다.� 자사 연구소

에서� 제품의 배합 비율과 패키지에 관한 연구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품질관리

시스템을 체계화시켜 공급 원료에 대한 전수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원료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러시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식품 전시회인 ‘2012� PROD� EXPO’에서 최고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러시아

뿐 아니라 CIS국가 소재 200여개의 회사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대형

유통망인 METRO와 AUCHAN� 등에도 납품하고 있다.

다양한 맛의 인스턴트 국수를 취급하고 있다.� 모두 국물 없는 인스턴트 국수 요리로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하다.� 용량과 요리 형태에 따라 다양한 용기로 출시

되고 있다.� 맛 또한 기본 치킨,� 쇠고기,� 돼지고기 맛에 일본식,� 이탈리아식 소스와 재료를

첨가하여 다양화 시켰다.� 4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비즈니스 메뉴

(Business� Menu)’는 저녁식사용 면제품으로 국수양은 물론,� 많은 양의 야채와 고기가

함께 들어있어 한 끼 식사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다.� 또 다른 브랜드인 ‘비즈니스 런치

(Business� Lunch)’는 아침과 점심식사 대용으로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빠른 시간 내

에 영양가 있는 식사가 가능하도록 개발하였다.� ‘라이온 킹(Lion� King)’은 저렴한 가격이

포인트이며 ‘스마트 런치(Smart� Lunch)’는 으깬 감자로 만든 면제품이다.

[좌측부터]� 비즈니스 메뉴(Business� Menu)의 헝가리 굴 소스&파프리카&야채 맛,� 비즈니스 메뉴

(Business� Menu)의 치킨&치즈&야채 맛,� 비즈니스 런치(Business� Lunch)의 상하이식 매운 소스&

쇠고기 맛,� 킹 라이온(King� Lion)의 구운 치킨 맛

❙야채와 고기가 가득한 ‘비즈니스 메뉴(Business� Menu)의 야키토리(Yakitori)’

다양한 야채 고명과 고기 양이 많아 인기 있는 인스턴트 국수다.� 5분 만에 조리가 가능

하여 바쁜 현대인들에게 제격이다.� 매운 닭꼬치,� 데리야끼 쇠고기,� 돼지고기 스튜 맛 등

동양 요리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총 22가지 맛을 출시했다.

❙건강한 국수 ‘비지니스 런치(Business� Lunch)의 치킨소스 맛’

천연재료를 사용하고 인공색소와 방부제를 첨가하지 않아 고품질의 저렴한 한 끼 식사이다.

치킨,� 쇠고기,� 돼지고기 맛이 있으며 러시아 인스턴트 국수의 대표 시리즈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전통 이탈리아 스파게티 ‘패스토 파스토(Fasto� Pasto)’�

볼로냐 소스의 맛이 일품인 이탈리아 전통 스파게티이다.� 러시아 전통의 인스턴트 국수

맛에 질린 소비자들을 위해 이탈리아식 누들을 제시함으로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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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브랜드

(� 키리예쉬키,� 콤파슈키 )

키리예쉬키

치즈 맛

(Kirieshki)

키리예쉬키

라이트

(Kirieshki

Light)

콤파슈키

베이컨 맛

(Kompashki)

1999년에 설립된 「Siberian� Coast� International」은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과자 제조 기업으로 양념된 크래커,� 생선으로 가공한 과자,� 견과류를 취급한다.

모스크바 근처 두 곳에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인접 국가인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에도 생산 공장이 있다.� 현재는 러시아 과자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러시아 전역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호주와 중국에 수출 중에 있다.

곡물 그대로를 구워 만든 과자와 오징어,� 생선,� 고기 등을 말려만든 천연 과자를 주로

취급한다.� 주 제품은 곡물을 구워 만든 ‘키리예쉬키(Kirieshki)’와 ‘콤파슈키(Kompashki)’이다.

그 중 회사의 대표제품인 키리예쉬키 시리즈는 1999년에 출시되었고 2005년 기준 러시아

과자 시장의 18%� 점유율을 차지하였다.� 시베리아社는 연 2천 톤 이상의 키리예쉬키

제품을 카자흐스탄 공장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키리예쉬키 시리즈는 총 5가지

종류(오리지널,� 메가,� 보로딘스키,� 맥스,� 라이트)로 각각� 다양한 맛을 보유하고 있어 소비자

들이 취향에 따라 골라먹는다.� 국가에 따라 오리지널 맛 외에 맛을 현지화 시켜 진출하고

있으며 짭조름하고 바삭한 식감으로 인해 러시아 사람들은 술안주로 즐겨 먹는다.

[좌측부터]� 키리예쉬키(Kirieshki)� 구운연어 맛,� 키리예쉬키 메가(Kirieshki� Mega)� 치즈 맛,� 키리예쉬키

보로딘스키(Kirieshki� Borodinskiye),� 콤파슈키(Kompashki)� 레드 캐비어 맛

❙� 러시아 국민 스낵 ‘키리예쉬키(Kirieshki)’

밀과 호밀을 급속 건조시켜 만든 바삭바삭한 스낵으로 러시아 사람들의 국민 스낵이다.�

완벽한 맥주 안주로 손꼽히고 있다.�

❙ 더욱 바삭하게 ‘키리예쉬키 라이트(Kirieshki� Light)’

기름지지 않고 가볍고 바삭한 식감을 위해 기존의 키리예쉬키 제품과는 색다른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과자이다.� 밀,� 호밀,� 옥수수를 튀겨 만들었다.� 20~30대를 타깃 층으로 총

다섯 가지 맛을 출시했다.� 크림치즈 맛,� 햄 치즈 맛,� 사워(sour)� 크림 맛,� 구운 고기 맛,�

레드 캐비어 맛이 있다.�

❙� 영양만점 ‘콤파슈키(Kompashki)� 베이컨 맛’

밀반죽을 급속 건조시켜 곡물의 영양소가 그대로 과자에 보존되어 있고 식감이 더욱

바삭하다.� 한 손에 들고 먹기 쉽게 35g� 용량의 질소 팩에 포장되어 있고 맛은 베이컨,�

레드 캐비어,� 치즈,� 싸워 크림과 양파 맛 네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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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브랜드

(� 러시안 포테이토,� 어니언링

골드,� 컵케익,� 슈퍼칩,� 쿠즈마,�

시르볼 )

러시안 포테이토

(Russian

Potato)

러시안 씨드

(Russian

Seed)

러시안 크래커

(Russian

Crackers)

「Russkart」는 스낵 제조업체의 시장점유율 상위권을 차지하는 기업 중 하나다.� 2003년에

최신식 기계 설비를 갖춘 공장을 대거 설립하고,� 끊임없는 제품 개발과 엄격한 품질관리로

설립 12년 만에 최고의 스낵 제조업체로 발돋움 하였다.� 또한 과자 생산 시 발생되는

발암물질을 제거하는 자사만의 특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 소비자들

사이에 루스카트社의 제품은 건강한 프리미엄 스낵으로 인식되고 있다.� 러시아와 CIS국가의

95%를 관리할 수 있는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5년 올해의 제품으로 선정된 바 있다.

스낵류,� 케익류,� 견과류,� 건어물류 등 다양한 제과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루스카트社는

과자 생산 시 유발되는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미드(acrylamide)를 제거하기 위해 최대 5초

안에 과자를 구워내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기술력으로 유명세를 탄 대표적인

브랜드로는 ‘러시안 포테이토(Russian� Potato)’와 ‘러시안 크래커(Russian� Crackers)’가� 있다.

지난해 러시안 포테이토는 소스의 다양함을 강조한 포장지로 새롭게 디자인되었다.� ‘콘스틱

쿠즈마(Coen� Sticks� Kuzma)’는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게 폭신폭신하고 달콤한 맛의 옥수수

과자로 인기가 높다.� ‘슈퍼칩(Super� Chips)’은 러시안 포테이토의 명성을 잇기 위한

또 다른 감자 칩으로 폭신함 식감은 줄이고 바삭함을 극대화 시켰다.� 최근 양파 맛 과자

브랜드인 ‘어니언링 골드(Onion� Rings� Gold)’를 새로 출시하였다.

[좌측부터]� 슈퍼칩(Super� Chips),� 어니언링 골드(Onion� Rings� Gold),� 콘스틱 쿠즈마(Corn� Sticks�

Kuzma),� 시르콜바스(Syrkolbas)

❙ 짭조름한 양념과 감자의 절묘한 만남 ‘러시안 포테이토(Russian� Potato)’

한국의 감자 칩과는 다르게 바삭하면서도 폭신한 식감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맛으로

인기 있는 과자다.� 기름에 튀겨내기보다 구워내어 지방이 적고 생산과정에서 발암 물질을

제거하여 건강에 좋다.� 베이컨,� 사워크림,� 치즈,� 치킨,� 마늘,� 양파 맛이 있다.

❙ 러시아 국민간식 해바리기 씨 ‘러시안 씨드(Russian� Seed)’

필수영양소인 비타민이 다량 함유되어 피로 회복에 좋은 건강간식이다.� 해바라기 씨앗을

직접 수매하여 가공하였으며 여러 단계의 정화 시스템을 거친 후 포장하여 위생적이다.

❙ 러시아 전통 크래커 ‘러시안 크래커(Russian� Crackers)’

러시아의 전통방식으로 만든 크래커로 루스카트社의 대표 과자다.� 러시아 크래커는 말려서

구워낸 빵으로 크림 맛이 가장 인기 있다.� 소시지,� 치즈,� 꼬치구이,� 햄&치즈,� 베이컨 맛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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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커피 브랜드

(� 어태치,� 피터 더 그래잇,�

커리지 )

어태치 퓨전

(Attache

Fusion)

피터 더 그래잇

(Peter�

the� Great)

푸어 모이

(Pour� Moi)

1994년에 설립된 「Kuppo」는 20년 동안 러시아에서 유기농 커피 시장을 이끄는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수 년 간 유기농 커피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과 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전 세계 커피를 분석하고� 자료 수집을 하여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커피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다.� 현재 고품질의 커피 제품을 러시아 전역을

중심으로 중앙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곳곳에 수출 중이다.

다양한 인스턴트 커피 제품과 커피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취급하고 있다.� 주력제품은

인스턴트 커피이다.� 원두를 사용하여 보유 제품의 가격대와 종류가 천차만별이라 소비자

들이 제품을 선정함에 있어 많은 선택권을 부여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다.�

커피제품 중 2001년에 출시한 표트르 대제라는 뜻의 ‘피터 더 그래잇(Peter� the�

Great)’은 러시아 커피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 중 하나이다.� 표트르 대제의 존경심과

그를 추억하기 위해 만든 커피로 진한 맛과 향으로 인해 2007년 블라인드 마켓 테스트

결과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꾸뽀社는 약 50여 가지의 레시피를 사이트에 게시하여

자사의 다양한 인스턴트 커피를 재료로 소비자들이 취향에 따라 각기 다른 커피를 제조

할 수 있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좌측부터]� 어태치(Attache)� 인스턴트 커피,� 어태치 퓨전(Attache� Fusion)� 커피 초콜릿,� 피터 더

그래잇(Peter� the� Great)� 인스턴트 커피,� 커리지(Courage)� 인스턴트 커피

❙� 진한 커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어태치 퓨전(Attache� Fusion)’

‘어태치’� 브랜드 시리즈로 에티오피아 남부 고급 커피 생산지인 이르가체페(Yirgacheffe)의

원두와 과테말라 커피생산지인 아시에나 카모나(Hacienda� Carmona)의 원두로 만든

인스턴트 커피다.� 진한 커피향과 함께 꽃 향기도 은은하게 음미할 수 있다.� 러시아에서는

주로 이 커피를 독한 술과 섞어 마시거나 블랙 초콜릿과 곁들여 먹는다.

❙� 저렴하게 고급스러운 커피를 즐길 수 있는� ‘피터 더 그래잇(Peter� the� Great)’

‘피터 더 그래잇’� 시리즈의 임페리얼 그라인드(Imperial� Grinding)� 제품이 인기 있다.� �

뜨거운 물 100ml에 2티스푼을 넣어 2분만 기다리면 깊은 커피의 맛을 느낄 수 있다.�

값도 저렴하여 맛있는 커피를 어느 때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 커피 선물을 할 때는 ‘푸어 모이(Pour� Moi)’

콜롬비아와 에티오피아의 고산지대에서 생산되는 아라비카 원두로 만든 커피이다.� 패키지가

책 모양처럼 독특하여 선물용으로 안성맞춤이다.� 게다가 뚜껑의 하단에는 뜻밖의 초콜릿이

들어 있어 여성들이 좋아하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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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요 커피 브랜드

(� 굳모닝,� 아라비카,� 콜롬보,�

모코 )

아라비카

(Arabica)

쑤아레

(Soirée)

에스프레소

(Espresso)

1997년에 설립된 「Moscow� Coffee� House」는 최초의 러시아 커피 제조회사이다.� 로스팅한

원두를 갈아 만든 인스턴트 커피를 주력제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2004년부터 냉동건조

(freeze-dried)와 분무건조(spray-dried)� 생산방식을 도입한 모스코커피하우스社는 러시아

커피시장에서 급속히 성장하기 시작하여 현재 러시아 커피시장에서 상위 5위권에 속하는

회사로 자리매김하였다.� 50개가 넘는 유통망을 활용하여 러시아 전역뿐 아니라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지역에 유통하고 있다.

모스코커피하우스社는 60개 이상의 커피제품으로 러시아와 전 세계 사람들의 다양한

입맛과 취향을 만족시켜줄 것이라 자부한다.� 최상의 재료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 공장의 98%를 자동화하였고 HACCP인증을 취득하였다.� 이에 모스코커피

하우스社는 2013년 10월에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주는 상인 ‘베스트 생산자상

(Healthy� Eating� as� the� best� Producer)’을 수상한 바 있다.� 소비자들은 품질과 안전성

때문에 모스코커피하우스社의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모스코커피하우스社의

모조 제품까지 러시아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어 그 인기를 입증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모스코커피하우스社의 인스턴트 커피제품 용량은 중대형뿐 이었지만 2014년 3월부터

인기 제품인 에스프레소,� 아라비카,� 콜롬보,� 쑤아레 브랜드에 한해 휴대가 간편한 75g�

실용팩을 출시하여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

[좌측부터]� 굳 모닝(Good� Morning)� 200g,� 콜롬보(Colombo)� 95g,� 킹 피터(King� PETR)� 100g,�

모코(Mokko)� 500g

❙� 베스트셀러 ‘아라비카(Arabica)’

콜롬비아 고산지대에서 생산하는 아라비카 원두를 하나하나 선별하여 냉동건조 방식으로

가공하여 만든 제품이다.� 용량은 95g이며 패키지는 유리병이다.�

❙� 커플들을 위한 ‘쑤아레(Soirée)’�

‘Soare’는 ‘두 사람을 위한 로맨틱한 저녁’이라는 뜻이다.� 브랜드 이름만큼 커플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으며 그들을 타깃으로 출시하였다고 한다.� 중앙아메리카와 아시아의 커피 맛인

쓴 맛보다는 부드러운 맛이 나도록 제조한 인스턴트 커피다.� 용량은 95g이며 패키지는� 유

리병이다.�

❙� 프리미엄 원두로 만든 ‘에스프레소(Espresso)’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이탈리아산 아라비카 원두 중에서도 프리미엄

급의 원두만을 골라 만든 커피로 모스코커피하우스社의 어떠한 제품보다도 진하고 강한

커피를 맛 볼 수 있다.� 인스턴트 커피가 미세과립 형태로 되어 있어 어떠한 용매에도

잘 녹아 넣은 후 2초 만에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용량은 95g이며 패키지는 유리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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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브랜드

(� 러시안 )

레이신 피넛

마멀레이드

(Raisin

Peanut

Marmalade)

베리 초콜릿

버블스

(Very

Chocolate�

Bubbles)

러시아 스페셜

(Russia

Special)

「Russia� Generous� Spirit」은 1898년 사마라 주에서 처음 카라멜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1935년에는 공장의 규모를 더욱 확장하여 캐러멜뿐 아니라 생강빵,� 사탕,� 초콜릿 등

다양한 디저트를 생산해오고 있다.� 그간의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1960년 후반 사마라

주에 최대 규모의 현대식 초콜릿공장을 설립하였고 현재 유럽에서 가장 큰 초콜릿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대규모의 설비공장과 역사성을 갖춘 러시아 제너러스스피릿社의 가장

대표적인 초콜릿 브랜드는 ‘러시안(Russian)’이며 지금까지도 러시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밀크초콜릿,� 다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다공식(air� shell)� 초콜릿,� 프리미엄 라인,� 스페셜

라인 총 6가지 제품 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라인 별로 기본 초콜릿에 건포도를 추가하여

달콤함을 더한 제품을 출시하였다.� 아몬드를 추가하여 고소함과 씹는 맛을 더한 제품도

선보였다.� 젤리와 초콜릿의 선택을 고민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두 가지를 합친 초콜릿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이 초콜릿은 마멀레이드22)와 아몬드,� 건포도를 혼합하여 만든 초콜릿으로

특별한 재료에 인기를 끌었다.� 이 밖에 비스킷이나 커피를 추가하여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맞춘 초콜릿도 보유하고 있다.� 다크 초콜릿은 50%와 70%제품으로 나누어

초콜릿의 맛을 단계별로 먹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프리미엄 다크 초콜릿의 경우,�

70%� 카카오 함유량에 아몬드와 건포도를 더하여 더욱 진하고 풍부한 맛의 초콜릿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좌측부터]� 베리 밀크(Very� Milk),� 러시안(Russian),� 수다루시카(Sudarushka),� 딜라이트(Delight)

❙ 부드러운 초콜릿과 젤리의 쫀득함을 동시에

� � ‘레이신 피넛 마멀레이드(Raisin� Peanut� Maemalade)’

초콜릿과 마멀레이드를 혼합한 밀크 초콜릿으로 부드러우면서 상큼한 맛이 특징이다.� �

마멀레이드 외에 건포도와 땅콩도 첨가하여 고소함과 씹는 식감을 더했다.

❙ 구름을 머금은 초콜릿 ‘베리 초콜릿 버블스(Very� Chocolate� Bubbles)’

다공식(air� shell)� 초콜릿 기법으로 만들어져 초콜릿 안에 기포가 들어있다.� 기포 덕분에

초콜릿이 입 안에서 가볍게 녹아내려 먹는 재미가 있다.� 밀크 초콜릿과 화이트 초콜릿이 있다.

❙ 한 조각 한 조각 정성을 담은 초콜릿 ‘러시아 스페셜(Russia� Special)’

러시아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맛 4가지를 꼽아 간단한 형태로 제작한 특별한

초콜릿이다.� 다크,� 밀크,� 밀크 커피,� 건포도&땅콩 초콜릿으로 총 4가지 맛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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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브랜드

(� 메리 밀크맨 )

사워크림

(Sour� Cream)

라젠카

(Ryazhenka)

트보로그

(Творог)

「Merry� Milkman」은 시베리아와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우유생산 농가에서 2000년

처음으로 생산을 시작했으며 북부지역의 우유 배달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다.� 방부제와

첨가제의 사용 없이 원유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고품질의 신선한 우유제공을

목표로 지금까지 러시아 유제품 산업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온 살균 우유와

요구르트,� 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을 15개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일반 우유,� 저온살균 우유,� 요구르트 치즈 등 여러 가지 유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천연

원유만으로 생산한 제품으로 인공적인 맛이 느껴지지 않아 메리밀크맨社의 유제품은 웰빙

식품으로 유명하다.� 또한 대부분의 제품들은 신맛이 강렬하여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잼,�

곡물,� 시리얼 등과 곁들여 먹는다.� 러시아 우유 특유의 신맛을 중화시켜 달콤함을 극대화한

우유도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좋다.� 메리밀크맨社의 대표제품으로는

UHT(Ultra� High� Temperature)우유가 있으며 이 제품은 초고온 멸균우유로 기존 우유

보다 고소하고 칼슘,� 비타민,�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다.� 모든 우유는 플라스틱

병과 종이팩에 담겨져 있다.� 우유 제품 이외에 요구르트도 인기제품이며 소화를 촉진시켜

노인과 아이들의 건강식으로 인기 있다.

[좌측부터]� UHT우유(UHT� milk),� 저온살균우유(Pasteurized� milk),� 케피르(Kefir),� 스노우볼

(Snowball)

❙ 러시아 국민 발효 크림 ‘사워크림(Sour� Cream)’

러시아 크림이라고 불릴 정도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먹는 크림이다.� 사워크림은 일반

크림을 발효시켜 시큼한 맛이 나며 고칼로리로 포만감이 높다.� 일반 생크림보다 식감이

가벼우며,� 주로 수프에 첨가하여 먹거나 다양한 요리의 소스로 사용된다.

❙ 시큼한 맛이 강렬한 우유 ‘라젠카(Ryazhenka)’

발효시켜 만든 우유로 시큼한 맛이 가장 강한 우유로 요거트에 가깝다.�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영양가가 풍부하여 간식으로 먹기 좋은 건강식품이다.� 또한 갈증해소가 빨라

러시아 사람들은 이 제품을 더운 여름날씨에 물 대신 즐겨 먹는다.

❙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만점 ‘트보로그(Творог)’

작은 알갱이가 들어있는 코티지 치즈로 칼슘과 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아동식품으로

인기가 좋다.� 치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이 뼈의 성장과 신경계의 활동을 원활하게 해 준다.

지방성분은 5.0%,� 용량은 200g이다.

22) 마멀레이드 : 감귤류의 과실을 원료로 한 잼으로, 과피가 젤리중에 보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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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매장 소개 점포현황 인기제품

1.� Auchan
러시아 전역에서 68개 지점의 하이퍼마켓,�

130개의 슈퍼마켓,� 28개의 쇼핑센터를 운영

하고 있음

Moscow St. Petersburg Ekaterinburg

Volgograd Voronezh Samara

Samara Ekaterinburg Ivanovo

Kazan Lipetsk Yaroslavl

*주요 매장 위치 및 현황

·� 제품명 :

Milky� Sausage

Blijniye� Gorki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399.1323)

·� 제품명 :

� Parmalat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50.86

프랑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유통기업으로

2002년 러시아에 처음 진출 모스크바의

미티시(Mytishchi)에 1호점을 오픈함

2.� Azbuka� Vkusa 하이퍼마켓과 슈퍼마켓 형태로 러시아 모스

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만 9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Halabyan Barvikha B.Yakimanka

Grizodubova Kaluga Kashirskoye

Kosmonavto Leningrad Leninsky

Mytishchi Vyborg Moskovsky

*주요 매장 위치 및 현황

·� 제품명 :�

� Kikkoman� soy� sauce

·� 현지 소비자 가격

:� � RUB� 250

·� 제품명 :

AGUSHA� CURD� CHILDREN�

CLASSIC�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33.70

1997년 모스크바 지역에 처음 설립되었으며,�

러시아 소매 유통업체 중 50위권 안에 듬

3.� Sedmoy� Kontinent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 전역에 157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음

Bibirevskaya Govorovo Aviamotornaya

Chapaevskiy Barvihinskaya Festivalnaya

Korovinskoe Izumrudnaya  Leskova

Udaltzova Smolenskiy Osenniy

*주요 매장 위치 및 현황

·� 제품명 :�

Borjomi� mineral� water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59.90�

·� 제품명 :�

Curtis� Tea� original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81.90

1992년에 설립된 슬라비얀카(Slavyanka)가�

1994년 개명한 형태임.� 러시아 최초로 멀티�

소매체인 형태를 도입한 기업임

4.� Bakhetle
현재 카잔 지역에 15개 지점,� 모스크바에 9개�

지점,� 나베레주니예첼니(Naberezhnye� Chelny)와�

니즈네캄스크(Nizhnekamsk)에서 각각� 1개의�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음

Altufevskoe Tverskaya Vozdvizhenka

Hersonskaya Olympic Ave Balashikha

Mamadyshsky Derbyshki Chistopolskaya

Decembrists Orenburg Pobedy 

*주요 매장 위치 및 현황

·� 제품명 :

� � J7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79.9

·� 제품명 :

Kefir� 3%� Activia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76.2�

러시아 중동부에 위치한 타타르스탄 공확국

최초의 식료품 기업으로 1991년 식품

도매상에서 시작하여 1998년 최초로 카잔

지역에 슈퍼마켓을 오픈함

23)� 2014년 12월 5일 기준 환율 :� 1루블(RUB)� =� 20.44원(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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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요

·� 기업명 :� Auchan� (오샹)

·� 본사 주소 :� st.� Upper� Krasnoselskaya,� Moscow,� 107140

·� 홈페이지 :� http://www.auchan.ru

프랑스 크로와에 본사를 둔 다국적 유통기업으로 2002년 러시아�

모스크바 미티시(Mytishchi)� 시에 첫 매장을 오픈함.� 같은 해

코무나르(Kommunarka)시에 2호점을 연달아 오픈하면서 러시아

전역에 매장을 보유하고 있음.� 2003년에 Auchan만의 브랜드를

출시하여 기존 제품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음

매장 지점 현황

러시아 전역에서 68개 지점의 하이퍼마켓,� 130개의 슈퍼마켓,� 28

개의 쇼핑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신선식품,� 가공식품,� 화장품,� � �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러시아에서 생산된 제품의 80%가� 오샹

(Auchan)에서 판매되고 있음

Moscow Saint Petersburg Ekaterinburg Ufa

Volgograd Voronezh Samara Novosibirsk

Samara Ekaterinburg Ivanovo Saratov

Kazan Lipetsk Yaroslavl Krasnodar

*주요 매장 위치 현황

현지 유통매장 담당자 인터뷰 � 모스크바점 식품구매 담당자 ❙ Mr� Andrey� Tvorogov� � �Q&A
Q1.� 매장에서 인기 있는 과일은 무엇입니까?� 한국산 과일도

취급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러시아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사과와 포도,� 바나나,� 귤이 가장 인기 있는 과일입니다.� 판매량은

계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네 종류의 과일이 보편적으로

잘 판매됩니다.� 러시아에서는 과일의 종류가 다양하게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인기 있는 과일의 종류도 비교적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산 과일은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과일 시장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Q2.� 현지에서 인기 있는 가공식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인기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소시지와 유제품이 인기가 많습니다.� 유제품 중에서는 100%� 우유�

성분만 함유된 신선 우유와 신 맛이 나는 요거트인 케피르(kefir)

종류의 인기가 높습니다.� 캐피르는 숙취해소에 좋기 때문에 숙취

해소용 음료로 많이 사용되며 갈증 해소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름에 수요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또한 다양한 계절과일을

첨가한 영양식으로도 먹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먹기도 합니다.

Q3.�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가공 식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러시아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한국산 인스턴트 면제품과 소스류가 인기가 좋습니다.� 소스 중에서는

케첩과 마요네즈의 인기가 특히 좋습니다.� 케첩은 고기요리를 만들

때 소스로 사용하며,� 마요네즈는 샐러드 소스나 스낵을 찍어 먹는

디핑(dipping)소스용,� 으깬 감자 요리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Q4.� 물건을 취급 또는 수입할 때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며 해당 매장에 입점하기를 희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모토이기 때문에 가격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그 다음

고려사항은 당연히 품질이 될 것 같습니다.

오샹에 납품하기를 희망한다면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 자사 사이트인

http://www.auchan.ru/ru/suppliers_c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Marketer’s� Guide

오샹의 제품은 타 유통매장에 비해 가격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회사의 제품이 프리미엄급 고가의 제품일 경우에는 오샹으로의�

진출은 다소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진출성공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가격경쟁력이 있는 유제품류와 소스류로 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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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상품 TOP� 10�❙ 오샹 모스크바(MOSCOW)점

1.� Milky� Sausage� Blijniye� Gorki� � (밀키 소시지 빌리니에 고르키)

·� 회사명 :� Agro� Prom� Komplek� Tatsiya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399.1324)� (1kg� 기준)

·� 용량 :� 490� ~� 570g

·� 상품 소개 :� 100%� 러시아산 신선육을 사용하여 만든 소시지로 유통기한이 20일이며 천연

� � 케이싱25)으로 만들어 조리 후 그대로 섭취가 가능함.� 케이싱에서 터지는 풍부한 육질로

� � 식감이 좋음

2.� Parmalat� (파르말랏)

·� 회사명 :� Parmalat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50.86

·� 용량 :� 1ℓ

·� 상품 소개 :� 지방 함유량 별로 제품이 나뉘며 0.5%는 저지방,� 1.8%는 일반우유이며,� 3.5%는� �

� � 고지방우유임.� 유통기한은 6개월이며 개봉한 뒤에는 4~5일 안에 마셔야 함.� 특히 저지방 우유의� �

� � 경우,� 일반우유보다 묽고 목 넘김이 부드러움

3.� Greenfield� Melissa� (그린필드 멜리싸)

·� 회사명 :� GREENFIELD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221.07�

·� 용량 :� 1.5g� (1상자/100개입)

·� 상품 소개 :� 러시아 차(茶)중 No.1으로 꼽히는 제품으로 홍차,� 녹차,� 우롱차,� 허브티,� 화이트

� � 티가 있으며,� 그중 멜리사는 허브티로 분류되며 민트 맛에 가까워 시원하고 상쾌하며 마음을

� �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줌

4.� Broccoli� Vitamin� (브로콜리 비타민)

·� 회사명 :� Miratorg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76.06

·� 용량 :� 400g

·� 상품 소개 :� 100%� 자연산 브로콜리를 급속 냉동시켜 만든 제품으로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함.� �

� � 가열 후 바로 섭취할 수 있어 간편함을 극대화하였으며 유통기한은 2년으로 신선 야채보다

� �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함

5.� Essentuki� (이센투키)

·� 회사명 :� Vimm� Bill� Dann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53.70

·� 용량 :� 1.5ℓ

·� 상품 소개 :� 기존 생수에 탄산을 녹여 일반 물에 청량감을 높인 음료임.� 탄산수를 마시면 유해

� � 산소를 배출하여 디톡스 효과를 준다고 하여 러시아 여성들이 다이어트용으로 많이 찾음

� � � � � � � .� .� .
한국에 비슷한� 제품은?

·� 상품명 :� 박하차

·� 회사명 :� 풀무원

·� 상품 소개 :� 100%국산 박하잎으로� �

� � 만든 박하향 허브차로 박하 특유의� �

� � 시원함이 특징임

·� 상품명 :� 트레비

·� 회사명 :� 롯데칠성

·� 상품 소개 :� 100%� 천연 과일향을� �

� � 첨가한 프리미엄 탄산수로 지방,� �

� � 칼로리,� 당류가 0%라서 건강한

� � 생활 음료임
� �

24)2014년 12월 5일 기준 환율 :� 1루블(RUB)� =� 20.44원(KRW)

25)� 케이싱 :� 소시지 본연의 육질을 감싼 껍질을 지칭하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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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상품 TOP� 10�❙오샹 모스크바(MOSCOW)점

6.� LAMBERT� (램버트)

·� 회사명 :� Vimm� Bill� Dann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42.95� (1kg)

·� 용량 :� 원하는 용량으로 판매

·� 상품 소개 :� 알타이 지역의 우유로 생산하여 신선한 맛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치즈로 유명함.� � �

� � 2003년 러시아 최고의 브랜드 상을 수상한 바 있음

7.� Dobriy� Juice� (도브르이 주스)

·� 회사명 :� Multon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101.30�

·� 용량 :� � 2ℓ

·� 상품 소개 :� 포도,� 크랜베리,� 블루베리 맛이 있음.� 천연 딸기를 주성분으로 하여 항산화 효과가

� � 뛰어나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과일주스임

8.� Cherry� nectar� (체리 넥타르)

·� 회사명 :� Nidan� Ecoproduct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56

·� 용량 :� 1ℓ

·� 상품 소개 :� 체리 과즙이 35%� 함유된 주스로 체리의 상큼한 맛이 돋보임.� 방부제와 인공첨가물을� �

� � 전혀 사용하지 않아 건강함

9.� Kefir� lakomo� (케피르 라코모)

·� 회사명 :� Opole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37.65

·� 용량 :� 840g

·� 상품 소개 :� 러시아의 천연 발효 요구르트를 케피르라고 칭하며,� 어떤 첨가물도 없는 천연 그대로의� �

� � 우유로 제조하여 신선하며,� 신맛이 매우 강한 요구르트임.� 취향에 따라 잼과 과일과 곁들여

� � 먹기도 하며 더 숙성시켜 크림으로 먹기도 함

10.� Spanish� mix� in� Riviera� sauce� (스페니시 믹스 인 라비에라 소스)

·� 회사명 :� Miratorg

·� 현지 소비자 가격:� RUB� 75.52

·� 용량 :� 400g

·� 상품 소개 :� 100%� 자연산 버섯,� 브로콜리,� 녹두,� 당근,� 콘으로 만든 소스로 살짝 마늘 맛이

� � 나는 것이 특징임.� 면요리 제조용으로 주로 사용함

� � � � � � � .� .� .
한국에 비슷한� 제품은?

·� 상품명 :� 자연은 120일 블루베리

·� 회사명 :� 웅진식품

·� 상품 소개 :� 120일 동안 익은

� � 블루베리를 수확하여 만든 과즙

� � 주스로 블루베리 과즙이 10%함유

� � 되었으며 새콤달콤한 맛이 특징임

·� 상품명 :� 두마리 목장 플레인 요거트

·� 회사명 :� 무지개영농조합법인

·� 상품 소개 :� 목장에서 직접 생산한� �

� � 원유에 산양유를 첨가하여 일반

� � 요거트 보다 고소하고 담백함.

� � 식감이 걸쭉하며 발효 요거트

� � 특유의 시큼한 맛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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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요

·� 기업명 :� Azbuka� Vkusa� (아즈부카 프쿠사)

·� 본사 주소 :� 2-ya� Tverskaya-Yamskaya� ulitsa,� 54� Moscow,� Russia

·� 홈페이지 :� http://azbukavkusa.ru

1997년 모스크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

부르크 지역에만 매장이 위치하고 있음.� 러시아 최대 소매 유통업체�

중 50위권 안에 들며 ISO� 9001을 보유하고 있음.� 2013년 총

매출이 3억 2,500루블(RUB)26)을 기록하였음

매장 지점 현황

하이퍼마켓과 슈퍼마켓 형태로 러시아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

크에만 9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신선 식품에서 과자,� 주류까지�

다양한 항목의 식품을 취급하며 생활용품도 함께 판매하고 있음

Halabyan Barvikha B.Yakimanka Butyrskiy

Grizodubova Kaluga Kashirskoye Kiev

Kosmonavto Leningrad Leninsky Michurinsky

*주요 매장 위치 현황

현지 유통매장 담당자 인터뷰 � 모스크바점 식품 구매 담당자 ❙ Ms� Elena� � � � � � � � � � � � �Q&A
Q1.� 매장에서 인기 있는 과일은 무엇입니까?� 한국산 과일도

취급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러시아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름과 겨울,� 두 계절에 따라 인기 있는 과일의 종류가 다릅니다.�

여름에는 사과,� 포도,� 멜론 등의 과일이 인기가 좋고 겨울에는

오렌지와 감귤 등 즙이 많은 과일의 인기가 높습니다.� 저희 매장에는�

유기농 식품 코너도 준비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믿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산 과일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인접국가인�

유럽과 동남아시아로부터 과일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한국산 과일을 취급할 의향은 있습니다.

Q2.� 현지에서 인기 있는 가공식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인기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인스턴트 라면,� 소스,� 초코 과자 등의 인기가 높습니다.� 가공식품

중에서도 러시아산 제품보다 수입산 제품의 인기가 더 좋은데,�

저희 매장은 다른 국가로부터 다양한 물건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브랜드 마켓이라,� 외국 물품에 대한 인기가 특히 높습니다.

Q3.�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가공 식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러시아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한국산 인스턴트 면제품과 생(生)면,� 김,� 소스류를 취급하고 있습

니다.� 이에 대한 러시아 소비자들의 반응은 중립적입니다.� 선호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제품을 선호하지만,� 사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구매를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

*매장 내 가공식품 코너 모습

Q4.� 물건을 취급 또는 수입할 때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며 해당 매장에 입점하기를 희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브랜드가 러시아인들에게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매장 입점에 관한 문의는 본사에 연락하면 자세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Marketer’s� Guide

아즈부카 프쿠사에서는 수입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현지제품

보다 비교적 높다.� 매장 특성상 브랜드가 잘 알려진 제품일수록�

선호도와 구매율이 높으니,�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먼저 알리는

것이 진입 전 우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 2014년 12월 5일 기준 환율 :� 1루블(RUB)� =� 20.44원(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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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상품 TOP� 10�❙아즈부카 푸쿠사 모스크바(Moscow)점

1.� Kikkoman� Naturally� brewed� soy� sauce� (끼꼬망 네츄럴리 브류드 소이소스)

·� 회사명 :� Kikkoman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27)� 250

·� 용량 :� 150㎖

·� 상품 소개 :� 일본의 유명 간장 브랜드로 오리지널 간장 맛이며 저염식 요리를 위해 소금 대신

� � 간을 맞추는 용도로 사용됨.� 러시아 사람들은 간장을 수프,� 샐러드 소스,� 튀김 요리에 곁들여 먹음

2.� Evian� (에비앙)

·� 회사명 :� Group� Danone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115

·� 용량 :� 1,5� ℓ

·� 상품 소개 :� 프랑스의 유명 고급 생수로 세계 최초의 생수 브랜드임.� 천연 미네랄워터로 알프스

� � 빙하를 수원지로 하여 일반 생수보다 미네랄이 풍부하며 깨끗한 물임을 표방하고 있음

3.� AGUSHA� CURD� CHILDREN� CLASSIC� (아그사 커드 칠드런 클래식)

·� 회사명 :� Vimm� Bill� Dann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33.70

·� 용량 :� 100g

·� 상품 소개 :� 유아용 치즈 제품으로 만 6개월부터 먹을 수 있으며 생우유와 탈지분유,� 효모로만

� � 만들어 첨가물을 최소화함

4.� Black� tea� with� thyme� Just� Alphabet� (알파벳의 백리향 블랙티)

·� 회사명 :� Azbuka� Vkusa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172

·� 용량 :� 2g(1상자에 20개입)

·� 상품 소개 :� 러시아산 백리향 잎으로 만든 차로 아로마 향이 나며 인도 고원의 찻잎을 첨가하여� �

� � 차 맛에 깊이를 더했음.� 백리향은 항염 효과가 있어 기관지염과 몸 안의 염증을 완화시켜줌

5.� CARTE� NOIRE(까르트 누아르)

·� 회사명 :� Carte� Noire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379

·� 용량 :� 95g

·� 상품 소개 :� 프랑스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정용 커피 브랜드로 고품질의 아라비카 원두를

� � 100%사용한 인스턴트 커피 제품임.� 부드럽고 담백하며 뒷맛이 깔끔한 커피로 인기 있음

� � � � � � � .� .� .
한국에 비슷한� 제품은?

·� 상품명 :� 명품 진간장

·� 회사명 :� 청정원

·� 상품 소개 :� 100%� 양조간장으로

� � 자연 숙성방법으로 만듦.� 요리의

� � 간을 맞춰주고 맛의 깊이를 더함

·� 상품명 :� 백산수

·� 회사명 :� 농심

·� 상품 소개 :� 세계적인 수원지인

� � 백두산의 물을 원료로한 프리미엄� �

� � 생수로 백두산 화산 암반층을

� � 통과하여 천연 미네랄이 풍부하고� �

� � 부드러운 목넘김이 특징임

27)� 2014년 12월 5일 기준 환율 :� 1루블(RUB)� =� 20.44원(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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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reen� Giant� Peas� (그린자이언트 피스)

·� 회사명 :� General� Mills� Inc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107

·� 용량 :� 425g

·� 상품 소개 :� 수확 후 12시간 이내 신속하게 진공 포장하여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한 완두콩임.� �

� � 아삭하고 탱글탱글한 완두콩의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음

7.� Moscow� Provencal� (모스크바 프로반살)

·� 회사명 :� Solar� Product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54

·� 용량 :� 470ml

·� 상품 소개 :� 고소하면서도 매운 맛이 약하게 느껴지는 러시아의 일반적인 마요네즈 맛임.� 주로

� � 샐러드 소스로 사용되며 고기 요리와 스낵을 찍어먹는 디핑(dipping)� 소스로도 사용됨

8.� Kung-Fu� Sesame� Chicken� Flavor� (쿵푸 시세임 치킨 플레이버)

·� 회사명 :� Ve� Wong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184

·� 용량 :� 85g

·� 상품 소개 :� 대만의 인스턴트 라면으로 유명한 브랜드이며 12가지 맛이 있음.� 한국의 육개장과

� � 비슷한 맛이며 얼큰함.� 상기 상품은 닭 육수를 기반으로 참깨를 넣어 만들어 매운 맛을 중화한

� � 고소한 맛임

9.� Rot� front� bar� (랏 프론트 바)

·� 회사명 :� Azbuka� Vkusa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29.80

·� 용량 :� 100g

·� 상품 소개 :� 초콜릿 웨이퍼28)로 바 형태이며 바삭하고 폭신한 식감에 땅콩이 함유되어 고소함을� �

� � 더함.� 바닐라 향을 첨가하여 향긋하고 달콤한 맛을 극대화하였음

10.� Oreshek� Cookie� (오레쉑 쿠키)

·� 회사명 :� Cream� royal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189.20

·� 용량 :� 200g

·� 상품 소개 :� 캐러멜과 바닐라 향을 첨가한 우유 쿠키 속에 호두를 넣어 고소한 맛이 나는 영양

� � 간식임.� 러시아 전통 요리법에 따라 제조하였으며 차와 커피에 곁들여 먹기 좋은 디저트임

� � � � � � � .� .� .
한국에 비슷한� 제품은?

·� 상품명 :� 고소한 골드 마요네즈

·� 회사명 :� 오뚜기

·� 상품 소개 :� 골드 마요네즈는 일반

� � 마요네즈보다 색상과 농도가 짙어

� � 일반 마요네즈보다 더욱 고소하며

� � 마요네즈 특유의 신맛이 남

� � 샐러드용으로 사용할 때 물기가

� � 생기지 않는 것이 장점임

·� 상품명 :� 육개장 사발면

·� 회사명 :� 농심

·� 상품 소개 :� 얼큰한 육개장 맛의

� � 인스턴트 면으로 소고기를 주요

� � 재료로 제조하였으며 각종 야채가� �

� � 푸짐하게 들어있어 한 끼 식사로� �

� � 든든함

28)� 웨이퍼(wafer)� :� 살짝구운 과자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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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요

·� 기업명 :� Sedmoy� Kontinent� (세드모이 컨티넌트)

·� 본사 주소 :� Bolshaya� Gruzinskaya� ulitsa,� 63с1,Moscow,� Russia,� 123056

·� 홈페이지 :� www.7cont.ru

1992년에 설립된 유통매장 슬라비얀카(Slavyanka)社가� 1994년

세드모이 커티넌트(Sedmoy� Kontinent)로 개명함.� 당시 러시아

최초로 멀티 소매체인 형태를 도입한 기업으로 현재도 식료품 외

다양한 소비재를 함께 판매하고 있음.� 자체 물류 유통채널도 보유함

매장 지점 현황

슈퍼마켓과 하이퍼마켓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러시아 전역에�

걸쳐 157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음.� 메인 홈페이지는 온라인 상점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신선 야채,� 과일,� 해산물,� 제과제품 등 각종

식료품과 더불어 생활용품과 가전제품 등도 판매함

Bibirevskaya Govorovo Aviamotornaya Baikalskaya

Chapaevskiy Barvihinskaya Festivalnaya Gurievskiy

Korovinskoe Izumrudnaya  Leskova Rokotova

*주요 매장 위치 현황

현지 유통매장 담당자 인터뷰 � 모스크바점 식품구매 담당자 ❙ Mrs� Nikita� � � � � � � � � � � � �Q&A
Q1.� 매장에서 인기 있는 과일은 무엇입니까?� 한국산 과일도

취급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러시아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름엔 사과,� 포도,� 바나나가 인기가 많고 겨울에는 오렌지 종류와�

열대과일을 즐겨 먹습니다.� 겨울이 긴 러시아 기후 특성상 생산

되는 과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과일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과일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품을 매장에 들여올 때,�

소비자들의 수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만약 한국산 과일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언제든지 한국산 과일을 취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수요가 없기 때문에 취급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Q2.� 현지에서 인기 있는 가공식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인기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일과 치즈가 들어있는 디저트인 블린츠(blintz)와 파스타 반죽

안에 고기와 야채를 넣어 만든 이탈리아식 만두 라비올리

(Ravioli)� 요리를 바로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제품이 인기가

많습니다.� 냉동 치킨 너겟 또한 인기가 좋은데 그 이유는 러시아

사람들이 특히나 육류를 즐겨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Q3.�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가공 식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러시아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정확히 몇 가지의 한국산 가공식품을 취급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한국산 가공식품은 인스턴트

면과 김(laminaria)입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한국산 면제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저희 매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

있는 대부분의 세드모이 컨티넌트 매장에서 모두 한국산 면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산 면은 인기가

좋고 잘 알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Q4.� 물건을 취급 또는 수입할 때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며 해당 매장에 입점하기를 희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패키지와 브랜드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만약 제품의 용기와

포장지가 세련되고 다른 제품과 차별된다면,� 가격이 비교적 비싸도

취급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 매장에 입점을 희망한다면 자사

사이트29)에 나와 있는 판매 및 공급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Marketer’s� Guide

세드모이 컨티넌트의 구매 담당자는 러시아 식품 시장에서

성공하는 포인트를 제품의 패키지로 꼽았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 사람들이 선호하는 포장 단위나 포장 재질(캔,� 테트라,�

알루미늄,� PET� 등)을 파악하여 진출하여 보자.

29)� http://corporate.7cont.ru/suppli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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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ruktoviy� sad� juice� (푸르크토비 새드 주스)

·� 회사명 :� PEPSICO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12030)

·� 용량 :� 1.93ℓ

·� 상품 소개 :� 사과,� 토마토,� 블루베리&크랜베리 등 10가지 과일 맛이 있으며 과일주스로 러시아에서� �

� � 가장 유명한 브랜드임

2.� � Yoga� (요가)

·� 회사명 :� Yoga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150

·� 용량 :� 0.75ℓ

·� 상품 소개 :� 복숭아 과즙을 70%이상 첨가하여 복숭아의 새콤달콤함 맛과 신선함을 동시에

� � 느낄 수 있음.� 설탕이 첨가되어 당도가 더욱 높으며 플라스틱 병에 담겨있음

3.� Seeberger� tropical� fruits� (씨버거 트로피칼후르츠)

·� 회사명 :� Seeberger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300

·� 용량 :� 200g

·� 상품 소개 :� 3번의 수작업에 걸쳐 고품질의 열대 과일을 선별하여 건조시킨 제품.� 언제 어디서나� �

� � 간편하게 과일을 섭취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과 아이들에게 영양 간식으로 좋음.� 설탕과 방부제가� �

� � 들어가지 않아 건강에 좋음

4.� Pomi� (포미)

·� 회사명 :� Consorzio� Casalasco� del� Pomodoro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110

·� 용량 :� 500g

·� 상품 소개 :� 100%� 이탈리아산 토마토로 만든 소스로 토마토 건더기가 풍부하여 걸쭉하면서도

� � 토마토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음.� 피자와 파스타 소스를 만들어 먹을 때 주로 사용함

5.� DINGLI� (딩글 리)

·� 회사명 :� Meridian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57.90

·� 용량 :� 115g

·� 상품 소개 :� 청어를 오일과 함께 보존한 생선 통조림으로 18조각이 알루미늄 캔에 들어있음.� � �

� � 청어 통조림을 섭취함으로서 부족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채울 수 있음

� � � � � � � .� .� .
한국에 비슷한� 제품은?

·� 상품명 :� 아침에 주스

� � 100%� 아사이베리 &� 아로니아

·� 회사명 :� 서울우유

·� 상품 소개 :� 항산화성분이 많은

� � 아사이베리와 아로니아 성분을

� � 100%� 함유한 과즙주스로 상큼한

� � 맛이 돋보임

·� 상품명 :� 프레스코 토마토

·� 회사명 :� 오뚜기

·� 상품 소개 :� 싱싱한 토마토 알갱이를� �

� � 그대로 넣어 신선하며 토마토

� � 본연의 달짝지근한 맛이 살아있는� �

� � 스파게티용 소스임

30)� 2014년 12월 5일 기준 환율 :� 1루블(RUB)� =� 20.44원(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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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GUSHA� KEFIR� CHILDREN� (아그사 케피어 칠드런)

·� 회사명 :� Vimm� Bill� Dann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27.40�

·� 용량 :� 200� ㎖

·� 상품 소개 :� 우유보다 진하면서 걸쭉한 요구르트로 신맛이 강하지만 어린이용 케피르31)로 일반

� � 케피르보다 신맛이 덜함

7.� Viva� la� crema� (비바 라 크레마)

·� 회사명 :� Agama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470

·� 용량 :� 1,300g

·� 상품 소개 :� 베리,� 복숭아&과일,� 딸기,� 호두,� 블랙베리 등 다양한 과일과 견과류를 원재료로 한

� � 아이스크림으로 총 13가지 종류가 있음.� 러시아에서는 초코 맛과 바닐라 맛이 인기 있으며

� � 갖가지 맛에 해당되는 실제 원재료를 토핑 하여 먹음

8.� Borjomi� mineral� water� (보르조미 미네랄 워터)

·� 회사명 :� Borjomi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59.90�

·� 용량 :� 500� ㎖

·� 상품 소개 :� 광천수로 유명한 보르조미 지역의 화산 암반수를 그대로 담아낸 미네랄워터로

� � 패키지 형태는 유리병과 플라스틱 병,� 두 가지 형태임

9.� Curtis� Tea� Original� (컬티스 티 오리지날)

·� 회사명 :� Curtis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81.90

·� 용량 :� 1상자에 25개입

·� 상품 소개 :� 중국 고원의 어린 녹차 잎만 따서 만든 차(茶)로 자연 그대로의 신선한 향과 녹차

� � 특유의 시큼함을 느낄 수 있음

10.� Lipton� Classic� Darjeeling� (립튼 클래식 다즐링)

·� 회사명 :� Lipton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74.90

·� 용량 :� 1.8g� (1상자에 20개입)

·� 상품 소개 :� 히말라야 고지에서 생산되는 다즐링 잎으로 만든 차(茶)로 붉은색을 띔.� 진하고 깊은� �

� � 와인향이 특징으로 홍차의 샴페인으로 일컬어짐

� � � � � � � .� .� .
한국에 비슷한� 제품은?

·� 상품명 :� 투게더

·� 회사명 :� 빙그레

·� 상품 소개 :� 100%� 국내산 우유를

� � 사용하여 신선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

� � 지닌 아이스크림으로 아몬드,� 호두,� �

� � 딸기,� 초코 맛이 있음

·� 상품명 :� 다즐링홍차

·� 회사명 :� 다미안

·� 상품 소개 :� 인도의 고산지대에서� �

� � 자란 다즐링 찻잎으로 만들어

� � 다즐링 특유의 은은하고 향긋한

� � 맛이 뛰어난 프리미엄 홍차임

31)� � 케피르 :� 러시아의 천연 발효 요구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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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개요

·� 기업명 : Bakhetle (바헤틀레)

· 본사 주소 : 1-ya Tverskaya-Yamskaya ulitsa, 21 Moscow, Russia, 125047

· 홈페이지 : http://www.bahetle.com

러시아 중동부에 위치한 타타르스탄 공화국 최초의 식료품 기업으로�

1991년 식품 도매상으로 시작하여 1998년 최초로 카잔 지역에

슈퍼마켓을 오픈함.� 현재 카잔 지역에 15개 지점,� 모스크바에 9개

지점,� 나베레주녜 첼니와 니즈네캄스크에서 각각� 1개의 대형 슈퍼

마켓을 운영하고 있음.� 5,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타타르스탄 공화국에서 최고의 식료품 기업으로 꼽힘

매장 지점 현황

슈퍼마켓에서 육류,� 해산물,� 신선식품,� 간편 요리 등 1,200개

이상의 품목을 취급중이며 슈퍼마켓 매출의 40%이상이 신선식품과�

과자류,� 반 가공요리 식품임.� 제품라인을 다양화하여 고급 과일과

고급 주류,� 할랄 식품,� 당뇨병 환자용 식품 등 특이 식품도 판매함

Altufevskoe Tverskaya Vozdvizhenka  Tverskaya

Hersonskaya Olympic Ave Balashikha Novoivanovskoe

Mamadyshsky Derbyshki Chistopolskaya Leningrad

*주요 매장 위치 현황

현지 유통매장 담당자 인터뷰 � 모스크바점 식품구매 담당자 ❙ Mrs� Valentina� AlekseevnaQ&A
Q1.� 매장에서 인기 있는 과일은 무엇입니까?� 한국산 과일도

취급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러시아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계절별로 인기 있는 과일이 종류가 다릅니다.� 여름 시즌과일로는

사과,� 포도,� 수박,� 메론,� 딸기가,� 겨울 시즌과일로는 오렌지와

감귤류 레몬이 인기 있습니다.

매장 내 한국산 과일은 취급하고 있지 않고 근 몇 년간은 취급할

계획이 없습니다.� 한국산 과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도 없고

가격 경쟁력도 높은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Q2.� 현지에서 인기 있는 가공식품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인기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집에서 바로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간편 조리 식품과 스낵,� � �

베이커리 제품이 인기가 많습니다.� 베이커리 제품으로는 초콜릿이

함유된 비교적 단 맛이 많이 나는 베이커리가 인기가 많습니다.

Q3.� 판매되고 있는 한국산 가공 식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러시아 소비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저희 매장은 몇 가지 한국산 인스턴트 면 제품과 소스류,� 김치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눈에 띌만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관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러시아 소비자들은 한국산 제품과 다른 아시아

제품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못하고 구매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매한

제품이 한국산인지도 몰라 피드백을 얻기가 힘듭니다.

�

*매장 내 가공식품 코너 모습

Q4.� 물건을 취급 또는 수입할 때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며 해당 매장에 입점하기를 희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헤틀레는 식료품만을 취급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브랜드와

품질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식료품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반응이 타제품에 비해 비교적 바로 나타나기 때문

입니다.� 매장 입점에 관한 문의는 본사에 연락하면 자세하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Marketer’s� Guide

바하틀레의 담당자 말에 의하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한국

식품인지 모르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산임을 강조하는 마크나 문구를 제품에 눈에 띄게 새겨

기타 아시아 국가들과 차별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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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상품 TOP� 10�❙ 바헤틀레 모스크바(Moscow)점

1.� Toffifee� (토피피)

·� 회사명 :� August� Storck� KG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12432)

·� 용량 :� 125g

·� 상품 소개 :� 캐러멜 크림 속에 초콜릿이 가득 차있고 그 속에 견과류가 들어있어 부드러우면서도� �

� � 고소하고 달콤한 맛과 씹는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음

2.� Elza� hot� chocolate� (엘자 핫 초콜릿)

·� 회사명 :� Hors� group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315.5

·� 용량 :� 325� g

·� 상품 소개 :� 뜨거운 물에 코코아 분말을 타서 먹는 인스턴트 핫 초콜릿 음료임.� 코코아와 우유

� � 분말을 섞어 독일 전통 제조법에 따라 배합하여 깊고 진한 초콜릿을 맛볼 수 있음

3.� San� Pellegrino� (산 펠레그리노)

·� 회사명 :� San� Pellegrino�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97.2

·� 용량 :� 500� ㎖

·� 상품 소개 :�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을 수원지로 하여 지하 700m� 깊이에서 솟아오른 광천수로

� � 뚜껑을 여는 순간 미세한 유황 향이 남.� 짠맛이 살짝 나며 뒷맛은 매우 깔끔함.� 섬세하고 부드러운� �

� � 기포가 들어 있어 목 넘김이 좋음

4.� J7(제이 세븐)

·� 회사명 :� Vim� Bill� Dann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79.9

·� 용량 :� 970� ㎖

·� 상품 소개 :� 러시아 최초의 과일 주스 브랜드로 10가지 맛의 과일주스가 출시되어 있으며 과일

� � 본연의 맛을 잘 살려내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임

5.� � Kefir� 3%� Activia� (케피르 3%�엑티비아)

·� 회사명 :� Group� Danone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76.2�

·� 용량 :� 835� g

·� 상품 소개 :� 신선한 원유와 크림으로 만든 케피르로 특유의 시큼한 맛이 특징이며 특허를 받은

� � 다농社만의 비피더스 유산균을 첨가하여 장에 좋음.� 또한 무지방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 � 여성들에게 인기가 있음

� � � � � � � .� .� .
한국에 비슷한� 제품은?

·� 상품명 :� 미떼 핫초코

·� 회사명 :� 동서식품

·� 상품 소개 :� 코코아분말 함유량이

� � 13%로 진한 초콜릿과 부드러운

� � 거품이 가득한 핫 초코 음료임

·� 상품명 :� 선업 리치 오렌지 주스

·� 회사명 :� 매일유업

·� 상품 소개 :� 세계적으로 유명한

� � 플로리다산 오렌지를 사용하였

� � 으며 100%� 오렌지 과즙으로만

� � 만들어 오렌지 특유의 새콤달콤한� �

� � 맛을 느낄 수 있음

32)� 2014년 12월 5일 기준 환율 :� 1루블(RUB� =� 20.44원(K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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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omik� v� derevne� (도믹 브이 데르브네)

·� 회사명 :� PEPSICO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72.7

·� 용량 :� 400g

·� 상품 소개 :� 우유와 효모를 발효시킨 치즈로 숙성시키지 않은 생(生)치즈임.� 이를 코티지

� � (cottage)라고 칭함.� 사워크림이 25%� 함유되어 부드럽고 시큼한 맛이 나는 고단백 유제품임.� �

� � 주로 팬케이크와 파이에 발라먹음

7.� Kikkoman� Naturally� brewed� soy� sauce� (끼꼬망 네츄럴리 브류드 소이소스)

·� 회사명 :� Kikkoman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250

·� 용량 :� 150㎖

·� 상품 소개 :� 일본의 유명 간장 브랜드로 일반적인 간장 맛이며 저염식 요리를 위해 소금 대신

� � 간을 맞추는 용도로 사용됨.� 러시아 사람들은 간장을 수프,� 샐러드 소스,� 튀김 요리에 곁들여 먹음

8.� Heinz� Ketchup� (하인즈 케첩)

·� 회사명 :� Heinz�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63.4

·� 용량 :� 350� g

·� 상품 소개 :� 하인즈 그룹이 직접 개발한 하인즈 토마토 종자를 사용하여 최상급 원료가 보장

� � 되었으며 토마토 본연의 맛을 잘 살림.� 러시아 소스는 보통 도이팩(doy� pack)에 담겨있으며

� � 하인즈 케첩 또한 러시아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도이팩으로 되어 있음

9.� A.� Korkunov(에이.� 코르쿠 노브)

·� 회사명 :� A.� Korkunov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342.6

·� 용량 :� 250� g

·� 상품 소개 :� 러시아의 유명한 수제 초콜릿 제조기업으로 기본적이고 클래식한 초콜릿임.� 엄선된

� � 최고급 품질의 카카오를 원료로 하여 깊고 진한 리얼 카카오의 맛을 느낄 수 있음

10.� Kol� Braunshveyg� (콜바사 브라운쉬베이스카야)

·� 회사명 :� Tsaritsyno

·� 현지 소비자 가격 :� RUB� 253.9

·� 용량 :� 150� g

·� 상품 소개 :� 일반 구운(smoked)� 햄과 더 강하게 구운(hard� smoked)햄,� 두 종류가 있음.� 돼지

� � 고기와 소고기의 근육부분으로만 만들어 쫄깃쫄깃한 식감을 자랑함

� � � � � � � .� .� .
한국에 비슷한� 제품은?

·� 상품명 :� 진한 케찹

·� 회사명 :� 청정원

·� 상품 소개 :� 싱싱한 토마토가 17개가� �

� � 들어가 있어 다른 케첩보다 토마토� �

� � 맛이 진하고 칼슘이 풍부해 특히

� � 어린이들에게 좋음

·� 상품명 :� 맛잇는 저염간장 플러스

·� 회사명 :� 샘표

·� 상품 소개 :� 염도는 줄이고 간장의� �

� � 맛과 향은 그대로 유지한 웰빙

� � 간장으로 미네랄이 풍부해

� � 현대인에게 부족한 영양성분을

� � 보충해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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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입 절차 6단계

1 수출 계약
Ÿ 거래선 발굴

Ÿ 계약진행

2 서류 준비

Ÿ 수입신고 서류 준비

Ÿ 통관서류 10가지 준비

Ÿ 수입식품 관련 인증 준비

3 선적 /� 운송
Ÿ 관세사 통해 수출통관 진행

Ÿ 포워딩 업체 통해 목적지까지 운송

4 수입신고 /� 검역

Ÿ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서 제출

Ÿ 품목별 검역검사 신청 및 진행 (동물성 /� 식물성)

Ÿ 식품 관련 인증서 발급

Ÿ 식품위생검사 신청 및 진행

Ÿ 검사 증명서 발급

5 세금 납부
Ÿ 세금 납부 =� 수입관세 +� 부가가치세 +� 소비세

� � � *수입관세는 평균 10%� 부과

6 통관 /� 국내유통

Ÿ 통관 특이사항 :� 국가자동정보시스템으로 육류와 주류의 밀수 관리

Ÿ 통관 애로사항 :� 러시아 관세청 기준 상품가와 수입제품의 가격 차이 시,� �

� � � � � � � � � � � � � � � 통관 지연발생

러시아 수입 부대조건

서류 준비
항만,�

터미널 처리
통관수속 내륙운송 필요서류(10가지)

소요

기간
12� 일 � 2� 일 2� 일 5� 일

Ÿ 선하증권(B/L)

Ÿ 상업송장(Invoice)

Ÿ 세관 수입 신고서(CID)

Ÿ 포장명세서(P/L)

Ÿ 창고인도서류(D/W)

Ÿ 매매 계약서(SPC)

Ÿ 구매 확인서(AO)

Ÿ 신용장개설통지서

� (Letter� from� the� Bank

� Certifying� Opening� of� L/C)

Ÿ 출하통지서(C/N)

Ÿ 국가표준규격의 확인 및

인증서(CC)

소요

비용
� 285� 달러 � 490� 달러 � 650� 달러 1,385�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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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식품 통관절차는 계약에서부터 현지 유통까지 아래의 6단계로 이루어짐

01
✔ 거래선(바이어)� 발굴

� B2B� 거래사이트,� 트레이드 디렉토리(Trade� Directory)33),� 각� 국의 무역 관련기관 또는 전시회를 통해서

� 바이어를 발굴한다.� 필요한 경우 신용조사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기업인지 확인한다.

✔ 계약 진행

충분히 수출 가격을 검토한 후 구매자에게 희망조건을 명기한 제안서(비즈니스 오퍼)를 제출한다.�

구매자가 제안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승낙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몇 차례 카운터오퍼

(Counter� offer)를 거친 후 계약이 성립 된다.� 당사자들은 최종적으로 양측 간에 합의된 사항에 따라

가격,� 선적,� 결제,� 포장 등의 조건을 명시한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

*� 카운터 오퍼란?

판매자가 제안한 오퍼 내용에 대해 구매자가 가격,� 수량,� 선적일 등 기타 조건을 수정하여 다시 제시하는 오퍼를 말한다.

02
✔ 수입식품 신고서류 준비

*수입식품 신고 시 필요한 서류 목록

·� 운송계약,� 착률증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상기 서류에 기재할 내용

·� 출하원산지,� 용량,� 도착일,� 가격을 표시한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계약서

·� 각각의 물건이 저장될 장소

·� 가공공장이나 도매업자가 물건을 수령할 장소

·� 포장목록,� 선적방법을 표시한 화물계획

·� 세관에 화물가격을 표시하는 신고서

✔ 10가지 통관 기본서류 준비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세관 수입 신고서(Customs� Import� Declaration)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창고인도서류(Document� of� Warehouse)

·� 매매 계약서(Sales� Purchase� Contract)

·� 구매 확인서(Acceptance� Order)

·� 신용장개설통지서(Letter� from� the� Bank� Certifying� Opening� of� Letter� of� Credit)

·� 출하통지서(Consignment� Note)

·� 국가표준규격의 확인 및 인증서(Certificate� of� Conformity)

✔ 수입식품 관련 인증 준비

·� 국가위생인증서(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 ·� 규격 인증서(Safety� Certification)�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 � � � � � � � � � ·� 러시아 표준규격 인증서(GOST-R)34)

*인증별 상세사항은 후면의 p81~82� 참조

33)� 바이코리아(www.buykorea.org),� 고비즈코리아(www.gobizkorea.com),� EC21(www.ec21.com)� 등

34)� 러시아 정부는 GOST-R을 2015년 3월 15일부터 일률적으로 CU로 대체키로 법령 공포함.� 하지만 아직까지 품목별 정확한 대체

시기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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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수출통관

수출통관은 기업이 직접 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관세사는 세관에 수출신고 후 받은

수출신고필증을 기업이나 포워딩 업체에 교부한다.� 기업이 수출통관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

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를 이용하면 물품신고,� 세관검사,� 세금납부 등의 절차를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www.unipass.or.kr)으로 처리 할 수 있다.

✔ 운송

인코텀즈(Incoterms)� 조건에 따라 수출업자나 수입업자가 포워딩 업체를 지정하고 운송을 의뢰받은

포워딩 업체는 내륙운송 및 해상운송을 통해 목적지까지의 운송 전 과정 혹은 일부과정을 책임진다.

04
✔ 러시아 수입식품 신고 및 검역 절차 4단계와 절차별 상세사항

수입업체가 러시아 국경에 도착하기 전,� 러시아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수입신고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한다.� 품목별로 해당되는 검역기관에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련 인증서와 기타 식품 관련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크게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으로 나뉘어 검역을 진행하며 식품 위생증명서,� 규격인증서,�

원산지 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는다.� 검역이 통과되고 모든 인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러시아 동물 및 식물

위생 검역 연방부서에 식품 위생 검사를 신청한다.� 본 센터에서는 안정인증서와 러시아 표준규격인증서

(GOST-R)를 확인하고 식품위생 검사를 실시한다.� 식품 위생 검사에 적합할 시,� 검사증명서가 발급되며

통관이 허용된다.

✔ 동물성 식품 검역절차 상세사항

육류와 가금류를 수입할 경우,� 국경 도착 전에 지방 수의검역기관에 수입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가 중앙�

수의검역기관에 송부되면 수입허가통지서가 국경의 관할 당국으로 발급된다.� 허가서를 받은 당국은 수입

업체에게 수의인증서를 발행한다.� 또한 육류제품은 수입쿼터제를 적용받고 있어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담당기관 :� 농업부 수의국(The� Veterinay� Department� of� the� R.F.� Ministry� of� Agriculture)

·� 대상 제품 :� 모든 동물 관련 식품(신선육,� 포장육,� 소시지,� 베이컨,� 우유,� 치즈,� 마가린,� 계란,� 생선류,� 해산물 등)

*국가별 수의인증서 받은 업체 확인 가능한 사이트 :� http://www.fsvps.ru/fsvps/importExport?_language=en

✔ 식물성 식품 검역절차 상세사항

식물성 수입식품은 러시아 식물검역소에서 검역을 진행한다.� 검역물질이 발견되면 수출업체에게 반송,� �

소독,� 폐기를 통보한다.� 검역이 통과되면 검역인증서와 러시아 식물검역증명서가 발급된다.� 본 증명서는

통관 시 제출한다.

·� 담당기관 :� 농업부 식물검역원(The� R.F.� State� Plant� Quarantine� Inspection)

·� 수출 가능품목 :� 곡류(쌀,� 보리,� 밀,� 수수,� 옥수수),� 과실류(감,� 포도,� 귤,� 사과,� 배,� 복숭아 등),� � �

� � 채소류(무,� 당근,� 배추,고추,� 호박,� 토마토 등),� 버섯류(송이,� 표고,� 느타리,� 팽이 등)

·� 수출 불가품목 :� 곡류(콩,� 팥,� 녹두)는 수출 불가

✔ 수입식품이 준비해야할 기타 인증 상세사항

·� 국가위생증명서(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 수입식품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

·� 규격 인증서(Safety� Certification)� :� 러시아 연방표준위원회에서 발행하는 안전규격 인증서로

� � 대부분의 식품(곡물,� 설탕,� 음료,� 동식물성 유지류,� 어류,� 육류)이 강제 인증 품목에 해당됨

·� 원산지 증명서(C/O)� :� 국가위생역학 검사부처에서 발행하며 관세 결정시 필요한 증명서

*인증별 상세사항은 후면의 p8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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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위생 검사 상세사항

러시아 보건부 위생 및 전염병 검사국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당국은 규격 인증서와 러시아표준규격 인증서도�

확인한다.� 검사가 통과되면,� 검사증명서가 발급되고 러시아 세관에 통보한다.� 러시아 세관은 검사증명서와�

관세입금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한다.

·� 러시아 표준규격 인증서(GOST-R)� :� 육류,� 어패류,� 채소류,� 과일류,� 유지류,� 주류 및 음료는 강제

� � 인증 대상이며 가공식품은 자율인증 품목임.� 러시아 국가표준 위원에서 발급함

※ 인증별 상세사항은 후면의 p81� 참조

05
✔ 세금 납부

러시아로 수입되는 식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이며 이를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하다.� 세금 납부 방식에는 예치증서와 Custom� Card� 방식이 있으며,� 주로 예치증서로 납부한다.

·� 예치증서 :� 각� 세관별로 지정된 예치 계좌에 입금 후 입금증을 발급받아 세관이 수납부서에 등록하면� �

� 납부가 완료됨

·� Custom� Card� :� 예치계좌에 입금하거나 직불카드로 계좌를 충전하여 납부함

✔ 수입 관세 납부

-� 러시아의 수입 관세율은 CIF기준으로 평균 10%가� 부과되고 있으며 관세 외의 부가가치세는 보통

� � 18%가� 부과된다.� 식품의 경우 평균 10%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 러시아는 HS� Code에 의거하여 품목을 분류하고 있으며 해당 분류를 기준으로 수입 관세율을 적용한다.

-� 수입대상국을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관세율을 다르게 부과하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 정부 기준에

� � 따라 개발도상국 항목에 해당되어 일반특혜관세(GSP)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는 기본 세율의 75%이다.�

·� 수입 농산물 :� 15%이하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 수입 가공식품 :� 15%이하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음

� � ex)� 면류 :� 0%� 관세율 적용,� 음료 :� 29.2%� 관세율 적용

✔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수입식품의 소비세는 20%~570%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주로 주류가 부과 대상이다.� 수입식품의� 부가가치세는�

보통 신고가격의 10%로 부과되고 있다.

06
✔ 통관 상세사항

-� 수입신고 검역절차,� 세금납부 등이 모두 완료되면 모든 서류 사본은 러시아연방관세청(Federal� Customs� �

� � Service,� FCS)으로 송부되며 이곳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물품이 반출되고 통관이 완료된다.

-� 러시아는 밀수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가자동정보시스템(EGAIS)을 사용하고 있다.

- 전자통관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 시 통관 수수료의 최대 25%를 감면해주고 있다.

·� 국가자동정보시스템(EGAIS)� :� 본 시스템에 따라 육류와 주류는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제품번호를 기입함

✔ 통관 주의사항

러시아 관세청은 수입품의 HS� Code와 상품가를 모두 저장하고 있어 기존 데이터와 수입신고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면 통관이 지연된다.� 그러므로 기준 상품가에 미달될 경우,� 강제로 관세와 부가세를 징수하여�

기준 상품가 이상으로 금액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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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의 수입쿼터제

러시아의 육류제품은 수입쿼터제 할당을 받고 있어 수입 시 러시아연방경제개발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한다.� 수입허가는 수입자가 러시아 산업무역부에 신청하면 면허가 발행되며,� 면허는 연간 또는

수입량 증가 때마다 취득할 수 있다.� 수입허가 취득기간은 약 5일이 소요된다.� 어류와 설탕도 수입쿼터제를�

적용받고 있다.

·� 신선 또는 냉장 쇠고기(HS� Code� 0201)� :� � 30톤

·� 신선 또는 냉장 돼지고기(HS� Code� 0203)� :� 400톤

·� 뼈를 바르지 않은 가정용 냉동 닭고기(HS� Code� 0207.14)� :� 250톤

07
✔ 라벨링

� � 러시아 수입·유통되는 식품은 러시아어로 작성된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또한 러시아는 품목별로

� � 라벨링 기재사항이 모두 다르다.

<기본 라벨링 기재사항>

·� 제품 유형 및 제품명 ·� 생산업체의 법적 주소지 ·� 제품 중량,� 성분함량

·� 제품의 영양성분 ·� 부작용 경고문 ·� 유통기한(shelf� life)

·� 제품 보관 방법 ·� GOST-R� 마크

✔ 품목별 라벨링 기재사항

모든 주류제품은 포함된 식품 첨가물을 표기하며 ‘과도한 음주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주류별 라벨 기재사항>

·� 맥주 :� 맥주의 종류(Light,� Semi-dark,� Dark),� 알코올%� 함량,� 에틸알코올의 최소비율,� 병입날짜,� �

� 기본원료,� 영양구성 표기

·� 와인 :� 병입시설,� 병입날짜 혹은 숙성날짜,� 에틸알코올 비율,� 당도

·� 스파클링 와인 :� 당도,� 수확년도,� 에틸알코올 함량 10%� 미만인 와인의 유통기한,� 영양성분

·� 알코올음료 :� 에틸알코올 ,� 설탕농도,� 병입날짜,� 구성요소,� 에틸알코올 함량 10%미만 제품의

� � � � � � � � � � � � � � 유통기한

<육류>

·� 가금류,� 고기의 부산물,� 소시지,� 육가공제품은 냉동 혹은 냉장상태를 표시해야함

·� 캔 가공품의 경우,� 고기 종류,� 지방,� 부산물,� 식물성 원료의 함량을 표시해야함

✔ 영양성분 표시사항

·� 제품에 들어있는 기본 미네랄과 비타민 기재 시,� 함량표기 없이 나열 가능함

·� 일일권장섭취량 표기 기준

� � -� 100g� 당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칼로리가 일일권장섭취량의 2%이상일 경우 표시함

� � -� 100g� 당 미네랄,� 비타민이 일일권장섭취량의 5%이상일 경우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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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링 표기법 샘플 >

면류 라벨 소스류 라벨 참기름 라벨

08
✔ 러시아 보건부(Ministry� of� Health� of� the� Russian� Federation)

·� 소속 :� 러시아 연방정부 중앙부처 소속

·� 주요 업무 :� 수입식품 검역 및 검사 실행 업무를 총괄하는 곳

✔ 러시아 국가표준위원회(State� Standard� Committee)

·� 소속 :� 러시아 연방정부 국가위원회 소속

·� 주요 업무 :� 수입품과 국내 제조제품의 제품 인증서 표준을 관리

✔ 러시아 농업부(The� Russian� Federation� Ministry� of� Agriculture)

·� 소속 :� 러시아 연방정부 중앙부처 소속

·� 주요 업무 :� 육류,� 가금류,� 곡류의 검역 업무,� 수입 및 국내 농산물 및 축산물 관리

10

<품목 별 수입절차 요약>

러시아는 품목별로 관리부서가 달라 수입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육류와 과일 및 야채 등

신선식품 관리는 농업부에서 총괄하고 있다.� 그 밖의 식품과 가공식품은 보건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화물이 도착하기 전,� 미리 수입식품에 관련된 인증서를 모두 발급 받아야 하며 품목별로 해당기관에

발급을 신청한다.� 화물이 도착하면 육류제품은 국립수의검역소에서 검역이 진행되며 수의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식물성 제품은 식물검역소에서 검역을 진행하며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검역이

완료되면 식품 위생검사가 실시되어 검사증명서가 발급되고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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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 수입식품 관련 인증 상세사항

GOST-R� 인증을 받기 전,� 국가위생인증(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을 받아야 한다.� 국가위생인증은

러시아 식품위생증명서(Hygienic� Certification)의 강화형태로 2010년부터 시행중이다.� 국가위생인증을

바탕으로 GOST-R� 취득이 가능하며 GOST-R은 2015년 3월 15일부터 CU(Custom� Union)로 대체될

예정이지만 아직 신청은 받고 있지 않은 상태다.

러시아 표준규격 인증서(GOST-R)

인증 소개
러시아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해당 제품이 러시아

국가 안전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인증임

인증 기관 GOSSTANDART� (러시아 연방국가 표준위원회)

대상 품목 육류,� 어패류,� 채소류,� 과일류,� 유지류,� 주류 및 음료는 강제인증 대상이며,� 가공식품은 자율인증 대상임

인증 종류

① 단일 선적인증

-� 일회성 수출을 위한 인증

-� 인증 대상물품의 정해진 수량만 인증함

- 계약서나 인보이스로 러시아 수입업체와 거래 중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함

② 연속 생산인증

-� 연속성 수출을 위한 인증

-� 정해진 기간 동안 선적횟수와 수량에 상관없이 인증획득 필요

- 인증서가 발급된 품목을 대상으로 매년 검사 실시

인증절차

인증 신청서 제출(수출업자)� → 인증필요사항 통보(인증기관)� → 검사기관에 제품 샘플 및 기술자료

제출(수출업자)� → 샘플테스트 진행(검사기관)� → 인증서 발급(인증기관)� → 인증마크 부착 및 인증

기관번호 표시

제출서류

Ÿ GOST-R� 인증신청서(러시아어,� 영어로 기재)

Ÿ 시험 성적서

Ÿ 테스트용 샘플(성적서 기반으로 한 샘플)

Ÿ 상세한 제품정보(제품명,� 브랜드,� 모델명,� 적용규격)

Ÿ 제조자 /� 수출자의 정보와 HS� CODE

Ÿ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국가위생증명서(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Ÿ 러시아어 라벨

Ÿ ISO품질시스템이 있으면 제출

*추가 첨부 서류 :�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제조일·유통기간

비용

Ÿ 품목 당 평균 80만원

Ÿ GOST-R� 샘플 테스트 비용 :� 25만원 (6개월 유효)

Ÿ 러시아 위생증명서 비용 :� 42만원

유효기간

및 갱신

Ÿ 유효기간 :� 인증서는 3년 /� 5년 유효

Ÿ 갱신 -� 인증만료 최소 6개월 전에 갱신 신청이 필요함

� � � � � � � � -� 초기 인증 획득 시,� 제출한 모든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필요시 재시험이 요청됨

사이트 www.gost.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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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생 인증 (State� Registration� Certificate)

인증소개
위생인증서는 러시아 연방 보건 위생국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로,� 사람이 직접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물품들에 대한 인체 무해성 및 안전성을 증명하는 인증서임

인증기관 러시아 보건부 (Ministry� of� Health� of� the� Russian� Federation)

구분

·� 선택인증

·� GOST-R� 인증을 받기 전에 발급 받아야 하며 위생 인증서는 러시아 통관 시 세관에

� � 제출하면 됨

대상품목
맥주,� 미네랄워터,� 청량음료 /� 영유아식품,� 임신한 여성을 위한 특수식품 /� 다이어트

식품 /� 식품 첨가물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없으며 수입과 판매하는 내내 인증이 유효함

·� 발급기간은 2~3주 소요됨

·� 본 인증서는 관세동맹국인 카자흐스탄과 벨라루스에서도 사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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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모스크바 식품 박람회

22th� PRODEXPO� International� Exhibition

1994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PRODEXPO」는 러시아 최대 식품 박람회이다.� 2014년 기준으로 지난

20년간 참가업체와 내방 바이어 등 그 규모가 5배 이상 성장하였다.� 최근 러시아의 급속한 경제 성장은 러시아 식품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어 「PRODEXPO」가� 러시아 대표 식품 전문 박람회로 성장하기에 최적이었다.� 그리하여 본

전시회는 러시아는 물론 독립연합국가(CIS)와 동유럽 식품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선도하는 전문 박람회로 자리매김하였다.�

일본,� 미국,�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큰 식품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러시아 식품 시장 진출에 필요한

「PRODEXPO」에 대해 살펴보자.

<� PRODEXPO�박람회 전경과 로고 >

<� PRODEXPO� 2015년 초대장 >

❙ 전시개요
「PRODEXPO」� 는 러시아와 동부 유럽에서 매년 개최되는

식품 전문 박람회이다.� 본 전시회는 오는 2015년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모스크바 엑스포센터(Expocentre�

Moscow)’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러시아 당국은 러시아의�

식품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러시아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

그 결과,� 러시아 국가 내 최대 규모의 식품 박람회가 되었으며�

식품 시장 종사자들이 매년 반드시 참가해야하는 박람회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식품 전문가와 종사자들은 본

전시회를 러시아 식품 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빠른

수단으로 꼽고 있다.

본 전시회의 참가자들은 주요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제품

프로모션을 하며 신규바이어를 발굴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러시아 시장뿐 아니라 전 세계 식품 시장에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림으로써 해외 식품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방문객들은 프로모션 된 제품을 소싱하고

러시아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기 위해 본 전시회를�

방문하고 있다.� 「PRODEXPO」에서 만난 제조업자와 유통

업자들 사이에서 신뢰도가 구축되어 장기간 협업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본 전시회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다.

「PRODEXPO」는 러시아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of� the� Russian� Federation)에서 주최하며 러시아 상공

회의소(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Russian� Federation)와 모스크바 시의 후원 하에 개최된다.

본 박람회는 러시아 식품시장에 종사하는 제조업자,� 유통

업자,� 수입업자,� 도·� 소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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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개관으로 분류되어 전시하며 품목별로 분류하면

신선육,� 가공육,� 유제품,� 아이스크림,� � 파스타,� 시리얼,� 곡물,�

식물성 유지류,� 음료(주스,� 물,� 탄산음료),� 과일,� 야채,� � �

냉동식품,� 레트로트 식품,� 제과제빵,� � 차,� 커피,� 주류,� 신선�

수산물,� 통조림 식품,� 소스류,� 식품 포장 관련 설비 및

기술,� 식품 제조 장비로 총 17개관이 전시될 예정이다.�

더불어 해외 국가관과 유기농 식품을 전시하는 특별관인

‘ECOBIO� SALON’까지 총 2개관이 추가 편성될 예정이다.

❙ 전년도 분석

「PRODEXPO」는 2014년 전 세계 64개국으로부터 약 5만

명 이상이 참가하였으며 총 2,300개社가� 부스를 신청하였다.�

러시아 각지 900여개의 연방 도시로부터 현지 업체들도

다수 참여하였다.�

<� 참가자와 전시회 규모가 점점 증가하는 PRODEXPO� >

박람회를 방문한 5만 명 중 94%� 이상이 식품 전문 종사자로�

방문객의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75%� 이상이 각� 기업의

제품 개발과 구매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매니저

급 이상이었기에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는데 더없이 좋은�

장이었다.� 또한 대부분의 방문자들이 보통 2일에 걸쳐

박람회에 참여할 정도로 제품 홍보와 소싱을 공들여 진행

하였다.

<2014년 방문객 대상 설문결과>

2014년 「PRODEXPO」를 방문한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문자의 75%� 이상이 본 전시회를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답할 정도로 전시회이 재 참여�

희망율이 높았다.� 또한 참가자의 76%� 이상이 박람회

참여를 통해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답했으며 만족도 또한

높았다.� 대다수의 참가자와 내방객 모두 박람회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한 참가자는 원하는 바이어와�

맞춤 상담이 진행되어 단기간에 성과를 이룩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다.

<� 마케팅과 광고 관련 식품 포럼을 진행 중인 현장 >

「PRODEXPO」는 비즈니스 상담회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 행사를 마련하였다.� 총 3개의 식품 포럼을 포함하여

‘2020년 러시아 식품시장개발 전략 세미나’,� ‘주류 유통업자�

연방회의’,� ‘유기농 식품 개발 관련 세미나’� 등의 다양한

세미나와 포럼이 개최되었다.� 식품 포럼에는 ‘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한 정보 포럼’과 ‘제조업자와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한 식품 라벨 관련 포럼’,� ‘식품 시장 접근을 위한�

마케팅과 광고 전략 관련 포럼’이 진행되었다.

<� Expocentre� Moscow의 전경 >
�

전시회 주최 장소인 Expocentre� Moscow는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에 위치해 있어 교통과 숙박이 편리하다.�

본 전시회장은 비스타보츠나야(Vystavochnay)역과 디로보이�

(Delovoy� Tsentr)역에서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 또한

러시아 정부와 각종 부서,� 세계무역센터도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행정 및 금융 업무를 보기에도 편리하다.

❙ 전시회 신청

전시회 부스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5년

참가업체의 등록은 아래 URL주소를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전시회 참가 신청 시,� 전시에 참여할 품목을 반드시 기입

해야 한다.

*� 2015� 참가 관련 온라인사전 등록 양식 URL� :�

http://www.prod-expo.ru/en/participants/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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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이나 식물 제품이 전시품목일 경우,� 전시 품목 리스트를�

제출해야 하며 참가자는 반드시 30일 이전에 배송을 마쳐야�

한다.� 또한 원산지 국가의 관련 부서로부터 전시물품 증명서�

혹은 라이센스를 발행 받아야 하며 전시 품목이 도착하는

지정된 러시아 항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본 박람회는 현장 등록이 불가능하며 전자티켓(E-Ticket)을�

발행받아 방문해야 한다.� 전자 티켓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2월13일까지이다.� 본 티켓을 소지한 방문자는

입장이 무료이다.

❙ 부스 배정

<�부스 모델1� > <� 부스 모델2� >

표준 모델의 부스 임대료는 아직 책정되지 않았으며 표준

부스에는 2.5m의 스탠드 벽,� 간판,� 패널,� 카펫,� 형광등,�

의자와 테이블 등이 마련되며 220V� 전자소켓이 제공된다.�

부스 구축기간은 2월 4일~8일이며 부스 철거기간은 2월

14일~16일이다.

별도로 19가지의 패키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패키지

1번부터 5번까지는 카탈로그 제작 서비스 항목이고 패키지�

6번부터 19번까지는 부스관리 서비스 항목이다.� 현지

업체와 해외 업체의 서비스 비용이 다르므로 아래의 패키지별�

서비스 비용 정보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 No.1~No.19까지 패키지별 서비스 비용 URL� :�

http://www.prod-expo.ru/common/img/uploaded/doc

s/uslugi/service_packages_eng.pdf

❙ Marketer’s� Guide
전시회 규모

전시회 지명도

부스배정 난이도

부대행사 개수

✓ PRODEXPO　Food Exhibitions division

krasnopresnenskaya naberezhnaya 14, moscow, Russia, 123100

Expocentre Fairgrounds Food Exhibitions division

Tel : +7 495 609 40 52      Fax : +7 495 609 41 68

Email : galina@expocentr.ru   Website : www.prod-expo.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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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th� International� Exhibition� of� Food� Ingredients� Russia

전시회 개요

개최 일자 2015/03/17� ~� 2015/03/19� (매년)

개최 도시 및 전시 장소
러시아,� 모스크바,�

All-Russia� Exhibition� Centre� VDNH� VVC

전시 품목 � 식품 첨가물,� 식품 원료,� 향료

전시회 간략소개
2015년 22회째 맞이하는 러시아 식품 첨가물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 박람회임

전년도 분석

참가자 정보 19개국 84개 社,� 총300명 참여

개최국 정보 100개 社,� 총 4,970명 참여

방문자 정보 총 5,270명

주최자 정보
ITE� Group� 주최 &� 러시아 농무부,� 러시아 식량

정책 연방협회,� 동식물 검역처 공식 후원

전시회 신청 및 부스배정

참가비용 참가비용 없음

부스 정보
*� 부스 임차료 수준은 별도로 신청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음

부스 신청 URL http://www.ingred.ru/en-GB/exhibitors/stand.aspx

신청 양식 URL http://www.ingred.ru/en-GB/exhibitors/stand.aspx

Marketer’s� Guide�

전시회 규모 ✓� ITE� Moscow
주소 :� Zubarev� lane� 15,� bldg.1,� 129164

Tel� :� +7� 495� 935� 7350�

Fax� :� +7� 495� 788� 5585

Email� :� ingredients@ite-expo.ru

Webpage� :� www.ingred.ru

전시회 지명도

부스배정 난이도

부대행사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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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th� SIBERIAN� FOOD� PRODUCTS� -� PACKING.� EQUIPMENT-

전시회 개요

개최 일자 2015/04/07� ~� 2015/04/10� (매년)

개최 도시 및 전시 장소 러시아,� 이르쿠츠크.� SibExpoCenter

전시 품목
식품(육류,� 유제품,� 제과제빵,� 스낵,� 야채,� 과일),�

식품 포장 산업 장비

전시회 간략소개

2015년에 개최될 21회째 이르쿠츠크 식품 전시회는�

이르쿠츠크 지역의 식품 종사자들이 모여 다양한�

식품과 식품 포장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전문

박람회임

전년도 분석

참가자 정보
-� 69개 社,� 총 18,540명 참여

- 참가자의 92%가� 전시회 성과 만족

방문자 정보
-� 방문자의 73%� :� 구매자와 고객

-� 방문자의 17%� :� 구매 결정권자

주최자 정보
Sibexpocentre� OJSC� 주최 &� 이르쿠츠크 연방

정부와 시,� 상공회의소,� 이르쿠츠크 기업협회 후원

전시회 신청 및 부스배정

참가비용 전시회 참가비용은 회사당 6,500루블(RUB)

부스 정보

*� 부스 임대료

� -� 독립식 부스 :� � 4,600루블(RUB)� /� m²

� -� 조립식 부스 :� 4,000루블(RUB)� /� m²

� -� 야외 부스 :� 2,000루블(RUB)� /� m²

신청 양식 URL
http://siberian_food_produc.sibexpo.ru/eng/main/vistavki/exhibitions_sch

edule/siberian_food_produc/usloviya_uchastiya/

Marketer’s� Guide�

전시회 규모 ✓ Sibexpocentre� JSC
주소 :� 253-а� Baikalskaya� st.,� Irkutsk,664050

Tel� :� +� 395� 2� 358� 223

Fax� :� +� 395� 2� 358� 223

Email� :� sibexpo@mail.ru

Webpage� :� www.sibexpo.ru

전시회 지명도

부스배정 난이도

부대행사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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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th� WORLD� FOOD�MOSCOW� 2015

전시회 개요

개최 일자 2015/09/14� ~� 2015/09/17� (매년)

개최 도시 및 전시 장소 러시아,� 모스크바,� Expocentre에서 개최

전시 품목
신선식품,� 냉동식품,� 음료 및 주류,� 제과 제빵류,�

냉동식품 등 종합식품 전시

전시회 간략소개

2015년 24회째 맞이하는 모스크바 식품 전문

박람회로 주로 식품 도소매업자가 43%이상

참여하였으며,� 매니저급 이상의 구매결정권자가

64%이상 참석함

전년도 분석

참가자 정보 72개국 1,674개 社
개최국 정보

78개 지역에서 참여 (참여 인원의 56%가� 모스크바�

거주,� 28%는 기타지역 거주)

방문자 정보 99개국 총 30,071명

주최자 정보
ITE� Group이 주최 &� 러시아 농업부,� 모스크바

상공회의소,� 모스크바 무역부가 후원

전시회 신청 및 부스배정

참가비용 전시회 부스 등록 및 참가비용은 회사당 730� 유로(EUR)

부스 정보

*� 부스 임대료

� -� 독립식 부스 :� � 170유로(EUR)� /� m²

� -� 조립식 부스 :� 325유로(EUR)� /� 최소 9m²

*� 조립식 부스의 기본 쉘 :� 최소 9m²부터 65유로(EUR)� 부과

� � 조립식 부스의 프리미엄 쉘 :� 110~150유로(EUR)� 부과

신청 양식 URL http://www.world-food.ru/en-GB/participation/stand.aspx

Marketer’s� Guide�

전시회 규모 ✓ ITE� LLC� MOSCOW
주소 :� 15,� Bldg.� 1,� Zubarev� Lane,�

Moscow,� Russia,� 129164

Tel� :� +� � 7� 495� 935� 7350

Fax� :� +� 7� 495� 935� 7351

Email� :� worldfood@ite-expo.ru

Webpage� :� www.world-food.ru

전시회 지명도

부스배정 난이도

부대행사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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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요 전시일정

02~03월
품목 별 전시회 개최 전시회수

종합식품

특이식품

 15/02/09~13  15/03/03~06  15/03/17~19

PRODEXPO� International� Exhibition

장소 Expocentre� Moscow

품목� 식품·음료,� 식품첨가물 등

홈페이지 www.prod-expo.ru

International� Fast� Food� Fair� Moscow

장소� Crocus� Expo� Exhibition� Center

품목� 식품·음료,� 프랜차이즈 식품,�

식품 장비 및 포장 등

홈페이지 www.fastfoodexpo.ru

Ingredients� Russia

장소 Expocentre� Moscow

품목� 식품 첨가물

홈페이지 www.ingred.ru

04월
품목 별 전시회 개최 전시회수

종합식품

음료

제과제빵주요 전시일정

 15/04/07~10  15/04/15~17   15/04/22~24

2015� Siberian� food� products,�

Packing,� Equipment

장소 SibExpoCenter

품목� 식품,� 식품 포장 및 관련 설비

홈페이지 www.sibexpo.ru

Siberian� Beer� 2015

장소 Novosibirsk� Expocentre

품목 맥주,� 각종 음료

홈페이지 horex-siberia.ru

MODERN� BAKERY� MOSCOW� 2015

장소 Expocentre� Moscow

품목� � 제과 제빵

홈페이지

www.modernbakery-mosco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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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4/23~26

DalAgroPisheProm� 2015

장소 Lenin� Stadium

품목� 식품·음료,� 식품 관련 설비 등

홈페이지 미정

09~10월 품목 별 전시회 개최 전시회수

종합식품

주요 전시일정

 15/09/14~17  15/10/21~23

WORLD� FOOD� MOSCOW� 2015

장소 Expocentre� Moscow

품목 식품·음료,� 제과제빵 등

홈페이지 www.world-food.ru

InterFood� Siberia� 2015

장소 Novosibirsk� Expocentre

품목� 식품·음료,� 제과제빵,� 식품첨가물,�

식품 관련 장비 등

홈페이지 interfood-siberi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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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 실장 인터뷰

햇살,� 바람,� 물,� 자연의 맛을 빚습니다.� ㈜지엠에프

지엠에프 만두라면,

러시아에서 좋아할 만두하지

㈜지엠에프 해외무역담당 김직 실장

“경이로운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정성의 손길로 다듬고 보듬어,� 가족에게

대접하는 마음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1980년 설립 이래 300여종의 만두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는 ㈜지엠에프는,� 국내 제일의 만두 수출기업이자 제조기업

이다.� 주력제품인 냉동만두 제품을 포함하여 50여종의 면제품,�

음료제품 등 총 400여종의 가공식품을 취급하고 있다.�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제공하기 위해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는 제품개발�

중에 있다.� 한국음식의 세계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창조에

앞장서고 있는 지엠에프는 현재 미국,� 호주,� 유럽,� 러시아를

포함한 20여개국에 진출하여 있다.�

러시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그들의 식문화 한 켠에 한국식

만두를 소개한 ㈜지엠에프의 노하우와 수출을 위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해외영업 담당 김직 실장님을 통해 직접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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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엠에프의 제품 브랜드 

‘올그루’와 비젼 >

< 러시아에 수출 중인 

만두제품 >

“축적된 

시장정보와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제품개발”

Q1.�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여 성장하고 있는 ㈜GMF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980년 「영우냉동식품」으로 출범하여 2006년 「㈜GMF」� 법인 설립 후 2년 뒤인 2008년

김호수 대표님이 회사를 인수한 뒤 지금까지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력 제품은 냉동만두�

로써 국내 만두수출 1위를 선점하고 있는 냉동만두 전문제조회사입니다.� 2009년 5백만불

수출탑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지엠에프 제품을 수출하여 현재 수출액은 80억에 달합니다.� �

늘어나는 수요량에 맞추어 2013년 국내 최대규모,� 최고의 시설로 남원에 생산공장을 설립

하였습니다.

㈜지엠에프는 정직,� 정성,� 성실함으로 자연을 담은 음식을 고객들에게 선사하겠다는 철학으로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맛과 스타일,� 영양을 조화롭게 하여

최고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세계 곳곳에 덤플링(Dumpling)이 아닌 ‘한국의 만두(Korean�

Mandu)’를 알리고자 지엠에프의 도전은 현재에 멈추지 않고 세계 최고를 지향하여 계속될

것입니다.

Q2.� ㈜GMF가�러시아에 진출하게 된 계기(동기)는 무엇입니까?

� � � � 또한 러시아 진출 루트는 어떻게 발굴하였고,� 어떻게 확장하였습니까?�

러시아 시장조사를 해 본 결과 ‘펠메니(Pelmeni)’라고 하는 우리나라 손만두와 비슷한 식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펠메니의 인기는 굉장히 높아 유통마켓의 냉장고에서 30m로

진열해 놓고 판매할 정도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펠메니를 그냥 먹기도 하지만 주로 탕에

넣어 먹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한국산 만두를 조리하여 먹는데 거부감이 없을 것

이라 판단되었고 펠메니의 시장규모도 상당하였기에 진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위치한 냉동식품취급 전문회사에서 한국산 만두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몇 번 메일을 주고받자마자 직접 맛과 모양을

보여주고 싶어 샘플을 들고 러시아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러고 1년 뒤 2010년에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로 첫 수출의 성과를 일구어 내었습니다.

전시회와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바이어 관리를 위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동부권역을 위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모스크바가 있는 서부권역으로의 시장 확장을 꾀하고자�

바이어 발굴 중에 있습니다.� 시장 확장에 성공하여 2014년 러시아로의 만두 수출이 5~6억

규모였고 내년에는 그 두 배인 10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Q3.� 러시아 수출의 주력 제품인 ㈜GMF의 냉동만두가 갖고 있는 제품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먼저,� 경험과 조사로 인해 쌓인 시장정보와 법률정보를 바탕으로 한 제품개발이 가장 큰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진출전,� 진출 가능성을 자체 판단해 보고자 관련 보고서와

박람회에 다수 참가하여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이로 인해 통관절차가 까다롭기로 소문난

러시아의 수입통관을 무리 없이 한 번에 통과할 수 있었고 시장과 제품에 모두 적합한

파트너사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만두제품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할랄인증을 취득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식품임을 입증한

점이 자사제품의 두 번째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재료를 고기 대신 야채와 해산물로�

채웠고 고기속으로 만드는 제품과 생산라인을 철저히 분리시켰기에 싱가포르 MUIS에서 인정

하는 와리스 할랄(WAREES� HALAL)� 인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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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방방곡곡에 

한국음식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절박함을 갖고 

도전하자”

Q4.� 러시아 진출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을 함에 있어 가장

� � � �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언어의 장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어가 통용이 되지 않아 러시아어로

의사소통과 서류발급을 해야 했기 때문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언어의 장벽은

지금도 완벽하게 해소되지는 않고 있지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며 조금씩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타 국가에 비해 식품통관에 대해 많은

이슈가 있어 통관이 다소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바이어와 어렵게 컨택을 하고 거래계약까지

완료된 후,� 통관에서 걸려 수출길이 막힌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사전에 이러한 일을 막고자 신용성 있는,� 통관이슈가 한 번도 없었던 수입업자를 발굴하고

컨택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조건을 두고 바이어를 선별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나 첫

거래는 신중히 하여 안전하게 진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Q5.� 현재 진출한 시장과 향후 개척할 新시장은 어디 입니까?�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약 20개국에 수출중이며 주요 시장은 미국과 유럽,� 호주입니다.� 미국은 주로 한인마트를�

위주로 진출하며 유럽시장은 현지마트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에서도 영국의 소비층이� �

두터운 편입니다.

향후 개척할 새로운 시장은 아이러니 하겠지만 기진출국인 미국입니다.� 지금까지 한인마트를

위주로 진출하였다면 이제는 현지인들을 타깃으로 진출해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워낙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권역별로 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6.� 마지막으로,� 러시아 진출을 일구어 낸 담당자로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 � � � 기업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수출에 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러시아 진출뿐 아니라 어떠한�

국가에 진출할 때나 적용될 수 있는 성공 포인트라 사료됩니다.�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비즈니스�

미팅을 할 때 단발적인 세일즈가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기필코 수출을 성공

시켜야겠다는 절박함이 있다면 수출의 문은 열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진출하기에 앞서서 철저한 시장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러시아는 통관이슈가

특히 많고 라벨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항목도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숙지하지 않고 진출한다면�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지엠에프의 경우,� 러시아 시장 내에 동종제품은 없는지,� 시장동향은�

어떤지와 같은 시장조사를 먼저 진행하고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컨셉으로 진입할건지에

대한 카테고리 구분을 명확히 하고 바이어 구축을 했던 것이 진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입업자나 유통업자에게 제품을 수출하고 난 후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도달하는

전과정을 추적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특히 국토가 넓어 자사의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누구에게�

소비되고 있는지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잘 파악하고 자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피드백을 얻어 그 것을 토대로 제품을 계속 발전 및 개발시켜야만 첫 수출�

이후 지속적으로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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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 식품

1.� Extra� Fish

기본 정보

기업명 Extra� Fish

홈페이지 extrafish.ru

대표전화 +7-495� 988� 92� 93

주소 115515,� Moscow,� Caucasian� Boulevard,� 59,� Russia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r� Budvar 이메일 sklad@extrafish.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훈제 생선,� 진공 포장 생선,� 냉동 생선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무 /� 한국에서 수입해본 경험이 없어 수입 의향 없음

수입 시 고려사항 품질,� 가격

2.� ROK-1� Group

기본 정보

기업명 ROK-1� Group

홈페이지 www.rok1group.ru

대표전화 +7-812� 318� 08� 08

주소
16/7,� Elevatornaya� pl.,� Ugolnaya� Gavan,� St.Petersburg,�

198096,� Russia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s� Natalia� Aleksandrovna 이메일 mail@rok1.spb.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훈제 생선,� 염장 생선,� 다시마,� 캐비어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유 /� 하지만 한국 식품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인 취급의향 제품을 선택할 수 없음

수입 시 고려사항 품질,� 가격,� 브랜드,� 위생,� 패키지 모두 고려

3.� Abator

기본 정보

기업명 Abator

홈페이지 www.abator.ru

대표전화 +7-495� 617� 02� 38

주소 st.�Production,� d.� 11,� Russia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s� Marina 이메일 info@abator.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유제품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유 취급 희망 품목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 있어 면류를 취급하고 싶음

수입 시 고려사항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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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D� Agro-Belogorye

기본 정보

기업명 TD� Agro-Belogorye

홈페이지 tdab.ru

대표전화 +7-4722� 58� 66� 77�

팩스 +7-4722� 58� 66� 77�

주소 308000,� Russia,� Belgorod,� ul.�Schorsa� 8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s� Yuliya 이메일 td@agrobel.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육류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유 취급 희망 품목 제품 라인을 다변화 하고 싶어 최근 통조림 과일과 야채에 관심이 있음

수입 시 고려사항 가격,� 품질,� 브랜드,� 포장

5.� Agroimpex

기본 정보

기업명 Agroimpex� Ltd

홈페이지 www.kuban-agro.ru

대표전화 +7-8617� 26� 12� 49

팩스 +7-8617� 26� 37� 54

주소
353960,� Russia,� Novorossiysk,� 1� Promyshlennaya� ul.,� s.�

Tzemdolina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s� Nadejda 이메일 info@kuban-agro.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과일,� 야채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유 취급 희망 품목 한국의 과일과 야채를 수입해보고 싶음

수입 시 고려사항 가격,� 품질

6.� Akhmed� Fruit

기본 정보

기업명 Akhmed� Fruit� Company

홈페이지 www.akhmedfruit.ru

대표전화 +7-812� 701� 82� 02

팩스 +7-812� 269� 20� 88

주소
192241,� Russia,� Saint-Petersburg,� korp.� 9/1,� 60�

Sofiyskaya� ul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r� Ramin� Musaev 이메일 akhmedfruit@mail.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과일,� 야채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유 취급 희망 품목 한국의 과일과 야채에 관심 있어서 수입할 의향 있음

수입 시 고려사항 품질,�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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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rtes-Fresh� LLC

기본 정보

기업명 Artes-Fresh� LLC

홈페이지 www.artes-retail.ru

대표전화 +7-496� 342� 22� 62

팩스 +7-496� 342� 57� 42

주소 Russia,� Moscow� Region,� 49� km� Kiev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r� Tofik 이메일 artes-victoria@yandex.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야채,� 과일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유 취급 희망 품목 한국의 야채와 과일을 취급해보고 싶음

수입 시 고려사항 품질,� 가격

8.� Concern� Brestmiasomolprom

기본 정보

기업명 Concern� Brestmiasomolprom

홈페이지 www.brestmmp.by

대표전화 +7-495� 642� 72� 22

팩스 +7-495� 642� 72� 22

주소
125371,Russia,� Moscow,� off.� 407,� str.� 3,� 116

Volokolamskoe� sh.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s� Kristina 이메일 admin@mmp.brest.by

기업 분석

취급 품목 육류,� 유제품,� 야채,� 과일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유 취급 희망 품목 음료를 수입할 계획이 있어 한국의 음료를 수입해보고 싶음

수입 시 고려사항 성분

9.� DAN� FRUIT

기본 정보

기업명 DAN� FRUIT

홈페이지 www.danfruit.ru

대표전화 +7-812� 386� 64� 96

팩스 +7-812� 386� 64� 96

주소
192241,Russia,� Saint-Petersburg,� off.� 407,� b/c� "NART",�

60� Sofiyskaya� ul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s� Andrianna 이메일 sale@danfruit.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과일,� 야채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유 취급 희망 품목
한국은 건강식품이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국의 건강보조식품을

취급해보고 싶음

수입 시 고려사항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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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groProdResurs

기본 정보

기업명 AgroProdResurs

홈페이지 www.apresurs.ru

대표전화 +7-495� 501� 87� 55�

주소
140030,� Moscow� region,� Lyubertsy� district,� Malahovka�

pos.,� nursery� st.,� d.� 7,� Khladokombinat� success.�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s� Tatiana 이메일 � info@apresurs.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육류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무 /� 이미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어 다른 수입국을 생각해 본적이 없음

수입 시 고려사항 품질,� 가격

❙ 가공식품
11.� Tri-S� Food� Company

기본 정보

기업명 Tri-S� Food� Company

홈페이지 www.trisfood.ru

대표전화 +7-495� 364� 53� 64

주소 Open� Highway� 18� B,� Warehouse:� Open� Highway� 18A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r� Aleksei 이메일 tri-s@mail.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냉동식품,� 인스턴트식품,� 소스(참기름,� 마요네즈),� 차,� 커피 등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유 /� 참기름,� 국수,� 커피 등 다양한 한국 식품과 음료 취급함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유 취급 희망 품목 간장,� 마요네즈,� 면류,� 차(茶)

수입 시 고려사항 제품에 따라 고려하는 사항이 다름

12.� Gourmet� Club� Distribution

기본 정보

기업명 Gourmet� Club� Distribution

홈페이지 www.gourmet-club.ru

대표전화 +7-495� 734� 91� 13

주소 6,� Proizvodstvennaya,� 119619,� Moscow,� Russia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s� Viktoria 이메일 rulev@gourmet-club.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육류,� 유제품,� 음료,� 식용유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무 /� 한국식품 취급 경험 없어 어떤 제품 수입해야할지 모름

수입 시 고려사항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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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akura� Ltd.�

기본 정보

기업명 Sakura� Ltd

홈페이지 sakkuram.ru

대표전화 +7-423� 253� 16� 77

팩스 +7-423� 262� 00� 86

주소 Vladivostok,� ul.� Snow,� d.� 109,� Russia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r� Viktor� Mikhailovich 이메일 531672@mail.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식품(면,� 식용유,� 다시마,� 절임야채),� 음료,� 소스,� 과자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유 /� 대부분의 한국 식료품 취급함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유 취급 희망 품목 모든 한국식품에 관심 있어 수입 의향 충분함

수입 시 고려사항 품질

14.� EKZO� SHOP

기본 정보

기업명 EKZO� SHOP

홈페이지 www.exoshop.ru

대표전화 +7-915� 470� 14� 13

팩스 +7-915� 470� 14� 13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s� Valeria 이메일 exoshop@mail.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커피,� 차,� 초콜릿,� 각종 식료품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유 /� 밀가루,� 조미료,� 면을 취급함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유 취급 희망 품목 취급하고 있는 기존 품목에 해당되는 제품을 수입하고 싶음

수입 시 고려사항 품질

15.� Prodpit

기본 정보

기업명 Prodpit

홈페이지 prodpit.com

대표전화 +7-495� 363� 89� 55

주소 Ryazan� prospectus,� d.� 16,� p.3,Moscow,109428,� Russia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r� Sergey 이메일 tender@prodpit.com

기업 분석

취급 품목 제과,� 음료,� 유제품 등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유 /� 한국 과자 취급하고 있음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유 취급 희망 품목 초코파이를 취급하고 싶음

수입 시 고려사항 품질,� 가격,� 브랜드,� 패키지,� 위생 모두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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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TK� Smiley

기본 정보

기업명 TK� Smiley

홈페이지 smily.ru

대표전화 +7-343� 376� 15� 55

주소 620078� � Ekaterinburg,� Library,� 50,� Russia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s� Aleksandra 이메일 office@smily.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제과류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무 /� 한국 식품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몰라 수입의향 없음

수입 시 고려사항 품질,� 위생

17.� MTK� Grani

기본 정보

기업명 MTK� Grani

홈페이지 www.grani-mos.ru

대표전화 +7-863� 695� 74� 06

주소 Moscow,� 2nd� Graivoronovsky� d32� fare� structure� 52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s� Petrova� Yulia 이메일 petrova@grani-mos.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파스타,� 국수,� 제과류,� 음료,� 통조림 식품 등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유 취급 희망 품목 음료,� 건강식품,� 유기농식품,� 면

수입 시 고려사항 성분,� 가격,� 패키지

18.� DIE� HARD

기본 정보

기업명 DIE� HARD

홈페이지 www.donoreshek.ru

대표전화 +7-863� 236� 90� 94

주소
344002,� Rostov-on-Don,� 2nd� Meadow,5� (entrance�

from� the� 1st� Lugovoi� 10)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s� Anna� Petrovna 이메일 oreshek@donoreshek.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통조림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무 /� 아직 제품 라인을 확대할 계획이 없어 수입 의향 없음

수입 시 고려사항 품질,�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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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Blik� foods

기본 정보

기업명 Blik� foods

홈페이지 www.blikfoods.com

대표전화 +7-495� 988� 80� 18

주소 129110,� Moscow,� ul.� Shchepkina� 58,� p.� 3,� Russia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s� Lada 이메일 � info@blik.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소스,� 음료,� 통조림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유 취급 희망 품목 통조림 과일과 야채,� 보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식품

수입 시 고려사항 품질,� 성분,� 가격

20.� Fort-Food� Trade� LLC

기본 정보

기업명 Fort-Food� Trade� LLC

홈페이지 www.ftf.ru

대표전화 +7-495� 9� 8888� 00

팩스 +7-812� 612� 14� 06

주소 119297,� city� of� Moscow,� st.� Spring,� 36,� Russia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s� Olga 이메일 manager@ftf.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식료품,� 소스,� 음료,� 통조림 식품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무 /� 아직까지는 제품 라인을 다변화할 계획이 없어 수입 의향이 없음.� 라인은 점차 확대할 계획임

수입 시 고려사항 품질,� 가격,� 패키지

21.� Avoska

기본 정보

기업명 Avoska

홈페이지 www.avoska.ru

대표전화 +7-495� 980� 5708

주소
Building� 5,� Building� 18� Agricultural� Street� Moscow,�

129226,� Russia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s� Xeniya� Oglezneva 이메일 info@avoska.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모든 식료품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유 취급 희망 품목 해산물을 제외한 대부분 식품 품목에 관심 있음

수입 시 고려사항 품질,�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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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ydigo

기본 정보

기업명 Aydigo

홈페이지 aidigo.ru

대표전화 +7-343� 228� 38� 37

주소
623704,� Sverdlovsk� region� g.Berezovsky,� Rezhevskoy�

tract,� 15� km� section� №4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s� Natalia 이메일 � aidigo@aidigo.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조미료,� 향료,� 과자,� 차,� 파스타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유 취급 희망 품목 한국의 소스와 면을 취급하고 싶음

수입 시 고려사항 품질과 가격

23.� Eastfoods� LLC

기본 정보

기업명 Eastfoods� LLC

홈페이지 www.eastfoods.ru

대표전화 +7-495� 508� 55� 94

팩스 +7-495� 989� 97� 15

주소 105523,� Russia,� Moscow,� 100/20� Shelkovskoe� sh.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s� Yekaterina 이메일 sales@eastfoods.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모든 한국식품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유 /� 음료,� 과자,� 라면,� 각종 식료품 (롯데,� 해태,� 오뚜기,� 빙그레 취급 중)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유 취급 희망 품목 면류가 인기가 높아 다양한 면제품을 취급하고 싶음

수입 시 고려사항 가격,� 품질

24.� ALTERVEST

기본 정보

기업명 ALTERVEST

홈페이지 www.alterwest.ru

대표전화 +8-495� 789� 63� 02

주소 RUSSIA,� 143396,G.MOSCOW,D.LIKES� STR.ROAD,D.1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s� Irina 이메일 info@alterwest.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과자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무 /� 한국 식품 취급해 본 경험이 없어 수입의향 없음

수입 시 고려사항 가격,�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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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vangard

기본 정보

기업명 Avangard

홈페이지 www.avangard-pf.ru

대표전화 +7-499� 613� 15� 65

주소 Kashira� travel,� 27,� TD� Golden� Horn�,� moscow,� Russia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s� Svetlana 이메일 avangardpf@mail.wplus.net

기업 분석

취급 품목 과자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무 /� 한국에 어떤 과자 종류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수입할 의향 없음

수입 시 고려사항 성분,� 가격

26.� Altai-Old� Believers

기본 정보

기업명 Altai-Old� � Believers

홈페이지 www.starover.org

대표전화 +7-3852� 46� 74� 74

팩스 +7-3852� 46� 69� 90

주소
656006,� Russia,� Altai� region,� city� Barnaul,� ul.�

Malakhov,� 157-A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s� Anastasia 이메일 starover@list.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향신료,� 조미료,� 꿀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무 /� � 제품을 새로 취급할 계획이 없어 수입의향 없음

수입 시 고려사항 품질

❙ 음료 ·� 주류

27.� Asiadiet

기본 정보

기업명 Asiadiet

홈페이지 asiadiet.ru

대표전화 +7-499� 403� 11� 20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r� Grigorii 이메일 asiadiet.rus@gmail.com

기업 분석

취급 품목 음료,� 차,� 건강보조식품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유 /� 현미녹차,� 녹차,� 대추차 등 다양한 한국 차 취급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유 취급 희망 품목
한국산 음료에 관심이 많아 지금 취급하고 있는 음료 외에 다른 음료도

취급하고 싶음

수입 시 고려사항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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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Planet� Tea

기본 정보

기업명 Planet� Tea

홈페이지 www.planetatea.ru

대표전화 +7-495� 956� 9899

주소 Ul.� Academician� Skryabin� 21� Moscow� Russia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s� Galina 이메일 son@planetatea.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차,� 커피,� 코코아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무 /� 한국 차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 수 없어 취급 안함

수입 시 고려사항 품질,� 가격

29.� Da� Jun� Co.� Ltd

기본 정보

기업명 Da� Jun� Co.� Ltd

홈페이지 www.velikiikorol.ru

대표전화 +7-812� 764� 42� 05

주소
191040,Russia,� Saint-Petersburg,� off.� 101,� pom.� G,� 56�

Ligovskiy� pr.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r� Denis 이메일 sale@velikiikorol.ru

기업 분석

취급 품목 차(茶),� 디저트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유 취급 희망 품목
현재 대만에서 차를 수입하고 있는데 한국의 차 제품도 관심 있어 수입해

보고 싶음

수입 시 고려사항 모든 사항을 고려함(가격,� 품질,� 브랜드.� 패키지 등)

30.� ALINGA� SA

기본 정보

기업명 ALINGA� SA

홈페이지 www.alingatea.ru

대표전화 +7-495� 640� 83� 73

팩스 +7-910� 468� 26� 78

주소 107076,� Russia,� Moscow,� off.� 22,� 14� Kolodezny� per.

� �

해외구매/영업 담당자 Mr� Dmitriy 이메일 alingatea@bk.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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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품목 차(茶),� 커피

한국산 제품 취급 유무 무

한국산 제품 취급 의향 유 취급 희망 품목 음료,� 커피,� 면,� 마요네즈를 취급하고 싶음

수입 시 고려사항 품질,� 가격





108

러시아 주요 식품 수입동향

HS� Code 품 목
2013년

수입액
증가율 5대 수입국

0202 냉동 쇠고기 2,447,905 -7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벨라루스,� 호주

0203 냉동 및 냉장 처리한 돼지고기 2,135,102 -13 브라질,� 덴마크,� 독일,� 캐나다,� 스페인

0406 치즈와 커드 2,128,862 17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독일,�

리투아니아

0805 신선 및 건조 감귤류의 과실 1,677,044 11 터키,� 모로코,�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중국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증류주,�

리큐르,� 그 밖의 주정음료
1,481,598 4 영국,� 프랑스,� 아르메니아,� 미국,� 우크라이나,�

2204 포도주와 포도즙 1,228,307 15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조지아,� 우크라이나

0808 사과,� 배,� 마르멜로 1,178,619 -5 폴란드,� 벨기에,� 아르헨티나,� 중국,� 몰도바

0702 신선 및 냉장 토마토 1,101,848 24 터키,� 스페인,� 중국,� 네덜란드,� 모로코

0303 냉동어류와 살 1,052,453 44 칠레,�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페로제도,� 미국

0803 신선 및 건조 바나나 996,371 8 에콰도르,� 필리핀,�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멕시코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995,998 18 독일,� 미국,� 프랑스,� 우크라이나,� 덴마크

0302 신선 및 냉장 어류와 살 975,247 10 노르웨이,� 터키,� 그리스,� 아르메니아,� 페로제도

0207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839,337 -1 미국,� 벨라루스,� 브라질,� 우크라이나,� 프랑스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함

그 밖의 조제 식료품
777,720 -6 우크라이나,�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벨기에

0402 밀크와 크림 764,038 77
벨라루스,� 아르헨티나,� 프랑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1511 팜유와 그 분획물 693,842 -8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독일,�

이탈리아

0902 차(茶) 683,967 5 스리랑카,� 인도,� 케냐,� 아랍에미리트,� 중국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 683,556 48
벨라루스,� 뉴질랜드,� 핀란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1201 대두 675,783 53 파라과이,� 미국,�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라트비아

0809 살구,� 체리,� 복숭아 613,918 -7 스페인,� 그리스,� 터키,�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0810 그 밖의 과실 600,535 7 터키,� 아제르바이잔,� 그리스,� 스페인,� 이란

0806 포도 576,780 -5 터키,� 칠레,� 이탈리아,� 이란,� 페루

1901 맥아의 추출물,� 가루,� 조제식료품 535,062 28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1905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525,545 18 우크라이나,�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0901 커피 517,925 2 베트남,� 브라질,�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스위스

0709 그 밖의 채소 486,077 5 이스라엘,�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터키

2101 커피,� 마테,� 차의 추출물 481,049 -3 독일,� 브라질,� 인도,� 에콰도르,� 스위스

2009 과실주스와 채소주스 457,936 -9 중국,� 우크라이나,� 브라질,� 네덜란드,� 이스라엘

0201 쇠고기 410,999 32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호주,� 브라질,� 리투아니아

0209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 395,566 -17 독일,�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단위 :� 1,000� 달러(USD),� %,� 증가율은 전년대비(2013/2012)� /�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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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통계량 단위 :� 1,000� 달러,� %,� 증가율은 전년대비(2013/2012)� /�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
*증가율 중 일부 국가로부터 자료가 수취되지 않아 집계되지 않는 값이 있음.� 해당 값은 공란 처리함

�❙냉동 쇠고기(0202)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2,234,780 2,645,002 2,447,905 100 -7

1 브라질 936,106 1,099,164 1,325,965 54.2 21

2 파라과이 184,204 548,593 616,988 25.2 12

3 우루과이 290,384 279,027 148,170 6.1 -47

4 벨라루스 0 52,732 93,213 3.8 77

5 호주 241,051 124,265 88,535 3.6 -29

6 아르헨티나 56,238 37,001 61,965 2.5 67

7 폴란드 14,705 21,101 23,796 1 13

8 우크라이나 34,847 26,189 22,722 0.9 -13

9 이탈리아 37,611 22,957 15,549 0.6 -32

10 스페인 23,736 29,968 11,076 0.5 -63

�❙냉동 및 냉장 처리한 돼지고기(0203)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2,138,443 2,461,479 2,135,102 100 -13

1 브라질 434,161 399,552 437,432 20.5 9

2 덴마크 261,651 214,265 318,257 14.9 49

3 독일 354,977 305,016 291,568 13.7 -4

4 캐나다 348,790 574,329 246,293 11.5 -57

5 스페인 177,254 207,074 132,394 6.2 -36

6 네덜란드 39,006 38,225 108,533 5.1 184

7 폴란드 11,959 24,167 87,774 4.1 263

8 프랑스 99,004 68,061 87,643 4.1 29

9 아일랜드 48,990 49,377 75,584 3.5 53

10 벨기에 49,224 44,599 69,555 3.3 56

 ❙치즈와 커드(0406)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1,461,777 1,818,176 2,128,862 100 17

1 벨라루스 0 317,106 456,687 21.5 44

2 우크라이나 389,907 304,091 315,232 14.8 4

3 네덜란드 150,236 169,350 282,365 13.3 67

4 독일 297,767 311,223 193,561 9.1 -38

5 리투아니아 164,221 181,485 164,009 7.7 -10

6 핀란드 147,932 144,192 162,227 7.6 13

7 폴란드 57,775 95,086 143,799 6.8 51

8 덴마크 39,240 46,250 86,559 4.1 87

9 프랑스 49,576 51,612 70,931 3.3 37

10 이탈리아 36,140 43,567 64,770 3 49

 ❙신선 및 건조 감귤류의 과실(0805)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1,571,169 1,512,139 1,677,044 100 11

1 터키 428,263 363,441 430,928 25.7 19

2 모로코 258,113 231,777 231,052 13.8 0

3 이집트 189,629 164,277 227,170 13.5 38

4 남아프리카공화국 172,596 159,509 193,444 11.5 21

5 중국 93,443 137,593 156,752 9.3 14

6 스페인 111,039 127,111 103,212 6.2 -19

7 아르헨티나 105,979 93,404 95,323 5.7 2

8 파키스탄 75,204 87,661 77,948 4.6 -11

9 이스라엘 48,071 44,742 46,398 2.8 4

10 조지아 0 13,898 26,175 1.6 8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 증류주, 리큐르, 그 밖의 주정음료(2208)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1,173,766 1,421,665 1,481,598 100 4

1 영국 345,497 417,358 411,895 27.8 -1

2 프랑스 242,095 301,422 292,972 19.8 -3

3 아르메니아 98,852 138,149 162,513 11 18

4 미국 90,875 105,310 138,577 9.4 32

5 우크라이나 117,099 97,510 91,909 6.2 -6

6 아일랜드 72,719 88,014 84,896 5.7 -4

7 멕시코 43,293 57,845 57,367 3.9 -1

8 핀란드 39,829 51,483 51,957 3.5 1

9 독일 17,274 26,897 29,396 2 9

10 이탈리아 12,528 16,401 19,280 1.3 18

 ❙포도주와 포도즙 (2204)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997,613 1,064,140 1,228,307 100 15

1 이탈리아 293,480 278,627 350,570 28.5 26

2 프랑스 231,470 264,304 277,805 22.6 5

3 스페인 160,703 114,405 112,159 9.1 -2

4 조지아 0 31,703 95,366 7.8 201

5 우크라이나 62,857 89,990 84,790 6.9 -6

6 칠레 41,281 46,316 51,178 4.2 10

7 남아프리카공화국 9,598 32,298 38,427 3.1 19

8 몰도바 34,574 44,018 36,833 3 -16

9 독일 50,066 35,085 36,397 3 4

10 아르헨티나 12,808 24,352 22,107 1.8 -9

 ❙사과,� 배,� 마르멜로(0808)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1,208,820 1,241,935 1,178,619 100 -5

1 폴란드 182,171 369,524 427,475 36.3 16

2 벨기에 212,057 165,087 129,420 11 -22

3 아르헨티나 132,896 123,683 109,857 9.3 -11

4 중국 91,355 88,386 87,534 7.4 -1

5 몰도바 69,400 53,706 70,145 6 31

6 세르비아 69,242 48,581 53,333 4.5 10

7 네덜란드 88,653 71,749 47,618 4 -34

8 이탈리아 86,860 67,839 38,516 3.3 -43

9 벨라루스 0 16,416 34,189 2.9 108

10 칠레 37,867 31,925 33,537 2.8 5

 ❙신선 및 냉장 토마토(0702)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814,072 886,816 1,101,848 100 24

1 터키 411,067 358,607 450,783 40.9 26

2 스페인 41,888 65,343 109,974 10 68

3 중국 80,087 93,065 105,555 9.6 13

4 네덜란드 38,766 72,227 101,973 9.3 41

5 모로코 61,092 88,509 101,297 9.2 14

6 폴란드 21,509 44,088 52,538 4.8 19

7 우크라이나 42,442 60,395 41,176 3.7 -32

8 아제르바이잔 32,595 32,350 41,095 3.7 27

9 벨라루스 0 17,065 39,507 3.6 132

10 벨기에 22,259 24,117 24,528 2.2 2

 ❙ 냉동어류와 살(0303)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822,217 731,685 1,052,453 100 44

1 칠레 102,089 110,784 291,756 27.7 163

2 노르웨이 221,588 200,223 208,187 19.8 4

3 아이슬란드 147,782 123,631 154,272 14.7 25

4 페로제도 19,396 37,745 83,618 7.9 122

5 미국 41,121 23,336 49,424 4.7 112

6 캐나다 28,132 26,809 32,441 3.1 21

7 영국 50,353 28,961 28,529 2.7 -1

8 아일랜드 25,663 14,977 27,019 2.6 80

9 덴마크 15,489 9,290 18,447 1.8 99

10 벨라루스 0 9,794 17,249 1.6 76

 ❙신선 및 건조 바나나(0803)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949,499 921,385 996,371 100 8

1 에콰도르 871,950 821,671 949,816 95.3 16

2 필리핀 24,881 28,031 18,875 1.9 -33

3 코스타리카 27,561 58,762 12,395 1.2 -79

4 콜롬비아 13,470 10,415 10,077 1 -3

5 멕시코 356 98 2,311 0.2 2258

6 베트남 1,341 771 965 0.1 25

7 파나마 8,735 35 628 0.1 1694

8 중국 947 818 599 0.1 -27

9 브라질 78 574 399 0 -30

10 벨라루스 0 13 130 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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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2106)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776,713 840,690 995,998 100 18

1 독일 184,058 195,986 221,129 22.2 13

2 미국 123,469 138,174 161,506 16.2 17

3 프랑스 58,958 58,073 74,123 7.4 28

4 우크라이나 4,420 26,286 71,847 7.2 173

5 덴마크 47,963 36,417 45,502 4.6 25

6 폴란드 21,288 31,389 37,189 3.7 18

7 아일랜드 39,259 31,806 31,576 3.2 -1

8 오스트리아 32,785 34,129 28,482 2.9 -17

9 중국 18,269 19,947 27,408 2.8 37

10 헝가리 22,848 27,032 27,000 2.7 0

 ❙신선 및 냉장 어류와 살(0302)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727,987 887,327 975,247 100 10

1 노르웨이 652,678 773,243 872,884 89.5 13

2 터키 22,139 20,215 30,037 3.1 49

3 그리스 14,319 16,792 17,399 1.8 4

4 아르메니아 8,689 13,986 16,739 1.7 20

5 페로제도 9,138 39,265 15,664 1.6 -60

6 프랑스 3,113 4,048 6,558 0.7 62

7 덴마크 10,832 8,086 5,756 0.6 -29

8 키프로스 993 1,068 2,113 0.2 98

9 핀란드 1,244 3,106 2,070 0.2 -33

10 모로코 647 656 935 0.1 43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0207)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592,415 845,816 839,337 100 -1

1 미국 325,977 339,432 337,604 40.2 -1

2 벨라루스 0 136,854 161,511 19.2 18

3 브라질 149,287 157,013 147,498 17.6 -6

4 우크라이나 11,563 69,218 73,835 8.8 7

5 프랑스 32,437 35,598 23,000 2.7 -35

6 헝가리 7,142 10,767 16,116 1.9 50

7 아르헨티나 6,859 19,601 13,376 1.6 -32

8 네덜란드 1,671 14,326 11,317 1.3 -21

9 폴란드 3,165 6,837 11,156 1.3 63

10 벨기에 5,331 9,091 9,475 1.1 4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함 그 밖의 조제 식료품(1806)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766,627 825,965 777,720 100 -6

1 우크라이나 394,393 419,222 316,720 40.7 -24

2 독일 79,977 97,014 116,340 15 20

3 이탈리아 42,940 64,972 69,904 9 8

4 폴란드 118,207 94,888 57,846 7.4 -39

5 벨기에 25,628 27,638 40,512 5.2 47

6 네덜란드 24,455 21,989 31,932 4.1 45

7 스위스 26,341 19,006 21,776 2.8 15

8 프랑스 17,415 18,337 21,746 2.8 19

9 벨라루스 0 3,964 14,683 1.9 270

10 카자흐스탄 0 6,438 13,759 1.8 114

 ❙밀크와 크림(0402)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99,906 431,710 764,038 100 77

1 벨라루스 0 338,958 579,209 75.8 71

2 아르헨티나 4,344 5,524 35,668 4.7 546

3 프랑스 13,321 7,320 28,887 3.8 295

4 우크라이나 21,136 34,770 25,508 3.3 -27

5 우루과이 0 6,014 18,751 2.5 212

6 폴란드 906 3,787 16,634 2.2 339

7 벨기에 3,383 2,997 14,723 1.9 391

8 핀란드 13,276 9,805 11,853 1.6 21

9 라트비아 1,318 1,192 6,806 0.9 471

10 독일 21,032 9,094 6,403 0.8 -30

�❙팜유와 그 분획물(1511)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806,525 756,180 693,842 100 -8

1 인도네시아 474,887 479,289 534,411 77 12

2 네덜란드 117,178 109,825 68,788 9.9 -37

3 말레이시아 151,659 137,633 59,529 8.6 -57

4 독일 13,618 13,636 15,851 2.3 16

5 이탈리아 6,761 8,462 8,672 1.2 2

6 덴마크 3,935 5,018 3,297 0.5 -34

7 벨기에 2,777 1,183 2,141 0.3 81

8 스웨덴 1,509 552 1,124 0.2 104

9 영국 13 0 9 0 　

10 싱가포르 0 0 5 0 　

 ❙차(茶)(0902)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625,186 650,201 683,967 100 5

1 스리랑카 282,169 259,787 250,947 36.7 -3

2 인도 126,728 121,360 117,036 17.1 -4

3 케냐 59,231 67,075 67,327 9.8 0

4 아랍에미리트 4,986 28,125 58,800 8.6 109

5 중국 54,971 53,660 55,452 8.1 3

6 카자흐스탄 0 21,005 31,135 4.6 48

7 인도네시아 25,222 22,507 24,269 3.5 8

8 베트남 26,127 23,128 21,467 3.1 -7

9 아제르바이잔 11,354 16,648 15,839 2.3 -5

10 독일 13,565 13,219 15,337 2.2 16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0405)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325,393 460,790 683,556 100 48

1 벨라루스 0 158,269 213,867 31.3 35

2 뉴질랜드 99,308 80,458 106,680 15.6 33

3 핀란드 85,362 89,505 91,582 13.4 2

4 우루과이 22,564 40,661 69,627 10.2 71

5 아르헨티나 22,888 22,907 47,235 6.9 106

6 호주 12,735 14,541 39,215 5.7 170

7 프랑스 19,712 18,570 25,511 3.7 37

8 네덜란드 6,870 5,985 20,116 2.9 236

9 우크라이나 5,168 229 16,298 2.4 7017

10 덴마크 15,110 10,133 12,670 1.9 25

 ❙대두(1201)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495,172 440,973 675,783 100 53

1 파라과이 280,039 274,232 456,679 67.6 67

2 미국 15,865 31,830 121,985 18.1 283

3 우크라이나 7,074 18,749 69,754 10.3 272

4 우루과이 0 22,204 22,589 3.3 2

5 라트비아 0 0 2,175 0.3 　

6 덴마크 0 0 1,450 0.2 　

7 오스트리아 619 267 406 0.1 52

8 캐나다 15,329 2,940 327 0 -89

9 프랑스 185 349 204 0 -42

10 중국 60 50 67 0 34

 ❙살구,� 체리,� 복숭아(0809)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657,319 660,970 613,918 100 -7

1 스페인 207,705 197,400 174,878 28.5 -11

2 그리스 73,752 102,722 90,205 14.7 -12

3 터키 66,199 96,739 80,728 13.1 -17

4 세르비아 48,594 39,937 44,116 7.2 10

5 우즈베키스탄 83,731 28,223 30,732 5 9

6 몰도바 14,118 18,309 25,210 4.1 38

7 이탈리아 42,115 43,724 24,480 4 -44

8 폴란드 14,401 13,821 22,240 3.6 61

9 아제르바이잔 11,333 28,410 19,002 3.1 -33

10 아르메니아 7,345 13,131 17,808 2.9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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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과실(0810)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453,805 561,925 600,535 100 7

1 터키 66,333 76,251 111,699 18.6 46

2 아제르바이잔 80,856 124,313 102,078 17 -18

3 그리스 71,168 100,892 97,126 16.2 -4

4 스페인 35,424 62,223 65,651 10.9 6

5 이란 8,386 14,615 34,321 5.7 135

6 칠레 26,043 28,783 32,097 5.3 12

7 이스라엘 15,855 21,423 30,692 5.1 43

8 이탈리아 38,853 36,038 29,319 4.9 -19

9 폴란드 10,382 15,789 16,302 2.7 3

10 이집트 9,400 14,504 14,631 2.4 1

 ❙포도(0806)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598,674 607,390 576,780 100 -5

1 터키 195,678 194,881 194,589 33.7 0

2 칠레 65,353 63,976 72,641 12.6 14

3 이탈리아 52,722 62,496 50,665 8.8 -19

4 이란 33,393 53,752 45,581 7.9 -15

5 페루 24,313 28,226 35,480 6.2 26

6 인도 4,695 15,514 28,088 4.9 81

7 남아프리카공화국 19,736 24,694 27,642 4.8 12

8 몰도바 18,032 19,908 21,129 3.7 6

9 아르헨티나 21,023 16,437 21,070 3.7 28

10 중국 14,483 15,584 13,608 2.4 -13

 ❙맥아의 추출물,� 가루,� 조제식료품(1901)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315,204 417,803 535,062 100 28

1 스위스 71,045 80,343 109,179 20.4 36

2 네덜란드 64,700 77,778 80,122 15 3

3 독일 41,827 48,167 71,466 13.4 48

4 프랑스 33,685 45,639 42,836 8 -6

5 아일랜드 43 23,172 40,948 7.7 77

6 폴란드 7,219 7,412 29,440 5.5 297

7 덴마크 12,819 16,176 28,050 5.2 73

8 뉴질랜드 14,255 17,707 23,696 4.4 34

9 슬로베니아 11,898 13,094 15,870 3 21

10 핀란드 8,426 10,992 11,478 2.1 4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1905)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359,707 445,676 525,545 100 18

1 우크라이나 101,555 120,469 122,819 23.4 2

2 독일 65,969 73,818 89,975 17.1 22

3 이탈리아 36,783 40,901 51,947 9.9 27

4 벨기에 34,062 47,500 46,050 8.8 -3

5 폴란드 22,132 29,368 42,857 8.2 46

6 벨라루스 0 20,020 23,251 4.4 16

7 핀란드 11,247 12,889 19,039 3.6 48

8 프랑스 8,811 10,111 12,637 2.4 25

9 네덜란드 3,053 4,698 12,505 2.4 166

10 한국 7,619 9,941 11,740 2.2 18

 ❙커피(0901)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516,786 509,486 517,925 100 2

1 베트남 83,113 99,179 102,645 19.8 3

2 브라질 128,584 102,643 78,814 15.2 -23

3 이탈리아 48,398 56,745 71,202 13.7 25

4 인도네시아 36,544 41,793 60,490 11.7 45

5 스위스 23,432 25,533 33,782 6.5 32

6 독일 10,249 13,807 18,893 3.6 37

7 콜롬비아 10,602 12,868 11,610 2.2 -10

8 페루 13,648 14,213 10,611 2 -25

9 벨라루스 0 7,131 10,064 1.9 41

10 영국 3,807 6,382 9,670 1.9 52

 ❙그 밖의 채소(0709)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385,014 461,966 486,077 100 5

1 이스라엘 101,995 123,105 130,255 26.8 6

2 폴란드 61,375 90,806 73,840 15.2 -19

3 스페인 43,438 51,829 55,702 11.5 7

4 네덜란드 34,187 58,685 53,951 11.1 -8

5 터키 30,521 33,066 45,034 9.3 36

6 중국 35,288 34,550 42,961 8.8 24

7 우즈베키스탄 31,033 12,916 19,676 4 52

8 벨라루스 0 3,552 18,855 3.9 431

9 이탈리아 6,060 8,542 11,205 2.3 31

10 이란 5,560 13,101 8,989 1.8 -31

 ❙커피,� 마테,� 차의 추출물(2101)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569,900 495,263 481,049 100 -3

1 독일 80,773 82,604 87,173 18.1 6

2 브라질 84,102 82,219 73,179 15.2 -11

3 인도 116,282 99,266 72,737 15.1 -27

4 에콰도르 47,047 51,646 45,513 9.5 -12

5 스위스 31,900 23,174 35,409 7.4 53

6 아일랜드 31,614 16,885 20,592 4.3 22

7 콜롬비아 21,030 25,131 18,228 3.8 -27

8 베트남 10,238 9,244 17,865 3.7 93

9 네덜란드 10,238 8,068 14,515 3 80

10 폴란드 20,206 18,761 13,991 2.9 -25

 ❙과실주스와 채소주스(2009)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441,099 505,743 457,936 100 -9

1 중국 95,872 96,062 77,874 17 -19

2 우크라이나 55,729 85,015 74,709 16.3 -12

3 브라질 70,872 74,053 60,467 13.2 -18

4 네덜란드 52,524 52,929 56,907 12.4 8

5 이스라엘 49,212 49,602 37,423 8.2 -25

6 폴란드 11,999 14,202 20,241 4.4 43

7 독일 12,413 11,856 14,645 3.2 24

8 스페인 5,741 12,466 13,398 2.9 7

9 벨기에 5,124 15,627 11,141 2.4 -29

10 이탈리아 17,877 11,097 10,157 2.2 -8

 ❙쇠고기(0201)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188,780 311,595 410,999 100 32

1 벨라루스 0 89,925 197,060 47.9 119

2 우크라이나 22,026 41,125 46,079 11.2 12

3 호주 14,180 18,435 41,869 10.2 127

4 브라질 2,188 13,909 40,966 10 195

5 리투아니아 73,496 69,824 37,029 9 -47

6 폴란드 13,096 23,454 16,995 4.1 -28

7 몰도바 8,473 8,230 11,801 2.9 43

8 덴마크 4,202 7,295 8,435 2.1 16

9 오스트리아 1,933 771 3,525 0.9 357

10 파라과이 0 0 2,493 0.6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0209)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449,987 478,877 395,566 100 -17

1 독일 163,698 153,580 92,020 23.3 -40

2 덴마크 62,825 70,705 78,424 19.8 11

3 프랑스 48,394 50,339 49,600 12.5 -1

4 이탈리아 19,455 24,935 39,572 10 59

5 네덜란드 31,448 22,100 31,976 8.1 45

6 스페인 53,856 58,861 21,445 5.4 -64

7 벨기에 22,622 23,159 21,198 5.4 -8

8 폴란드 13,415 15,530 18,140 4.6 17

9 헝가리 2,391 9,522 10,834 2.7 14

10 캐나다 21,507 34,907 9,489 2.4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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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급상승 수입품목 동향  

HS� Code 품 목 증가율
2013년

수입액
5대 수입국

1204 아마씨 525 4,309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프랑스,� 벨기에,�

벨라루스

1004 귀리 302 523 카자흐스탄,� 핀란드,�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1007 사탕수수 205 363 프랑스,� 스페인,� 미국,�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1603 어류의 추출물과 즙 192 58 튀니지,� 스페인

1001 밀과 메슬린 168 229,923
카자흐스탄,� 몽골,�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1101 밀가루 또는 라이밀 159 25,559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벨라루스,� 핀란드

1008 메밀,� 조,� 기타 곡물 141 1,922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벨라루스,� 핀란드

1903 타피오카 전분 141 84 벨라루스,� 대만,� 베트남,� 태국,� 프랑스

0714 매니옥,� 칡뿌리,� 고구마 105 318 미국,� 코스타리카,� 벨라루스,� 중국,� 태국

1109 밀의 글루텐 100 4,485 프랑스,� 중국,� 리투아니아,� 폴란드,� 독일

0905 바닐라 90 505
프랑스,� 마다카스카르,� 오스트리아,� 독일,�

에스토니아

0402 농축된 밀크와 크림 77 764,038
벨라루스,� 아르헨티나,� 프랑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2201 천연 광천수와 탄산수가 포함된 물 75 107,984
프랑스,� 조지아,� 이탈리아,� 아르메니아,�

슬로베니아

0403 버터밀크와 요구르트 65 117,555 벨라루스,� 핀란드,� 리투아니아,� 프랑스,� 독일

1005 옥수수 61 160,700 헝가리,� 로마,� 프랑스,�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1002 호밀 60 298 독일,� 덴마크,� 벨라루스,� 프랑스

1804 코코아 버터 58 175,500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0903 마태 또는 파라과이 차 54 522 아르헨티나,� 독일,� 파라과이,� 브라질,� 프랑스

1201 대두 53 675,783
파라과이,� 미국,�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라트비아

2206 그 밖의 발효주 50 68,619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불가리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0405 버터와 유지 48 683,556
벨라루스,� 뉴질랜드,� 핀란드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1102 기타 곡물의 가루 46 15,306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핀란드,�

네덜란드

0303 냉동어류와 살 44 1,052,453 칠레,�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페로제도,� 미국

0401 농축하지 않은 밀크와 크림 44 273,288
벨라루스,� 핀란드,�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프랑스

0306 갑각류 38 340,430 캐나다,�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덴마크

1904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34 82,194

폴란드,� 독일,�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네덜란드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 34 48,834 중국,� 칠레,� 벨라루스,� 인도,� 태국

2105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 32 410,999 스위스,� 프랑스,� 벨라루스,� 라트비아,� 스페인

0201 신선 쇠고기 29 186,111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호주,� 브라질,�

리투아니아

2202 과실주스와 채소주스 28 183,120 한국,� 우크라이나,� 스위스,� 핀란드,� 독일

  
단위 : 1,000 달러(USD), %, 증가율은 전년대비(2013/2012) /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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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통계량 단위 :� 1,000� 달러,� %,� 증가율은 전년대비(2013/2012)� /� 자료 :� International� Trade� Centre
*증가율 중 일부 국가로부터 자료가 수취되지 않아 집계되지 않는 값이 있음.� 해당 값은 공란 처리함

�❙아마씨(1204)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886 690 4,309 100 525

1 카자흐스탄 0 0 3,607 83.7 　

2 우크라이나 237 292 276 6.4 -5

3 프랑스 1 1 120 2.8 　

4 벨기에 192 84 117 2.7 39

5 벨라루스 0 62 70 1.6 13

6 독일 0 2 29 0.7 1,350

7 캐나다 0 68 26 0.6 -62

8 리투아니아 9 16 23 0.5 44

9 슬로바키아 0 0 21 0.5 　

10 슬로베니아 0 2 17 0.4 750

�❙귀리(1004)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1,472 130 523 100 302

1 카자흐스탄 0 0 308 58.9 　

2 핀란드 1,385 110 121 23.1 10

3 독일 77 13 65 12.4 400

4 스웨덴 0 0 14 2.7 　

5 오스트리아 9 5 8 1.5 60

6 영국 1 1 4 0.8 　

7 이탈리아 0 0 2 0.4 　

8 벨라루스 0 1 1 0.2 　

9 - - - - -　 -　

10 - - - - -　 -　

�❙사탕수수(1007)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164 119 363 100 205

1 프랑스 135 14 269 74.1 1,821

2 스페인 0 59 93 25.6 58

3 미국 0 1 1 0.3 　

4 벨라루스 0 45 0

5 우크라이나 29 0 0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어류의 추출물과 즙(1603)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137 20 58 100 192

1 튀니지 0 0 47 81 　

2 스페인 137 20 12 20.7 -40

3 - - - - -　 -　

4 - - - - -　 -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밀과 메슬린(1001)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1,304 85,857 229,923 100 168

1 카자흐스탄 0 84,919 227,023 98.7 167

2 몽골 0 181 1,685 0.7 831

3 우크라이나 24 117 350 0.2 199

4 리투아니아 66 15 333 0.1 2,120

5 벨라루스 0 61 163 0.1 167

6 독일 222 311 144 0.1 -54

7 프랑스 456 105 59 0 -44

8 체코 158 136 52 0 -62

9 이탈리아 177 12 45 0 275

10 중국 36 0 35 0 　

�❙밀가루 또는 라이밀(1101)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4,752 9,880 25,559 100 159

1 카자흐스탄 0 1,141 10,788 42.2 845

2 우크라이나 63 508 5,832 22.8 1,048

3 이탈리아 2,260 2,477 2,946 11.5 19

4 벨라루스 0 2,749 2,594 10.1 -6

5 핀란드 708 828 1,078 4.2 30

6 리투아니아 689 611 766 3 25

7 프랑스 363 549 704 2.8 28

8 독일 189 259 283 1.1 9

9 그리스 375 554 272 1.1 -51

10 영국 8 49 135 0.5 176

�❙메밀,� 조,� 기타 곡물(1008)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4,752 9,880 25,559 100 141

1 카자흐스탄 0 1,141 10,788 43.9 621

2 우크라이나 63 508 5,832 28.4 239

3 이탈리아 2,260 2,477 2,946 13.3 13

4 벨라루스 0 2,749 2,594 4.1 -54

5 핀란드 708 828 1,078 1.9 227

6 리투아니아 689 611 766 1.8 84

7 프랑스 363 549 704 1.6 -11

8 독일 189 259 283 1.4 350

9 그리스 375 554 272 1.2 300

10 영국 8 49 135 1.2 -26

�❙타피오카 전분(1903)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4 35 84 100 141

1 벨라루스 0 0 30 35.7 　

2 대만 2 27 25 29.8 -7

3 베트남 0 2 19 22.6 850

4 태국 2 1 9 10.7 　

5 프랑스 0 1 1 1.2 　

6 이스라엘 0 2 0

7 코트디부아르 0 2 0

8 - - - - -　 -　

9 - - - - -　 -　

10 - - - - -　 -　

�❙매니옥,� 칡뿌리,� 고구마(0714)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120 155 318 100 105

1 미국 52 69 73 23 6

2 코스타리카 3 16 64 20.1 300

3 벨라루스 0 0 46 14.5 　

4 중국 13 31 25 7.9 -19

5 태국 5 5 25 7.9 400

6 프랑스 28 18 24 7.5 33

7 이스라엘 5 2 13 4.1 550

8 스페인 1 2 11 3.5 450

9 콜롬비아 7 0 9 2.8 　

10 나이지리아 0 0 6 1.9 　

�❙밀의 글루텐(1109)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3,391 2,247 4,485 100 100

1 프랑스 1,003 490 2,079 46.4 324

2 중국 2,357 1,676 1,914 42.7 14

3 리투아니아 3 4 280 6.2 6,900

4 폴란드 0 0 108 2.4 　

5 독일 0 76 82 1.8 8

6 벨기에 0 1 18 0.4 　

7 벨라루스 0 0 4 0.1 　

8 카자흐스탄 0 0 0

9 네덜란드 28 0 0

1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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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닐라(0905)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487 266 505 100 90

1 프랑스 271 99 155 30.7 57

2 마다가스카르 84 62 122 24.2 97

3 오스트리아 60 52 100 19.8 92

4 독일 12 14 46 9.1 229

5 에스토니아 23 23 33 6.5 43

6 이탈리아 0 3 32 6.3 967

7 인도네시아 0 4 7 1.4 75

8 파푸아뉴기니 0 0 4 0.8 　

9 폴란드 32 7 3 0.6 -57

10 인도 0 0 1 0.2 　

�❙농축된 밀크와 크림(0402)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99,906 431,710 764,038 100 77

1 벨라루스 0 338,958 579,209 75.8 71

2 아르헨티나 4,344 5,524 35,668 4.7 546

3 프랑스 13,321 7,320 28,887 3.8 295

4 우크라이나 21,136 34,770 25,508 3.3 -27

5 우루과이 0 6,014 18,751 2.5 212

6 폴란드 906 3,787 16,634 2.2 339

7 벨기에 3,383 2,997 14,723 1.9 391

8 핀란드 13,276 9,805 11,853 1.6 21

9 라트비아 1,318 1,192 6,806 0.9 471

10 독일 21,032 9,094 6,403 0.8 -30

�❙천연 광천수와 탄산수가 포함된 물(2201)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63,291 61,657 107,984 100 75

1 프랑스 32,372 29,157 36,522 33.8 25

2 조지아 0 115 31,650 29.3 27,422

3 이탈리아 11,599 11,128 16,201 15 46

4 아르메니아 6,045 7,177 6,663 6.2 -7

5 슬로베니아 3,747 3,711 4,223 3.9 14

6 독일 1,381 1,644 1,613 1.5 -2

7 오스트리아 928 1,013 1,117 1 10

8 영국 591 805 1,098 1 36

9 슬로바키아 1,014 769 986 0.9 28

10 노르웨이 1,216 915 968 0.9 6

�❙버터밀크와 요구르트(0403)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45,845 71,433 117,555 100 65

1 벨라루스 0 22,491 52,019 44.3 131

2 핀란드 18,672 22,493 26,681 22.7 19

3 리투아니아 2,707 5,218 8,521 7.2 63

4 프랑스 8,074 6,268 8,397 7.1 34

5 독일 5,550 7,462 7,546 6.4 1

6 에스토니아 4,331 4,168 7,183 6.1 72

7 라트비아 400 1,180 3,196 2.7 171

8 폴란드 1,563 1,114 1,741 1.5 56

9 아일랜드 0 306 822 0.7 169

10 카자흐스탄 0 57 527 0.4 825

�❙옥수수(1005)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108,497 99,788 160,700 100 61

1 헝가리 24,992 26,069 34,650 21.6 33

2 로마 24,758 31,910 34,166 21.3 7

3 프랑스 10,821 14,741 33,124 20.6 125

4 우크라이나 29,370 9,440 18,101 11.3 92

5 세르비아 4,155 4,571 8,794 5.5 92

6 칠레 3,481 1,277 8,650 5.4 577

7 미국 3,687 5,461 6,294 3.9 15

8 오스트리아 1,722 1,280 5,425 3.4 324

9 남아프리카공화국 0 0 3,182 2 　

10 캐나다 2,358 1,492 2,187 1.4 47

�❙호밀(1002)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71 186 298 100 60

1 독일 71 144 267 89.6 85

2 덴마크 0 42 28 9.4 -33

3 벨라루스 0 0 4 1.3 　

4 프랑스 0 0 0

5 - - - - -　 -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코코아 버터(1804)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149,458 111,024 175,500 100 58

1 말레이시아 57,892 44,529 58,593 33.4 32

2 인도네시아 15,176 22,024 40,818 23.3 85

3 네덜란드 45,070 18,147 30,335 17.3 67

4 나이지리아 10,955 7,859 10,696 6.1 36

5 코트디부아르 1,835 1,611 10,550 6 555

6 카자흐스탄 0 3,986 8,270 4.7 107

7 독일 12,360 8,083 7,699 4.4 -5

8 싱가포르 4,487 2,123 4,423 2.5 108

9 프랑스 247 799 1,312 0.7 64

10 가나 639 1,029 1,144 0.7 11

�❙마태 또는 파라과이 차(0903)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402 338 522 100 54

1 아르헨티나 286 144 407 78 183

2 독일 102 128 95 18.2 -26

3 파라과이 0 4 14 2.7 250

4 브라질 14 61 2 0.4 -97

5 프랑스 0 0 2 0.4 　

6 - - - - -　 -　

7 - - - - -　 -　

8 - - - - -　 -　

9 - - - - -　 -　

10 - - - - -　 -　

�❙대두(1201)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495,172 440,973 675,783 100 53

1 파라과이 280,039 274,232 456,679 67.6 67

2 미국 15,865 31,830 121,985 18.1 283

3 우크라이나 7,074 18,749 69,754 10.3 272

4 우루과이 0 22,204 22,589 3.3 2

5 라트비아 0 0 2,175 0.3 　

6 덴마크 0 0 1,450 0.2 　

7 오스트리아 619 267 406 0.1 52

8 캐나다 15,329 2,940 327 0 -89

9 프랑스 185 349 204 0 -42

10 중국 60 50 67 0 34

�❙그 밖의 발효주(2206)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44,976 45,762 68,619 100 50

1 리투아니아 20,279 20,719 33,660 49.1 62

2 이탈리아 7,191 8,203 12,841 18.7 57

3 불가리아 7,084 8,037 5,602 8.2 -30

4 조지아 0 43 2,249 3.3 5,130

5 아르메니아 1,254 1,696 2,153 3.1 27

6 영국 1,326 641 1,722 2.5 169

7 독일 1,737 1,372 1,673 2.4 22

8 프랑스 555 404 1,517 2.2 275

9 세르비아 1,508 1,183 1,337 1.9 13

10 폴란드 552 326 1,228 1.8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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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와 유지(0405)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325,393 460,790 683,556 100 48

1 벨라루스 0 158,269 213,867 31.3 35

2 뉴질랜드 99,308 80,458 106,680 15.6 33

3 핀란드 85,362 89,505 91,582 13.4 2

4 우루과이 22,564 40,661 69,627 10.2 71

5 아르헨티나 22,888 22,907 47,235 6.9 106

6 호주 12,735 14,541 39,215 5.7 170

7 프랑스 19,712 18,570 25,511 3.7 37

8 네덜란드 6,870 5,985 20,116 2.9 236

9 우크라이나 5,168 229 16,298 2.4 7,017

10 덴마크 15,110 10,133 12,670 1.9 25

�❙기타 곡물의 가루(1102)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5,573 10,485 15,306 100 46

1 벨라루스 0 5,768 10,586 69.2 84

2 우크라이나 3,556 2,673 2,588 16.9 -3

3 라트비아 1,328 1,210 1,568 10.2 30

4 핀란드 76 153 119 0.8 -22

5 네덜란드 122 184 114 0.7 -38

6 프랑스 92 67 63 0.4 -6

7 독일 314 265 57 0.4 -78

8 오스트리아 0 26 56 0.4 115

9 중국 30 33 35 0.2 6

10 카자흐스탄 0 0 26 0.2 　

�❙냉동어류와 살(0303)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822,217 731,685 1,052,453 100 44

1 칠레 102,089 110,784 291,756 27.7 163

2 노르웨이 221,588 200,223 208,187 19.8 4

3 아이슬란드 147,782 123,631 154,272 14.7 25

4 페로제도 19,396 37,745 83,618 7.9 122

5 미국 41,121 23,336 49,424 4.7 112

6 캐나다 28,132 26,809 32,441 3.1 21

7 영국 50,353 28,961 28,529 2.7 -1

8 아일랜드 25,663 14,977 27,019 2.6 80

9 덴마크 15,489 9,290 18,447 1.8 99

10 벨라루스 0 9,794 17,249 1.6 76

�❙농축하지 않은 밀크와 크림(0401)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42,289 190,312 273,288 100 44

1 벨라루스 0 141,007 183,155 67 30

2 핀란드 14,358 18,045 19,588 7.2 9

3 에스토니아 10,795 10,516 19,406 7.1 85

4 카자흐스탄 0 158 15,009 5.5 9399

5 프랑스 4,195 7,251 8,748 3.2 21

6 폴란드 738 1,200 8,009 2.9 567

7 리투아니아 1,602 2,079 7,341 2.7 253

8 덴마크 2,222 2,205 2,755 1 25

9 벨기에 458 286 1,994 0.7 597

10 몰도바 0 0 1,737 0.6 　

�❙갑각류(0306)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268,271 247,437 340,430 100 38

1 캐나다 87,210 93,159 86,503 25.4 -7

2 중국 64,610 61,115 83,664 24.6 37

3 방글라데시 17,718 14,712 29,694 8.7 102

4 인도 11,247 8,208 29,061 8.5 254

5 덴마크 33,730 25,536 26,495 7.8 4

6 에콰도르 4,167 3,391 20,900 6.1 516

7 아르메니아 1,854 4,601 14,616 4.3 218

8 베트남 19,262 4,035 13,758 4 241

9 인도네시아 6,173 3,379 7,460 2.2 121

10 페루 3,745 8,504 6,872 2 -19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1904)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24,141 25,043 33,878 100 35

1 폴란드 9,567 7,515 8,540 25.2 14

2 독일 3,541 3,257 4,762 14.1 46

3 리투아니아 2,990 3,129 3,778 11.2 21

4 우크라이나 2,320 2,523 2,929 8.6 16

5 네덜란드 85 276 2,217 6.5 703

6 영국 911 1,247 1,586 4.7 27

7 이탈리아 958 1,118 1,551 4.6 39

8 체코 857 1,215 1,434 4.2 18

9 프랑스 270 631 1,111 3.3 76

10 스페인 560 1,288 1,075 3.2 -17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1605)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52,482 61,307 82,194 100 34

1 중국 21,193 14,785 19,586 23.8 32

2 칠레 7,155 15,146 15,793 19.2 4

3 벨라루스 0 4,289 12,925 15.7 201

4 인도 5,620 8,102 9,555 11.6 18

5 태국 5,012 6,741 7,506 9.1 11

6 방글라데시 4,410 2,688 5,350 6.5 99

7 덴마크 2,130 2,089 2,252 2.7 8

8 스페인 2,770 2,777 1,725 2.1 -38

9 베트남 612 867 1,565 1.9 81

10 페루 34 24 1,074 1.3 4,375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2105)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30,202 36,571 48,834 100 34

1 스위스 7,254 5,986 8,194 16.8 37

2 프랑스 5,193 6,193 8,087 16.6 31

3 벨라루스 0 2,840 5,642 11.6 99

4 라트비아 0 806 5,472 11.2 579

5 스페인 3,170 4,366 4,103 8.4 -6

6 벨기에 1,520 1,288 2,849 5.8 121

7 우크라이나 1,434 1,589 2,238 4.6 41

8 폴란드 0 0 2,105 4.3 　

9 이탈리아 3,109 3,350 1,931 4 -42

10 독일 7,347 6,720 1,868 3.8 -72

�❙신선 쇠고기(0201)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188,780 311,595 410,999 100 32

1 벨라루스 0 89,925 197,060 47.9 119

2 우크라이나 22,026 41,125 46,079 11.2 12

3 호주 14,180 18,435 41,869 10.2 127

4 브라질 2,188 13,909 40,966 10 195

5 리투아니아 73,496 69,824 37,029 9 -47

6 폴란드 13,096 23,454 16,995 4.1 -28

7 몰도바 8,473 8,230 11,801 2.9 43

8 덴마크 4,202 7,295 8,435 2.1 16

9 오스트리아 1,933 771 3,525 0.9 357

10 파라과이 0 0 2,493 0.6 　

�❙과실주스와 채소주스(2202)

순위 수입국 2011 2012 2013 비 중 증가율

글로벌 117,375 143,948 186,111 100 29

1 한국 14,374 31,575 33,095 17.8 5

2 우크라이나 16,812 17,248 20,588 11.1 19

3 스위스 14,295 12,617 16,658 9 32

4 핀란드 1,722 2,310 16,581 8.9 618

5 독일 10,759 10,040 13,084 7 30

6 오스트리아 18,630 14,080 12,237 6.6 -13

7 네덜란드 4,040 4,992 11,306 6.1 126

8 미국 3,464 3,438 8,574 4.6 149

9 중국 3,377 3,650 5,338 2.9 46

10 폴란드 3,553 3,500 4,676 2.5 34




